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본 신라인군상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본 신라인군상

발행처․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김재철

지은이․김문경

발행일․2008년 12월 31일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 처․청년정신

ISBN․978-89-93648-07-2    

비매품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본 신라인군상

김문경 지음

재단법인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목차

1. 머리말 … 7

2. 신라인과 세계무역 … 11

   1) 장강하류와 운하변의 무역상 … 13

   2) 연해안의 신라인 … 18

   3) 산동 연해안의 무역과 사원 … 23

   4) 신라인과 귀국길의 엔닌 … 31

3. 신라인의 생업 … 39

   1) 앙ㆍ지방 인 … 41

   2) 선원과 조선 … 52

   3) 농업․제염․제탄업(製炭業) … 67

4. 무역상의 신앙 … 73

   1) 교역선과 불교 … 75

   2) 무역선과 세음보살 신앙 … 83



5. 신라인의 불교운동 … 97

   1) 불교운동과 의식 … 100

   2) 신앙결사 … 121

6. 신라원과 그 역할 … 129

   1) 청주 용흥사의 신라원 … 131

   2) 장산 (長山縣) 천사(醴泉寺) … 136

7. 맺는말 - 세계사 속의 신라 무역상 … 139



엔닌의 입당순례지도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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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익승(請益僧) 엔닌(794∼864)은 서기 838년 6월부

터 847년 12월까지 9년 반 동안이나 당의 동해안 일 와 운

하변, 그리고 한 제국의 내륙 등지를 여행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以下 행

기)라고 알려진 이 책은 시 으로는 9세기 엽에, 지리 으

로는 국에 한해 있지만 시간 ․공간 ․지역 인 것을 월

한 역사  문헌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행기는 당을 여행하 던 일본승의 기록이지만 권을 통

하여 등장하는 인물의 반은 당나라 사람이나 일본사람이 아

닌 신라인이 차지한다. 이들은 특히 회수 하류와 운하 일 , 

산동반도 남쪽 연해안 일원에 집 되어 있었다. 자는 주

(楚州)가 그 심지 고 후자는 산 (赤山村)이었다. 운하의 

요충 주와 그 인근의 연수 (蓮水縣)에는 신라방(新羅坊)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산  주변에는 많은 신라 이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를 

보는 한,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단계인 동서해상무역의 기단

계에 신라인들이 극 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해상(海商)들이 지 해나 

동해안에서 행하 던 역할을 동아시아 해상에서 수행해 갔

던 것이다. 행기에 등장하는 신라선 기착 항포만 20여 개에 

달한다. 양주를 비롯하여 소주․명주․ 주․연수 ․동해  

숙성 (宿城村)․ 만포(田灣浦)․ 주산 교마포(駮馬浦)․낭야

(瑯琊台)․소산포․유산포․장회포(長淮浦)․모평  노산․승

가장․도 (陶村)․등주 래 ․성산포․상도(桑嶋) 등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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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물론 신라인이 거류하 고 이들은 신라해상활동을 가능

하게 했던 기지 다. 

필자는 행기를 통하여 신라사에서 잃어버린 신라인 해상

활동의 제상(諸像)과 여기에 등장하는 뭇 군상의 생활상, 특히 

일본인과 재당신라인 간에 이루어진 공 ㆍ사 인 인간 계를 

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2. 신라인과 세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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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강 하류와 운하변의 무역상

일본의 청익승(請益僧) 엔닌은 두 번이나 도해(渡海)에 실패

한 제17차 견당사선(遣唐使船)에 편승하여 승화(承和) 5년(838) 

6월 13일에야 디자이후(大宰府)를 출발하 다. 그해 7월 2일에 

당 양주(揚州) 해릉 (海陵縣) 백조진(白潮鎭) 상 향(桑田鄕) 

동량풍 [東梁豊村, 강소성(江 省) 여동 (如東縣) 승리가(勝

利街)] 인근에 도착하 다.1) 거의 20일이 소요된 셈이며,2) 836

년 7월 첫 번째 입당(入唐)을 시도한 지 꼭 2년 만의 일이었다.

엔닌은 양주(揚州) 개원사(開元寺)에 유석(留錫)하는 동안 신

라인 무역상 왕정(王靖)의 방문을 받았다.3) 왕정(王靖)은 819

년 당나라 무역상 정각제(張覺濟) 등과 일본을 왕래한 국제무

역상인이다. 엔닌은 회창( 昌) 6년(846) 일본정부(日本政府)가 

견한 ‘엔닌수색 (円仁搜索隊)’의 한 사람인 제자승(弟子僧) 

성해(性海)의 서신 역시도 양주(揚州)의 신라무역상인 왕종(王

宗)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었다.4) 이러한 사실들은 양주(揚州)

를 거 으로 한 신라인 무역상에 한 사소한 이야기에 불과

하지만, 당시 당나라의 무역항이던 양주에 신라해상의 거류

1) 徐琛(鈴木靖民譯), ｢圓仁の入唐求法經路 ｣, 日本古代の國家と祭禮, 雄山閣, 

1996.

2)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 3년(838) 7月 2日, 午時到江口 未時到楊洲海陵縣

白潮鎭桑田鄕東梁豊村 日本國承和五年七月二日 卽大唐開成三年七月二日. 

3) 上同 卷1 開成 4년(839) 正月 8日:上同 개성 4년(839) 正月八日. 新羅人王靖來

相看 是本國弘仁十年 流著出州國之唐人張覺濟等同船之人也 問 流之由 申云

爲交易諸物 離此過海 忽遇惡風 南流三月流著出州國

4) 上同 卷4 昌 6년(846) 4月 27日, 新羅人王宗 從揚州 日本國性海法師書來 

中具說來由 五月一日王宗却歸揚州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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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존재했을 것이라 추측할 만한 사료들이다. 북송(北宋) 원

풍(元豊) 7년(1084) 고려 (高麗館)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미루

어 보면 그러한 추정은 더욱 믿어볼 만하다.5)

엔닌은 양주에서 천태산(天台山) 순례(巡禮)를 목 으로 당

(唐) 정부에 통행증인 ‘공험(公驗)’을 신청하 다. 그러나 발

이 어렵게 되자 개성(開成) 4년(839) 2월 21일 운하를 따라 

주[楚州, 강소성(江 省) 회안(淮安)]를 향해 출발하 다. 그곳

에는 함께 귀국할 견당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닌 일행의 체류를 주선해 오던 신라인 역어(譯語) 김정남(金

正南)6) 역시 주(楚州)에 머물면서 선된 2척의 일본선 신 

9척의 신라선을 구입하 고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을 고용하여 그들의 귀국을 비하 다.7) 승화견당선(承和遣

唐船)은 처음부터 재당신라인과 깊은 계를 가지면서 출발한 

듯하다. 3척(隻)의 선박에는 각각 신라인 통역 (通譯官)이 타

고 있었다. 엔닌은 지쿠젠 태수[筑前太守, 오노수에 쯔구( 野

末嗣)]가 장보고(張保皐)에게 보낸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

시 일본은 당나라에서의 장보고(張保皐)와 재당신라의 역할과 

활동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 하겠다.

5) 江都縣志卷16.

6) 日本遣唐使船에는 체로 신라인 통역 이 동승한다. 承和遣唐使船에도 제1

박 金正南, 제2박 朴正長, 제4박 道玄이 승선하 다. 이들은 당나라에서의 통

역뿐만 아니라 견당사 일행의 온갖 편의 즉, 선박의 구매․수리, 리와의 교

섭, 재당신라인과의 연계, 학문승들의 유석․수학․순례․귀국 등 여러 가지

의 일들을 도왔다.

7)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 4년(839) 3月 17日, 其九隻船 分配官人 各令船頭

押領 押領本國水手之外 更雇新羅人諳海路 六十余人 每船或七 或六或五人 亦

令新羅譯語正南 商(量)可留之方便 未定得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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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楚州)는 회하하류(淮河下流)에 치하며 운하와 회수

(淮水)를 이어주는 조운은 물론 경제 ․ 략  요충지 다. 

한 회수(淮水)․사수(泗水)․변하(汴河)․채수(蔡水)․ 수(潁水) 

․와하(渦河) 등 수많은 하천이 직․간 으로 교회하여 이곳을 

거쳐 흐르기 때문에 운송의 심지 다. 남으로는 양주(揚州)

를 지나 장강으로 나아가고 운하를 거쳐 소주( 州)․항주(抗

州)․명주[明州, (寧波)] 등 무역항으로 통하 다. 북으로는 

해주[海州, 연운항]로 나아가 산동반도로 직결되었다. 서쪽으로

는 와하(渦河)․변하(汴河)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으로 진출

할 수 있었다. 이 듯 주는 강회지역의 경제  요지이며 운

송의 심지 기에 이곳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의 생업도 자연 

이 도시의 성격에 부합될 수밖에 없다. 김정남(金正南)이 신라

선과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러한 연유 다.

주의 신라인 취락은 운하변을 따라 집 되어 있었고 그 

지역을 ‘신라방’이라 하 다. 총 (總管)이 행정(行政)을 장하

고 그 아래에 역어(譯語)와 지 ( 知官) 등의 리가 있

었다. 그리고 이곳 신라인들은 인보제도(隣保制度)에 바탕을 

둔 단보조직(團保組織)으로 단두(團頭) 아래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 역어 유신언(劉慎 )을 비롯한 신라방(新羅坊) 사람들

은 견당사의 귀국선박의 알선은 물론 엔닌의 유당(留唐)․순

례․귀국과, 유학승의 성지순례승․상인들의 자국왕래에 이르

기까지 많은 일들을 도맡아 수행하 다. 한 당나라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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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했던 신라인들과의 엔닌 ‘도움의 부탁’,8) 서신의 상호교

환,9) 체재경비(滯留經費)의 달,10) 귀 품의 보 11)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천태유학승

(天台留學僧) 엔재(円載)의 본국과의 연락, 그의 제자(弟子) 인

호(仁好) ․순창( 昌) 등의 일본왕래와12) 그리고 종자승 인제

(仁濟)의 입당도 주 역어 유신언(劉慎 )이 주선하 다. 일본

정부가 청익(請益) 유학승에게 보내는 유당 경비도 그를 통해 

달되었다.13) 839년 신라선박에 편승입당(便乘入唐)한 혜악

8) 上同 卷4 昌 5년(845) 7月 8日, 八日發 劉譯語有書狀 付 登州已來路次鄕人 

所屬安存 作主人等事 上船入淮.

9) 上同 卷3, ① 昌 2년(842) 5月 25日, 円載留學從僧仁濟來 便得載上人 昌元

年十二月八日書… 又楚州新羅譯語劉愼  今年二月一日寄仁濟 書云 朝貢使

梢工水手 前年秋廻彼國 玄濟闍梨附書狀 幷沙金卄四 兩 見在弊所 惠萼和尙附

船到楚州 已巡五台山 令春擬返故鄕 愼 已排此人船訖… 擬李隣德四郞船 取明

州歸國 依萼和尙 錢物衣服幷弟子 悉在楚州…僧云濟 金卄四 兩 兼有人人書

狀等付於陶十二郞歸唐 此物見在劉愼

   ② 昌 3년(843) 正月 29日, 楚州新羅人客來 得楚州譯語劉愼 書一通 昌阿

闍梨書一通

   ③ 昌 3년(843) 12月 得楚州譯語劉愼 書云 天台山留學円載闍梨偁 進表遺

弟子僧兩人 令歸日本國 其弟子等 來到愼 處覓船 愼  排比一隻船 差人發

訖 今年九月發去 .

   ④ 昌 6년(846) 4月 27日, 新羅人王宗 從揚州 日本國 性海法師書來 中具說

來由

   ⑤ 6月 17日 得楚州憁管 同十薛詮書信 付李國遇 來 便知前遣南州丁雄萬 續

欲發來 兼知五月一日 歸南州人王宗 五月下旬得楚州便 入揚州訖 李國遇說矣

   ⑥ 6月 29日,丁雄萬來到兼得楚州主人劉愼 書 先寄功德幀文書之中 胎歲金剛

兩部大曼茶羅盛色  緣淮南勅牒嚴切 劉愼 已焚訖 其余圖畵及文書等具得 來 

丁雄萬不得向楊州而來.

10) 주9 -①참조

11) 上同 卷4, 昌 6년(846) 2月5日, 爲取楚州劉愼 處寄着經論等 差丁雄萬就閻

方金船 遣楚州 大便勾當 發 其船至三月十三日 發訖云云.

12) 주9 -③참조

13) 續日本後記卷14 承和 11年 7月 2日, 在唐天台請益僧円仁 留學僧円載等 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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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萼) 스님의 3차에 걸친 국왕래와 오 ․천태산의 성지순

례도 모두 유신언(劉慎 )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그의 제자승

과 물(餞物)․의복 등 행장(行裝)을 맡아두기도 했다.14)

행기에는 연수 (漣水縣)에도 신라방이 있었음을 해주고 

있다. 주(楚州)에서 35Km 떨어진 연수 은 옛 회하 하류의 

북안에 치하고 동북으로 140여 리, 운하를 통하여 바다에 이

른다. 수운과 해운의 요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회창 5년

(845) 7월 9일 엔닌은 법란(法難)을 피하여 귀국하던 길에 이

곳 신라방을 방문하 다. 엔닌은 이곳에서 일 이 장보고의 휘

하에서 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 던 최훈제십이랑(崔暈第

十二郞)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신라방에 머물기를 원했

지만 그곳 지 ( 知官)의 반 로 인근의 선사(大善寺)에 

유숙한다. 엔닌의 일기는 본인 신변에 한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지만 신라방 리로 총 과 지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 신라방의 크기와 비슷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인 리들

의 이름은 알 길이 없다.

앞서 김정남(金正南)이 주에서 고용했던 신라선원 60여 명 

가운데의 몇 사람은 아마도 연수 에서 온 선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로는 일본조공사선박(日本朝貢使船舶)의 제1선

에 승선(乘船)했던 신라선원과 사공들이 연수 에서 하선하여 

하루 동안 귀선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15) 운

遊絶域 應乏旅資 宜附円載傔從僧仁好還次 賜各黃金二百 兩 .

14) 주9 -①참조, 

15) 上同 卷1, 開成 4년(839) 3月 25日,未時到徐州管內漣水縣南 於淮中停宿 風色

不變 緣第一船新羅人水手及梢功下船未來 諸船爲此拘留 不得進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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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변에 거주하던 다른 신라인들처럼 이들의 부분도 역시 

운수업․무역․조선업․상업에 종사했으리라 믿어진다.

9세기부터 고조되어 가던 세계무역의 조류가 당시 국무역

의 심지인 주․연수 (漣水縣)․양주(揚州) 등지로 신라인

을 모여들게 했던 것이라 해도 억측은 아닐 것이다. 항해술에 

능숙했던 신라인들은 장보고 성기(828∼841)에는 신라․당․

일본의 삼국무역에 주도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며 양주․항

주(杭州)․명주(明州) 등을 심으로 한 서방세계와의 교역도 

활발히 개해 갔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 은 회하의 강

기가 변하여 운하길이 막히고 바다가 메워져서 연수 은 바다

로부터 더욱 멀어졌으므로 수운은 겨우 폐황하(廢黃河)와 연결

되어 있을 뿐이다.

2) 연해안의 신라인

신라인들은 반드시 운하변에만 모여 살았던 것은 아니다. 일

본조공사 선박(日本朝貢使船舶)이 해주(海州) 동해 (東海縣) 

숙성 (宿城村) 연안에 이르자 엔닌 등 4명은 구법(求法)의 일

념으로 미지의 해안에 상륙하 다. 조공사 역어 김정남(金正

南)과 주(楚州) 역어 유신언(劉慎 )이 짜 놓은 각본임은 두

말할 나 도 없다. 이곳에서 엔닌 일행은 산(密州, 산동성 제

성 )으로부터 주로 목탄을 수송해 가던 우호 인 신라상인

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의 안내로 20여 리 떨어져 있는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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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마을 숙성 에 안내되었다. 이곳에서 엔닌은 거짓으로 신라

인이라 칭하고 2∼3일의 기숙을 청하 다. 그러나 장 왕량

(王良)이 일본사람임을 간 하고 ‘ 객(官客)’을 유숙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거 당한다. 때마침 마을에 와 있던 ‘자순군

(子巡軍中, 순찰병)’ 장량(張亮)․장무(張茂) 등에 의하여 이들

은 다시 조공사 선박(朝貢使船舶)으로 환송되었다. 엔닌은 이

로써 선단 제2선에 승선하게 되었다.16) 여기서 당 체류를 도

와   한 사람의 신라역어(新羅譯語) 도 (道玄)을 만나게 

된다. 

숙성 은 바닷가 마을이며, 이곳 신라인들은 주로 소 생산

에 종사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에서 생산된 소 도 주(楚

州)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에는 목탄 생산에도 계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 이유는 락 주변이 산림지 라는 과  이곳 주민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목탄업자와도 계를 맺고 있었던 까닭이

다. 당시 목탄은 주 주산(大珠山) 일 에서 량 생산되고 

있었다. 목탄은 당의 동부 연해지역, 즉 주(楚州)․연수 (漣

水縣)․양주(揚州)와 심지어 양경(兩京)의 시장에까지 거래되

고 있었다.17) 주의 연안 주산 교마포(駮馬浦)에도 신라인 

16) 上同 卷1 開成 4년(839) ① 4月 5日, 平明…請益僧先在楚州 新羅譯語金正

南共  到密州界 留住人家 朝貢船發 隱居山裏便向天台…船人等云 吾等從密

州來 船裏在炭 向楚州去 本是新羅人…申時 到宿城村新羅人  暫憩息… 爰村

王良書云 和尙到此處 自称新羅人 見其 語非新羅語 亦非大唐語 見噵日本

國朝貢使船 泊山東候風 恐和尙是官客 從本國船上 來 是村不敢交官客住 請

示以實 示報之莫作妄語 只今此村有州牒…. ② 4月 8日 早朝…左右盡議 不可

得留 官家嚴檢 不免一介 仍擬駕第二舶歸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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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선원이 며칠  풍 로 

괴된 선박의 수리를 이곳 교마포에서 하고자 했다. 선박수리

를 도울 수 있는 기술자들과 선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

이다. 그리고 이곳은 주산에서 생산되는 목탄의 집하장이기

도 했다. 엔닌이 숙성  연안에서 만났던 선원들이나, (大

中) 원년(元年, 847) 이곳에서 주까지 타고 간 배도 신라인 

목탄수송업자 진충(陳忠)의 선박이었다.18) 이러한 사실들은 

주산 교마포 일 의 신라인 락의 성격을 웅변으로 설명해 주

고 있다.

신라인 락의 흔 은 교마포 북쪽, 청도(靑島)의 동북쪽 지

의 노산만 부근 팔수하(八水河)로 추정되는 승가 (桝家店), 

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엔닌 일행은 일본무역에서 돌아 온 

신라인 김자백(金子白)․흠량휘(欽良暉)․김진(金珍) 등을 찾아 

이곳에 정박하 다.19) 이들은 847년 5월 11일 소주( 州) 송강 

오송(吳松) 하구를 출발하여 일본에 가려던 당․일 간의 무역

업자들이다. 엔닌은 이들로부터 일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

고, 일본 왕래가 잦은 이들에게 귀국에 해 도움을 청하고자 

했던 것이다.

노산(嶗山)은 높은 바 산이기 때문에 해주의 동해산 주의 

17) 朱江, ｢統一新羅時代海外交通術要｣, 孫寶基編, 張保皐와 淸海鎭, 혜안, 1996.

18)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大中元년(847) 閏3月 17日, 朝到密州 諸城縣界 大珠

山駮馬浦 遇新羅人陳忠船載炭欲往楚州 商量船脚價絹五疋定

19) 上同 卷4, 大中元년(847) 6月 26日, 到嶗山南桝家庄 訪金珍船 其船已往登州

赤山浦訖 見留書云 在赤山相待 旣如此 不免向乳山 趁逐彼船.

    金子白․欽良暉․金珍 등은 남으로는 소주․명주에서 북으로는 산동반도에 

이르는 연해안 교역에만 종사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 왕래도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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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 문등(文登)의 산(赤山)과 함께 당시 황해의 둘도 없

는 좋은 표 물이었으며 기항지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국제무

역업자만이 아니라 명주․소주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연해안 

무역업자들의 선박도 붐비고 있었다. 엔닌 일행이 그곳에 거주

하는 신라인 최씨의 선편으로 주(楚州) 총  유신언(劉慎 , 

이때에는 총 )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다시 신라인 왕가창(王可

昌)의 선편으로 유산포(乳山浦)로 갔던 사실에서도 이는 뒷받

침된다.20) 넓은 모래사장을 낀 포구에는 지 도 수많은 돛단

배와 건조 인 목선들이 에 띄어 시간의 흐름을 다시 생각

하게 한다. 

청도로부터 산동반도 남쪽 연해안 일 에는 가장 많은 신라

인 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소 포(邵村浦), 도 (陶

村), 망해 (望海村), 유산포(乳山浦) 등이 그 표 인 마을이

다. 엔닌 일행은 연안을 지나면서 많은 신라인들의 거룻배를 

목도하고 이들로부터 그들 일행의 소식과 신라에서 일어났던 

정변에 한 이야기도 해들을 수 있었다.21) 그리고 장보고

의 도움으로 김우징(신무왕)이 등극하 다는 놀랄만한 정보도 

들게 되었다.22) 귀국과 체류의 갈림길에서 엔닌이 체류를 결

심할 수 있었던 결정  계기는 신라정변에서 장보고가 승리하

다는 소식이었다. 장보고는 엔닌의 국왕래와 재당생활에 

20) 上同 卷4, 大中元년(847) 6月 27日, 修書付崔家船 報楚州劉惣管訖 更雇船主

王可昌船 望乳山去.

21) 上同 卷1 開成 4년(839) 4月 2日, 風變西南… 其大珠山 計當新羅正西 若到彼

進發災禍難量 加以彼新羅 張寶高 亂相戰 得西風及乾坤風 定着賊境

22) 上同 卷2 開成 4년(839) 4月 20日, 早朝新羅人乘 船來 便問張寶高 新羅王

子同心罰得新羅國 便令其王子作新羅國王子旣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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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인 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재당신라인들의 연해안 운송망과 그들만

의 연락체계는 물론 본국과의 정보 교환의 실상에 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엔닌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신라인들이 오고가며 크고 작은 

소식을 해  마을들 에는 유산포가 가장 큰 규모 다고 

추정된다. ‘태자통사사인(太子通事 人) 김란 (金簡中)’이 ‘조

문사겸책 부사’가 되어 신라로 출발했던 곳이 유산포 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23) 4월 26일 엔닌이 탄 조공사선박

이 유산포에 정박했다. 30여 명의 신라인들이 말과 노새를 타

고 선박을 조사할 압아(押衙)를 마  나왔다. 뭍에도 많은 낭

자(娘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산포 신라인 마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유산포 주변은 넓은 평야가 있었으므로 신라인들은 해운

업․상업은 물론 농업에도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주민들이 

말과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일본사 단 선박이 필요로 

했던 식량을 인근 소 (邵村)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이

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엔닌은 역어(譯語) 도 (道玄)을 통하

여 장 왕훈(王訓)에게 당나라 체류의 가능성을 타진하 다. 

그는 장보고가 세운 산법화원의 리자 3명 가운데 한 사람

이었다. 왕훈(王訓)이 엔닌 일행을 선뜻 받아들 던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던 까닭이다. 

23) 上同 卷4 大中元년(847) 閏3月 10日, 聞入新羅告哀兼弔祭冊立等副使 試太子

通事 人 賜緋魚袋 金簡中判官王朴等 到當州牟平縣南界乳山浦 上船過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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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동 연해안의 무역과 사원

엔닌이 탄 제2 선박은 5월 4일 유산포(乳山浦)에서 출발하여 

6월 7일에야 문등 (文登縣) 청령향(靑寧鄕) 산 [赤山村, 

성시(榮成 ) 석도진(石島鎭)] 포구에 도착하 다. 무려 1개월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산 (赤山村)은 산동반도 연해안 일원

을 심으로 한 재당신라인 사회의 심장부 다. 도 (陶村)․소

포(邵村浦)․장회포(長淮浦)․유산포(乳山浦)는 물론 산

(赤山村)․진장 (眞莊村)․유 (劉村)․망해 (望海村)․막야

도(莫耶島)․상도(桑島)․오루도(五壘島) 등의 주민으로 이루어

진 신라인사회는 장보고 휘하의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 압아

(押衙) 장 (張詠)의 장 하에 있었던 것 같다. 산 의 가장 

큰 기능이라면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안 하고도 

요한 항포(港浦)의 종착지이며 원 연해안과 일본으로 나아

가는 시발지 다는 이다. 장보고의 ‘ 당매물사’ 선박이 오고 

가던 곳이며, 일본으로 ‘교 선(交關船)’이 출발하던 항포(港浦)

이기도 했다. 청주병마사(靑州兵馬使) 오자진(吳子陳), 최부사

(崔副使), 왕 (王判官) 등이 신무왕(神武王)의 즉 (卽位)를 

문하는 사신이 되어 수행원 30여 명과 함께 법화원(法花院)

을 방문(訪問)하고 신라로 출발했던 곳도 산포(赤山浦)

다.24) 앞서 주(楚州)에서 9척의 신라선(新羅船)을 구입하여 

24) 上同 卷2 開成 4년(839) 6月 28日, 大唐天子 差入新羅慰問新卽位王之使 靑州

兵馬使吳子陳崔副使王判官等 三十余人登來 寺裏相看 夜頭張宝高遣大唐賣物 

使崔兵馬使來寺問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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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 던 일본의 조공사선박도 이곳에서 출항하 고 이후에 

엔닌도 산포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장보고의 무역선단을 이

끌고 온 청해진의 병마사 최훈이 다시 이곳에서 양주로 유산

포로 왕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선이나 연해안 운항선 

등 많은 선박들이 산포를 기 으로 남북을 왕래하 다. 장보

고의 통제 하에 있던 국제무역항이던 셈이다.

이곳에는 820년  반에 장보고가 세운 산법화원이 있었

다. 엔닌은 다음해 2월 19일까지 이곳에 8개월 넘게 체류하면

서 유당문제(留唐問題)와 순례 비를 하 다. 연간 5백 섬의 

알곡식을 수확하는 장 (莊田)을 소유하 던 법화원은 장보고 

휘하의 구당신라소의 압아인 장 과 임 사(林大使), 그리고 

왕훈 등 3명에 의하여 경 되었다.25) 상주승 24명, 니(尼) 2명, 

노  3명 등 29명이 있었다. 한편, 5백 석을 수확하던 장 을 

경 하 는데, 이는 가까운 척산(斥山)의 한 지와 소

포, 유산포 등 일부의 땅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화

원이 타국에서 이같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원의 규모와 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부 기록만 

보아도 법화원에는 법당과 장경각을 비롯하여 승방, 니방, 그

리고 수 개의 객사, 식당, 창고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

당의 크기는 당시 거행된 겨울철 법화경강회에 모 던 스님과 

신도들의 수로 추측이 가능하다.

25) 上同 권2 開成 4년(839) 6月 7日, …未申之際 到赤山東邊泊船 其赤山純是巖

石高秀處 卽文登縣淸寧鄕赤山村 山裏有寺 名赤山法花院 本張宝高初所建也 

寺有莊田以充粥飯 其莊田一年得五百石米 … 當今新羅通事押衙張詠及林大使

王訓等 勾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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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원에서는 겨울과 여름에 불경강회가 있었다. 겨울철에는

법화경(法花經)을 강설하고 여름에는  강명경(金光明經), 
 명최승왕경(金光明 勝王經)을 강의하 다. 839년 11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열렸던 강회에는 매일 40명 안

의 ‘남녀도속과 노소존비’가 강회에 계있는 시주들과 함께 

참례하 다. 강경 의식은 신라풍속에 의하여 신라어로 거행되

었으며 마지막 2일 동안에는 200명의 신도들이 각각 참례하

다. 물론 이 강회에는 인근 신라승원(新羅僧院)의 스님과 신자

들도 참가했다. 엔닌은 그해 7월 14일 남산(南山)의 진장 (眞

莊村) 천문원(天門院)을 방문하여 법공(法空)스님을 만났으며 

11월 17일 다시 그를 찾아가 담소를 나 었다. 법공은 819년 

경 일본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두 스님 간에는  다른 친근감

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26) 엔닌은 개성(開成) 5년(840) 2

월 14일 신라승(新羅僧) 상 (常寂)의 청을 받아 유 (劉村)

에 있는 그의 사원으로 갔다. 상 은 법화원 법화경강회(法花

經講 )에서의 논의자(論義 )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논의자란 

강경내용(講經內容)을 질문하고 그 회답을 들으면서 강경을 도

왔던 스님이다. 청 이 경 에 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 다. 상 (常寂)의 학문승(學問僧)으로서의 면

모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엔닌은 이 조그마한 사원에서 백석

미륵상(白石彌勒像)․문수보살(文殊菩薩)․보 보살(普賢菩

26) 上同 권2 開成 4년(839), ① 7月 14日, 辰時辭山院…往眞莊村天門院 相看法

空闍梨 此僧曾至本國 歸來二十年 夜宿其院 ② 11月 17日,齋前由當院講起 遞

且出寺 往南山法空闍梨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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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 세음보살(觀世音菩薩)․ 사자보살(大師子菩薩)․나후

라(羅睺羅) 등 많은 존상과 불사리 철각(鐵閣)을 보았다.27) 무

진 불당 터에서 발굴된 이 존상들은 북주(北周)의 폐불(廢

佛) 때(574∼577) 매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28) 그날 밤 스

님과 속인이 모여 불하 고 희사(喜捨)하며 밤을 새웠다. 2

월 15일은 열반일(涅槃日)이었으므로 에서는 제를 올렸고 사

람 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장 압아(張詠押衙)를 만

나 공험발 (公驗發給)에 한 이야기도 들었다. 한 작년 6

월 27일 교 선 2척을 이끌고 산포(赤山浦)에 정박한 최훈병

마사(崔暈兵馬司)의 소식도 들었다. 그는 지  양주(揚州) 등지

를 거쳐 유산포에 정박 이라고 한다. 엔닌은 2월 19일 산

법화원을 떠나기에 앞서 순례를 마치고 귀국할 것을 염두에 

두고 최훈과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법화

원사람에게 맡겨두었다.29)

엔닌은 법화원 강경법주 성림화상(聖琳和尙)의 설득으로 천

태산 순례를 하려던 당 의 뜻을 변경하여 오 산 순례를 결

심하 다. 성림은 20여 년간 오 산․장안(長安)을 순례하며 

학덕을 닦았던 스님이다. 엔닌은 지원(志遠, 768∼844?)이 오

27) 上同 卷2 開成 5년(840) 2月 14日, 依新羅僧常寂請 往劉村 到彼便見白石弥勤

像体上著土問事由 答云於此有新羅人王憲 夜夢有一僧來語云 我是文殊師利古

佛 墮壞 積年無人修壞 佛菩薩埋沒土中 見汝信志 故來告報…鋤掘地 深至胸上 

得佛菩薩像 今見掘得弥勒佛像一體 文殊師利菩薩一體 普賢菩薩一軀 觀世音

菩薩兩軀 大師子菩薩一體 羅睺羅一軀 佛骨鐵閣卄斤已上 諸人見之奇異不 .

28) 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譯註卷2 開成 5년(840) 2月 14日

29) 入唐求法巡禮行記卷2 開成 5년(840) 2月 17日. 爲 崔押衙 留狀一  囑

院家 兼以書一  同贈張大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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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화엄사에 40여 년간 주석하며 마가지 (摩訶止觀) 등 지

자 사(智 大師)의 가르침을 강의하고 마치 천태종 사찰인양 

크게 번성시켰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다.30) 그리고 법화원의 

양 (諒賢)으로부터는 오 산에 이르는 행로와 노정을 듣고 기

록해두었다.

엔닌은 법화원에 유석(留錫)하는 동안 신라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귀 한 자료를 기록해 놓았다. 즉 ‘신라강경 의식(新羅講

經 式)’을 비롯하여 ‘신라일일강경 의식(新羅一日講經 式)’ 

‘신라송경 의식(新羅誦經 式)’의 행법내용(行法內容)이 그것이

다. 신라강경법회는 신라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소 한 자료이

다. 행법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법화원의 이 세 의식의 작법내용(作法內容)은 당의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

엔닌은 법화원에서 8개월여 함께 생활하면서 24명[니(尼)3, 

노 2 제외]의 신라승과 사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혜각(惠覺)의 이름이 보인다. 민 규(閔泳珪) 박사는 

“혜각은 뒷날 최치원(崔致遠)이 찬(撰)한 지증 사비문(智證大

師碑文)에서 정 무상(淨衆無相)과 함께 서화(西化)한 2 의 

선승(禪僧) 의 한 분인 진주혜각(鎭州惠覺) 곧 상산김화상

(常山金和尙)과 동일인물이다.”라고 하 다.31) 회창법난( 昌法

30) 上同 卷2 開成 4년(839) 7月 23日. 早朝… 聞噵向北巡禮 有五臺山 去此二千

余里許 南遠北近 又聞有天台宗和尙 法号志遠文鑒座主 竝天台玄素座主之弟子 

今在五臺山 修法花三味 傳天台敎迹… 依新羅僧聖琳和尙口說記之 比僧入五臺

及長安 遊行得二十年 來此山院… 暫休向天台之議 更發入五臺之意 仍改先意

便擬山院過冬 到春遊行巡禮臺山

31) 閔泳珪, 四川講壇, 民族社 1977,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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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으로 흔  없이 괴된 산법화원에 하여는 행기를 

통하여 조 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인사회의 정신

 지주이며 교화승(敎化僧)으로 그곳 거류민과 어울려 고국을 

그리워하며 ‘8월 15일지 ’을 경축하 던 법화원 승 (僧衆)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엔닌은 행기에서 “다만 황하 이북의 

진주(鎭州)․유주(幽州)․ 주(魏州)․노주(潞州) 등의 4 도사

는 원래 불교를 숭상하고 히 여겨 사찰을 허물지 않았으며 

승니도 규제정리하지 않았으므로 불교에 한 일이 일체 흔들

림이 없었다. 빈빈히 칙사를 보내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하 으

나 그들은 ‘천자가 스스로 와서 사원을 허물고 경 과 불상을 

불살라버린다면 그 게 해도 좋습니다. 신 등은 이 일을 할 수

가 없습니다’라고 말하 다.”고 한다.32) 반당  번진(藩鎭)이 

유하고 있던 하북삼진(河北三鎭)에서는 행기의 내용처럼 

불령(破佛令)이 시행되지 않았다. 혜각은 하북땅 진주에서 

국을 휩쓴 회창 불( 昌破佛)의 재난을 피한 유일한 법화원 

스님인 셈이다.

개성 5년(840) 2월 19일 엔닌 일행은 8개월을 넘게 신라승들

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오던 산법화원을 출발하여 오 산 

순례길에 올랐다. 원주승(院主僧) 법청(法淸)은 구당신라소 장

압아(張詠押衙)의 집까지 배웅하 다. 장 은 신라소의 이명

재(李明才)를 문등 청(文登縣廳)으로 딸려 보내서 일행의 공

32)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昌 5년(845) 11月 3日, 大使來 未到庄上 相看安存 

… 唯黃河已北鎭幽魏路等四節度 元來敬重佛法 不毁折寺  不條疏僧尼 佛法

之事 一切不動之 頻有勅使勘罰 云 天子自來毁折焚燒卽可然矣 臣等不能作此

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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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 다. 이때의 일을 엔닌은 행기
에 기록하 다. “지난 개성 5년(840) 이 포구에서 오 산으로 

들어갈 때 이 사(大使, 장 )는 힘을 다하여 오로지 주․

의 공문(公文)과 공험에 한 일을 담당하여 우리를 떠나게 하

다.”고 한다.33)

엔닌은 등주도독부(登州都督府)에 이르러 개원사(開元寺)로 

가서 유숙하 다. 그는 부성(府城)을 소개하는 에서 “성남쪽

거리 동편에 신라 (新羅館)과 발해 (渤海館)이 있다.”고 하

다.34) 가탐(賈耽)의 도리기(道里記)(신당서권43 지리지 하)

와 원화군 지(元和郡縣志)(권11 등주)에 의하면 등주는 분

명 신라로 가는 출발 항포(港浦)임에 틀림없다. 물론 신라사

단을 비롯하여 순례승․유학승․학자․상인 등이 당으로 오는 

경우에도 등주가 종착항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 은 신라인

을 한 재외공 의 역할은 물론 숙소의 기능도 담당했을 것

이다. 신라는 경애왕(景哀王) 4년(927) 이곳에 지후  이언모

(李彦謨)를 송하여 사무를 장하게 하고 있다.35)

엔닌은 청주부(靑州府) 용흥사(龍 寺)와 장산 (長山縣) 

천사(醴泉寺)에 신라원이 있었다고 한다.36) 1996년 10월 청

33) 上同 卷4 昌 5년(845) 8月 27日, 到勾當新羅所 … 去開成五年 從此浦入五

臺去時 得此大使息力 勾當州縣文牒公驗事發 .

34) 上同 卷2 開成 5년(840) 3月 2日, 平明發…到登州入開元寺宿 …登州都督府城

東一里南北一里 … 城南街東 有新羅館渤海館…. 2004년 이곳을 답사한 鈴木

靖民敎授는 新羅館의 치를 蓬萊 前花  23이라 比定하고, 明․淸까지 

迎賓館이었다고 한다(酒寄雅志, ｢圓仁の足跡を訪ねて-山東半島-｣, 栃木史學

第19卷, 平成17年 3月)

35) 冊府元龜卷976 外臣部 褒異3, 後唐 明宗 天成 2년(927) 3月 乙卯

36) 入唐求法巡禮行記卷2 開成 5년(840) 3月 24日, 4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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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물  부지 확장과 학교건설공사 때 ‘용흥사조상군(龍 寺

彫像群)’ 400여 체가 발굴되었다. 이로써 용흥사의 정확한 치

와 조상군의 제작연 도 밝 지게 되었다.37) 그러나 엔닌이 

머물 던 신라원의 치는 알 수 없다. 다만 3월 28일의 입하

(立夏) 공양(供養) 때 이곳에 재를 마련하고 50여 명의 사승

(寺僧)들이 함께 심을 먹었다고 안 것을 보면 원(院)의 크기

를 짐작할 수 있다.

천사는 장원(莊園)이 15개소나 되고 승 도 100여 명에 이

르 던 큰 이었다. 엔닌은 “ 재 에 거주하는 사람은 30여

명”이라고 하 는데 이미 이 쇠퇴기에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행은 유리 (琉璃殿)에서 지공화상[誌公和尙, 보지(寶誌), 425

∼514]의 존 ( 影)을 배하고 좌승(典座僧)의 안내로 신

라원으로 가서 묵었다. 청주(靑州) 용흥사와 마찬가지로 신라

승들이 낙양(洛陽)․장안(長安) 등 성 (聖蹟)과 오 로 순례하

는 것에 편의를 제공하기 해 마련된 승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나라에 래된 지공(誌公)의 십일면

음화신신앙(十一面觀音化身信仰)의 시원과 래 경로를 시사해 

주는 곳이라 생각되어 흥미롭다. 당나라 때에 편찬된 남사(南

史)권76의 도홍경(陶弘景, 456∼526) (傳)에 의하면 고구려가 

지공의 갖가지 언과 주술․ 이(靈異)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공양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인 

시기가 아마도 육조(六朝) 때 음을 짐작할 수 있다.38) 국문

37) 拙稿, ｢羅唐文化交流의 中心地 新羅院｣, 佛敎春秋13, 1998; 平澤加奈子, ｢圓

仁の足跡を訪ねて(II)-山東から河北へ-｣, 栃木史學第21卷, 平成19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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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일 부터 이 지역을 경유하여 산동반도를 거쳐 우리나라

로 해졌으며, 천사의 신라원도 이러한 역사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당시의 이정(里程)을 충실히 기록했던 엔닌이 청주부 장산

(長山縣)에서 서북쪽에 있는 오 산으로 길을 바꾸었으므로, 

서남쪽의 황하 류를 따라 장안(長安)에 이르는 간선도로변의 

신라 ․원에 한 소식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4) 신라인과 귀국길의 엔닌

엔닌은 오 산순례를 마치고 개성 5년(840) 8월 22일 장안에 

도착하여 흥선사(大 善寺) 서선원(西禪院)에서 1박 하 고 

다음날 자성사(資聖寺)로 옮겼다. 귀국할 때까지 자성사에 머

물면서 열의에 찬 구법활동을 개하 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지 않아서 엔닌은 당 정부가 불교와 승려를 탄압하려는 징조

를 보았다. 그해 8월 7일 엔닌은 귀국하기 한 허가원을 처음

으로 공덕원(功德院)에 제출하기 시작하여 회창 5년(845) 5월 

15일 장안을 떠날 때까지 4년 9개월 동안 귀국 허가의 탄원서

를 100여 차례도 넘게 제출하 다.39) 출발 이틀 에 엔닌은 

환속되었고 다음날 경조부(京兆府)에서 양도(兩道, 하남․회남)

의 공험을 받았다. 4년 만에 귀국 허가를 받아들 수 있었던 엔

38) 金文經譯註, 入唐求法巡禮行記, 2001, p.276.
39)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昌 5년(845) 5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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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은 당시의 감회를 “지  승니환속(僧尼還俗)의 법으로 인하

여 바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슬 고 한편으

로는 기쁘다.”고 술회하고 있다.40)

회창 3년(843) 8월 13일 법난(法難)의 소용돌이 속에서 엔닌

은 ‘귀국허가서를 구하기 하여’ 좌신책군압아(左神策軍押衙) 

신라인 이원자(李元佐)를 찾아갔다.41) 이후 약 2년간 두 사람

의 계는 “정이 들어 매우 친숙하 다. 객승(客僧)으로 있는 

동안 부족한 물자가 있으면 잘 도와주었다. … 이원좌는 경조

부아문에 있는 동안 (14일 밤)에도 한 음식과 침구 등을 보

내주며 친 히 도와주었다42)”고 술회하고 있다. 장안을 떠날 

때에도 이원좌는 지 않은 송별품을 가져왔고, 춘명문(春明

門) 밖 장락 (長樂坡)까지 와서 밤을 새워 이야기 하면서 헤

어짐을 아쉬워했다. 그는 “이 제자가 생각하옵건  생(今生)

에서는 다시 만나 뵈옵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화상께서 성

불하실 때, 청하옵건  이 제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 화상(和

上)께서 입고 계시는 납가사(納袈裟)는 청하옵건  남겨주시어 

이 제자에게 주소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향을 

피우며 공양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하 다고 한다.43) 엔닌의 

학덕과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목이다.

엔닌이 낙양․정주․변주․사주․양주 등을 거쳐 주에 도

40) 上同

41) 그의 官職은 左神策軍押衙․銀靑光祿大夫(從三品)․檢校國子祭酒(從三品 상

당)․殿中監察侍御史․上柱國(正二品 해당)이었다. 佛敎의 독신자로 圓仁을 

성심껏 도왔다.

42)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昌 5년(845) 5月 14日

43) 上同 卷4 昌 5년(845) 5月 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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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날은 그해 7월 3일이었다. 개성 4년(839) 3월 22일 견당

사일행과 함께 9척의 신라선에 분승(分乘)하여 실의에 찬 마음

으로 주를 떠난 지 꼭 6년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셈이다. 

엔닌은 곧 신라방으로 달려가 총  설 (薛詮)과 유신언(劉慎

)을 만났다. 실로 오랜만의 재회 다. 그러나 신라방사회는 

장보고의 죽음(841)과 회창 법난으로 상호 불신과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주 총  유신언․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 

최훈의 권 도 그곳의 신라인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그

는 장안에서 가지고 온 불 (佛典)과 만다라(蔓茶羅) 그리고 

행장(行裝) 등 4상자를 유신언에 맡겨둔 채 2일 만에 등주(登

州)로 떠나야 했다. ‘ 칙죄(違勅罪)’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불교에 한 기어린 무종(武宗)의 처사는 당나라 도처에서 

그 맹 를 떨치고 있었다. 등주에 이르는 길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뒤따랐다.

엔닌은 차마 볼 수 없는 폐불(廢佛)의 참상을 목도했다.44) 

그는 다시 문등  청녕향(靑寧鄕)에 있는 ‘구당신라소(勾當新

羅所)’로 길을 서둘러 8월 27일 압아 장 과 5년 만에 재회했

다. 화상(和尙)을 기쁘게 맞이한 장 은 엔닌을 이미 괴된 

법화원 밖 사장(寺庄) 내의 방 한 칸을 마련하여 주었다. 신라 

환속승으로 홍인(弘仁) 말(823) 다지이후에 8년간이나 거주한 

이 있는 이신혜(李信惠)와 함께 유석(留錫)하게 했다. 엔닌의 

귀국 비는 이곳 신라  사람들과 장 , 그리고 주 신라방상

인들과 유신언․설 (薛詮)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44) 上同 卷4 昌 5년(845) 8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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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소식은 국제무역상들로부터 수집하 고 산  

주 간의 연락과 국내정보는 연해안과 운하운송업자들로부터 

얻었다. 앞서 소개한 그의 제자승 성해(性海)가 법화원 사장

(寺庄)에서 스승을 만나게 된 것도 이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졌

다. 장 은 엔닌이 유신언에게 맡겨둔 경론․불화 등을 가져오

기 하여 가인(家人) 고산(高山)을 주로 견하 고 한편으

로는 그곳의 동태를 살피고 일본의 소식도 알아오도록 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엔닌의 종자(從 )인 데이유만(丁雄滿)을 염방

(閻方金)의 선편으로 주 유신언에게 보냈다. 오 산 장안

에서 구득(求得)한 귀 한 경론․불화․ (典籍)․의복 등을 

가져오도록 한 것이다. 앞서 양주에서 구입한 ‘성 (聖籍)’들은 

(準判官) 토모노 수쿠네(伴宿禰管雄)의 선편으로(新羅船 

제8선) 엔랴쿠지(延曆寺)에 보냈다.

회창 6년(846) 3월 23일 폐불(廢佛)의 태풍을 일으켰던 장본

인 무종이 승하하 다. 새 황제 선종(宣宗, 847∼859)은 그해 5

월 5일 ‘ 사령(大赦令)’을 내렸다. 국의 스님들은 물론 입당

구법승들에게도 기나긴 겨울이 지나간 셈이다. 장 이 엔닌의 

귀국을 하여 겨울부터 건조하 던 선박은 이듬 해(847) 2월

에 완성되었다.45) 그러나 곧 귀국할 것으로 기 하 던 엔닌

에게 다시 불행한 일이 생겼다. 장 이 ‘나라의 이름으로 원국

(遠國)의 사람을 수송하기 하여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 참언

(讒 )을 받게 된 것이다.46) 엔닌은 장 과 의하여 명주(明

45) 上同 卷4 昌 7년(847) 2月

46) 上同 卷4 大中元년(847) 閏3月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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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登載卷數  年月日 備

1 金正男
卷1 承和 5년(838) 6.28, 8.10, 12.18

開成 4년(839) 閏正. 4, 3.17, 4.3, 4.5
譯語

2 王靖 卷1 開成 4년(839) 1.8 貿易人

3 朴正長 卷1 開成 4년(839) 8.10 譯語

4 劉愼

卷1 開成 4년(839) 3.22, 3.23

卷3 昌 2년(842) 5.25, 10.13,

    昌 3년(843) 正.29

卷4 昌 3년(843) 3.12

    昌 5년(845) 7.3, 7.5, 7.8, 7.9, 9.22

    昌 6년(846) 正.9, 2.5, 6.29

    大中元년(847) 6.5, 6.9, 6.10, 6.27

譯語, 總管

州)에서 귀국하기로 작심하고 윤 3월 12일에 출발하 다. 이때

부터 많은 신라선원들의 도움으로 산 (赤山村)과 연해안 그

리고 주의 운하길을 4개월간이나 왕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포로 돌아온 엔닌 일행은 귀국 비를 서둘 다. 엔닌은 

8월 15일에 삭발하고 다시 승복을 입었다. 회창 5년(845) 5월 

13일에 속의(俗衣)로 변신한 지 꼭 2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김진(金珍) 등 선원들은 엔닌과 함께 9월 2일 정오에 신라  

산포를 떠났다. 하젠(肥前) 마쯔우라(松浦郡)의 북쪽 시카시

아(鹿島)에 도착한 것이 10일이었으니 산포를 떠난 지 8일 

만의 일이었다. 19일에 다자이후의 홍려 (鴻臚館)에 짐을 풀

었으니 실로 기나긴 구법순례의 길이었다.47) 

 

표1) 新羅貿易商․官吏名(入唐求法巡禮行記)

47) 續日本後記卷17 承和 14년(847) 10月 甲午 甲午遣唐天台請益僧圓仁及弟子

二人唐人四十二人到泊大津. ; 卷18 承和 15년(847) 3月 26日 乙酉 天台宗入唐

請益僧圓仁 弟子僧性海性正等 去年十月駕新羅商船 來着鎭西府 是日歸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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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張保皐
卷1 開成 4년(839) 4.2

    開成 5년(840) 2.17
淸海鎭大使

6 道玄

卷1 開成 4년(839) 4.8, 4.10, 4.29, 5.6, 6.9,

    6.29

卷2 開成 4년(839) 4.24, 4.26

譯語

7 張詠

卷2 開成 4년(839) 6.7

    開成 5년(840) 1.20, 2.19, 2.20

卷4 昌 5년(845) 8.27, 9.22, 11.3

    昌 6년(846) 2.5, 3.9 

    大中元년(847) 閏3.10, 閏3.12, 7.21, 8.9

 勾當新羅所

   押衙

8 崔暈

卷2 開成 4년(839) 6.28

    開成 5년(840) 2.15, 2.17 

卷4 昌 5년(839) 7.9, 7.13

淸海鎭兵馬使, 

貿易人 

9 王長文 卷2 開成 4년(839) 11.1
貿易人(沿岸)․莊

客(?)

10
陶中

(陶十二郞)

卷3 昌 2년(842) 5.25, 10.13, 

    昌 6년(846) 正.9
貿易人

11 王憲 卷2 開成 5년(840) 2.14 僧(?)

12 李隣德

卷3 昌 2년(842) 5.25

卷4 昌 5년(845) 7.5

    昌 6년(846) 正.9

貿易人

13 薛詮

卷4 昌 5년(845) 7.3, 7.5, 9.22

    昌 6년(846) 6.17 

    大中元년(847) 6.10

總管

14 閻方金 卷4 昌 6년(846) 2.5 貿易人(沿岸)

15 王宗 卷4 昌 6년(846) 4.27, 5.1, 6.17 貿易人

16 李國遇 卷4 昌 6년(846) 6.17 貿易人

17 鄭客 卷4 大中元년(847) 閏3.10 運 業

18 陳忠 卷4 大中元년(847) 閏3.17 貿易人(沿岸)

19 金子白 卷4 大中元년(847) 6.9 貿易人

20 金珍
卷4 大中元년(847) 6.9, 6.10, 6.26, 7.13, 

7.20
貿易人

21 欽良暉 卷4 大中元년(847) 6.9 貿易人

22 王可昌 卷4 大中元년(847) 6.18, 6.27 貿易人(沿岸)

23 新羅船員
卷1 開成 4년(839) 3.17, 3.25, 4.1, 4.5

卷2 開成 4년(839) 4.20
60余名

24 李明才 卷2 開成 5년(840) 2.20  勾當新羅所 官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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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孫淸 卷2 開成 4년(839) 5.16 貿易人(沿岸)

26 李元佐
卷4 昌 3년(843) 8.13, 

    昌 5년(845) 5.14, 5.15

左神策軍押衙

銀靑光祿大夫 等

27 高山 卷4 昌 5년(845) 9.22 張詠家人





3. 신라인의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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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앙ㆍ지방 인

엔닌은 3개월 가까이 오 산을 순례한 후, 개성 5년(840) 8

월 22일 장안(長安) 동쪽 춘명문(春明門)으로 들어가 흥선사

(大 善寺) 서선원(西禪院)에서 묵었다. 흥선사는 좌가(左街) 

정선방(靖善坊)에 있는 수 (隋代) 이래의 사찰이다. 천축승 나

련야사(那連耶 )ㆍ사나굴타(闍那崛多) 등이 기거하면서 역경

에 종사하 다. 당 종(玄宗) 말년에는 불공(不空, 705～77

4)48)이 유석하면서 교의 심 사찰이 되기도 했다. 다음날 

엔닌은 좌가 공덕사(功德使)49)의 순원(巡院)에 가서 구법의 서

장을 올렸으며 24일에는 본원에서 공덕사 구사량(九士良)50)을 

48) 북인도 는 사자국(스리랑카) 출신 승려라고도 한다. 당때 장안으로 와서 

강지(金剛智)에 사사하며 교를 배우고 역경에 종사하 다. 스승이 죽은 

뒤 천보 원년(742)에 주로부터 사자국에 가서 천보 5년(746)에 법본 500부

를 가지고 들어와 종에 바쳤다. 궁 에 단(壇)을 설치하고 천자에게도 

정(灌 )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 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흥선사에

서 국가 안온의 비법과 역도 진압의 수법을 행하는 등 나라를 하여 크게 

활동하 다.  오 산에 각사(金閣寺)를 건립하여 교의 도량으로 삼고 

문수보살 신앙을 홍포하는 한편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 그 가운데 신라의 

혜 (慧超) 스님을 비롯하여 함 (含光)․혜과(惠果)․혜랑(惠郞) 등이 유명

하다. 그는 당  국가불교의 마지막 꽃을 피운 고승이라 할 수 있다.

49) 종(代宗) 력 9년(大歷, 774) 군의 무장이 사 (寺觀)의 공덕사로 임명

되어 조사(造寺)․조상․설제(設齊)등의 사업을 수행하 다. 정원 4년(788)에 

양가와 동도(東都)에 공덕사가 설치되어 사부(祠部)의 소 이던 사원 행정과 

승니(僧尼) 속등의 일도 장하 다. 뒤에 가서 환 이 공덕사로 임명되면

서부터 차 그 성격도 달라져 갔다. 원화 2년(807)에는 좌신책군호군

(左神策軍護軍中 )가 겸임하게 되었고 도사여 (道士女冠)도 여기에 속되

었다. 이로써 공덕사는 환  가운데 가장 권세있는 자가 부임하는 종교행정

직이 되었다. 山崎 宏 :支那中仏敎의 展開 ‘唐代に於ける僧尼所隷の問題’ 

淸水書店, 東京, 昭和 17년(1942)

50) 환 . 자는 미(匡美)이며 동 흥년  사람이다. 헌종 때 감군사가 되고 



42

만났다. 당의 궐인 명궁(大明宮) 안에 있는 내호국천왕사

(內護國天王寺)에서 묵었다. 다음날 공덕사의 공문서를 받아 

자성사(資聖寺) 안에 있는 정토원(淨土院)에서 머물게 되었다. 

엔닌은 장안에 머무는 4년 10개월 동안 이곳을 심으로 하여 

구법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런데 엔닌은 1년도 채 안 되어 폐불(廢仏)의 징조를 보았

다. 회창 원년(841) 6월 11일 무종의 탄생일에 궐에서는 재

가 마련되었다. 양가의 공양 덕(供養大德)과 도사 4명이 모여 

경을 논의하 는데 2명의 도사에게만 자색가사를 하사하 다. 

뿐만 아니라 남천축의 보월(宝月) 삼장이 직  군왕을 면하

여 귀국을 허락해달라고 청하 다. 그러나 월 죄(越官罪)51)가 

용되면서 제자 3인과 통역승은 각각 곤장 7 와 10 를 맞

았으며 귀국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해 8월 7일 엔닌은 처음으

로 귀국원을 작성하 으며 자성사를 통하여 공덕사에 제출하

다. 이후 회창 5년(845) 5월 15일 장안을 떠날 때까지 4년 9개

월 동안 무려 100여 차례나 귀국 허가의 탄원서를 제출하 다. 

때로는 구사량 사후 양주에서 알고 지낸 신임 공덕사 양흠의(楊

欽義)를 통하여 귀국을 도모하 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엔닌은 주의 신라역어 유신언의 서신과 인편을 통하여 귀

국 이후의 견당사 일행의 소식과 재당 일본승들에 한 동향, 

문종(文宗) 때 좌신책군 가 되어 좌가공덕사를 견임하 다. 무종(武宗) 

등극에 공이 있어 표기 장군 국공(驃騎大 軍楚國公)으로 해졌다. 회창 

3년 군용사(觀軍容使)가 되어 좌우신책군까지 통 하 다. 구사량은 문

종․무종 때의 표  환  세력가이며 독실한 불교신자로 불교행정에 큰 

향을 끼쳤다. 신당서권107 구사량 , 구당서권184 왕수징 )

51) 의 계를 밟지 않고 상부에 직소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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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부쳐온 유당 경비, 엔닌의 귀국에 

한 일본 조정의 노력 등에 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었다.52) 회창 3년(843) 폐불의 도가 차 강화되어 가던 와

에 실의한 엔닌은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다. 8개월 동안이나 

병석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이교(惟曉)가 그해 7월 24일 죽었

던 것이다. 자성사 스님들의 도움으로 장사를 지내고 칭명십념

(称名十念)으로 극락왕생을 빌었다.

엔닌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하여 허가를 받고자 많은 노력

을 하 다. 유신언을 통하여 얻은 정보가 요한 역할을 하

으며 마지막에는 공덕사 양흠의의 친사(親事)53)인 신라인 고

 좌신책군압아(左神策軍押衙) 이원좌(李元佐)를 직  방문하

다.54) 그는 앙정부의 핵심 권력기 에 근무한 유일한 신

라인이다. 신책군은 종 천보 13년(754) 토번(吐藩) 방 의 목

으로 설치되어 안사의 난(755～763)․토번의 침범과 종(代

宗, 763～779)의 몽진 등의 국난을 겪으면서 황제를 호 하는 

과정에 명실공히 군이 되었다. 종 때부터 환 세력이 성

장한 배경에는 이들이 신책군과 추 (樞密)를 장하는데 있었

다. 조익(趙翼)은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箚記)(권20)에서 당

 환 의 화를 논하면서 ‘입군, 시군, 폐군’을 함부로 했다고 

지 한다.55) 당시 환 세력이 어떠했던가를 웅변으로 증명하

52) 주 9) 참조

53) 사서에 집장친사(執杖親事)․집장승친사(執杖乘親事) 등 직명이 보인다. 

도사 하에도 친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新唐書 百官志의 직명인 것 

같다. 여기서는 측근과 같은 뜻으로 보인다. 

54) 주 41) 참조

55) 조익, 二十二史箚記권20, 至唐則宦官之權 反在人主之上 立君弑君廢君 有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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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구사량도 폐불황제 무종을 제 에 오르게 한 장본인

이다.56)

엔닌은 행기 회창 원년(841) 작은 사건에 한 기록을 통

해서 구사량의 권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구사량은 장안

성 북쪽 명궁(大明宮) 구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 뜰에다 

‘구공기공덕정지비(仇公紀功德政之碑)’를 건립하 으며 비의 제

막식에는 황제도 참석했다고 한다.57) 

무종을 옹립한 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졌던 독실

한 불교신자 좌가공덕사․호군  구사량이 사망하자(6월 23

일) 곧이어 ‘칙을 내려 구군용(仇軍容)의 공목 (孔目官)인 정

승(鄭中承)과 장단공(張端公) 등 4명을 베고 아울러 남녀노

비 등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 다’고 한다.58)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환 의 사후를 욕되게 했던 것으로만 해석되지

는 않는다. 즉, 회창 5년(845) 4월 양가 신책군 지휘권 이양을 

둘러싼 환 과 황제ㆍ 료들이 립하게 된 보다 의미심장한 

사건의 경 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엔닌의 일기에서는 국의 사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흥미

로운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59) 황제가 행정 료

들에게 양군의 지휘권을 이 시키고자 하 고 좌신책군 호군

兒戱 實古來未有之變也.

56) 二十二史箚記권20, 乃中 仇士良魚弘志 矯詔廢成美 立潁王瀍爲皇太弟 卽

位是爲武宗 是武宗之立 由仇士良等之力也.

57) 구당서권18, 무종본기 회창 원년 2월조 참조.

58) 行記권4, 会昌 3년(843) 6月 25日, 卄五日 勅 斬仇軍容 孔且官 郑中丞 張

公端等四人及男女奴婢等 盡殺破家.

59) 行記권4 회창 5년(845), 3～4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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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흠의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인(印)’의 반납에 동의했다. 

그런데 우신책군 호군 이며, 환 이었던 어홍지( 弘志)는 

만일 ‘인’을 반납하라고 강요한다면 병마의 동원도 불사하겠다

는 태도를 취하 다. 결국 황제는 당 의 뜻을 이루지 못하

으니, 신책군 세력이 막강하 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이원좌의 거주지 창방(永昌坊)은 호국사(護國寺) 인근이다. 

장안성 동가 궁성의 바로 동편인 단 문가(丹鳳門街)와 통화문

가(通化門街)의 교차지 에 치하고 있었으며, 군의 고 이 

거주할 만한 요지이다. 내호군사가 궁성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호국사는 외호국사인 것 같다. 

엔닌은 그의 자택에서 귀국에 한 일을 의논하 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 다. 그러나 엔닌은 “귀국을 청하는 일로 이원좌

와 서로 알고 지내온 지가 근 2년이 되었다.”60)고 하면서 부족

한 물자의 도움과 정에 넘치는 보살핌을 받았다고 회술하고 있

다. 엔닌은 혹독한 폐불의 와 에서 이원좌의 비호를 받아 환속

되었고 “바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슬 고 한편

으로는 기쁘다.”고 하면서 장안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60) 行記권4, 회창 5년(845) 5月 14日, 註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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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唐) 장안성(長安城) 복원도

엔닌은 839년 6월 7일 신라거류민의 도움으로 산법화원에 

유석하게 되었다. 물론 당률(唐律)에 반한 불법입국자의 신분

이었다. 두(板頭) 두문지(竇文至)의 고발에 의한 문등  청의 

힐문첩(詰問牒)이 엔닌과 법화원주에게 발송되었다. 산법화

원 원주인 법청은 엔닌의 ‘유재산원사유(留在山院事由)’ 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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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본국승인선상불귀사유등장(勘日本國僧人船上不歸事由等

狀)’를 제출하 다. 이때에 엔닌은 ‘구당신라소(勾唐新羅所)’의 

압아 장 과 계를 맺게 되고 후일 그의 도움으로 순례와 체

류가 가능한 공험을 받게 되었다. 

장 은 신라 사람으로 직명은 평로군 도동십장겸등주제사압

아(平盧軍節度同十 兼登州諸事押衙)이다. 문등 (文登縣)에 살

고 있던 신라인의 호구를 할하고 오늘날의 사업무와 같은 

일상 사무를 담당한 것 같다.61)  당국에서는 불법 입국한 

엔닌 일행에 하여 주(등주부)에 보고하고 사(청주 도사)에

게 보고를 끝마쳤다. 그리고 (승려 등이) 이리 리로 가서 소

재를 모를까 염려하여 8월 14일 산산원과 보․ 두․포구

의 담당  등에게 그들의 소재를 알아두도록 통첩하 다.62) 

이들의 행동은 감시 하에 놓 던 것이다. 

엔닌은 법화원의 겨울강경회가 시작된 다음날 사원이 분주

하 으므로 잠시 동안 을 나와 남산의 법공(法空)사리 사원

에 들 다. 산원의 강유(綱維)는 히 서신을 보내어 돌아오

기를 청하 고 남원(천문원)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엔닌의 행동거취를 감시한 사례라 하겠다. 엔닌은 한 해 겨울

을 법화원에서 유석하기로 작심하 다. 그동안 공험을 받기 

하여 일을 진행하 으며, 9월 26일 ‘일본국구법승등첩(日本國求

61) 行記권4, 会昌 5년(845) 8月 27日, 卄七日 到勾當新羅所 勅平盧軍節度同十

兼登州諸軍事押衙張詠 勾當文登縣新羅人戶.

62) 行記권2 개성 4년(839) 9月 3日, 三日 午時 縣使一人 縣帖來 其帖文如左 

縣 帖靑寧鄕…請帖海口所由 及當村板頭 竝赤山寺院綱維等 常知存亡 請處

分  奉判淮狀 帖所由  依撿前伴人事 帖海口所由告報 及綱維等 常知存

亡 如已後州司追勘 稱有東西不知去處 口追必重科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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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僧等牒)’을 받았다.63) 이 문서는 산법화원이 ‘ 국의 격례

(格例)에 하여 주․ 에 공문을 올려 공험을 발 해 주도록 

청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첩이 구당 신라소에 해졌을 터

이지만 그 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엔닌은 다음

해 정월 19일 다시 법화원에 첩을 올렸다. 다음날 사원의 강유

는 서장을 작성하여 이쇼(惟正)와 사인(使人)을 구당신라소 장

에게 보내어 이를 달하 다.64) 구당신라소 장압아는 이를 

문등 청에 올리고 형청은 다시 주(등주부)에 상신하 다. 십

여 일을 기다린 후 주청에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바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압아의 답신을 받았다.65) 그러나 엔닌은 

조함을 이기지 못하여 압아에게 재 하는 서신을 올렸다.(2

월 1일) 구당신라소에서 청으로, 청에서 다시 등주부로 상

신하여 공험을 받으려한 일련의 과정에서 장  압아의 헌신

인 노력을 볼 수 있다. 당시 압아의 답신에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간곡히 계획을 아뢰었으니 오래

지 않아 회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건  잠시 동안 손님

(엔닌)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주께서 나의 할구역에 

오셔서 머무는 그때부터 몇 사람들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있습

니다.”66)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63) 行記권2 개성 4년(839) 9월 12일

64) 行記권2 개성 5년(840) 1月 20日, 卄日 當院綱維 更作一狀 差惟正及院家使

報當州軍事押衙張詠 去 求法僧 別作一狀 同 押衙.

65) 行記권2 개성 5년(840) 1月 27日, 卄七日 晩頭得押衙報 偁 昨已具高意報當

縣宰君近報來云 以申州 候十數日間 州司有處分 方可東西 .

66) 行記권2 개성 5년(840) 2月 1日, 得押衙報云 更差使申懇計 不久卽來且願客

无至憂屑 座主自到弊管止泊時 多 人終日區區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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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엔닌은 장압아를 만났고 구당 신라소에 문등 청

의 통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시가 한 엔닌은 문등

청에 직  가서 공험을 받으려고 장압아가 작성한 첩문을 가

지고 문등 청으로 행하 다. 행기의 2월 20일자 일기에 “장

압아는 공문서를 엔닌 등에게 주고 청까지 보내어 공험을 

내어 주도록 하 다. 아울러 담당자인 이명재(李明才)와 함께 

으로 떠나게 했다.”67) 이로써 엔닌은 문등 ․등주도독부․

청주 도사(押新羅勃海兩藩使)의 공험을 얻어 구법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당신라소 장  압아의 직명에 주의해 볼만

하다. 장 은 ‘평로군 도동십장겸등주제군사압아(平盧軍節度同

十 兼登州諸軍事押衙)’이다. 이는 신라 거류민사회에서의 직명

이 아니고 등주 는 평로치정 도사에 사사하는 군직을 겸

한 지방 하 리 음이 분명하다. 엔닌이 오 산 순례를 떠날 

때까지 받은 공험은 그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문등 ․등주도

독부․청주 도사압신라발해양번사 등 세 아에서 발행한 것

이었다. 그런데 엔닌에게 발 된 공험의 결제자는 압신라발해 

양번사인 청주 도사 장(韋長)이었다. 구법(求法) 순례와 본

국 환송의 결정권이 양범사 장의 수 에 있었으며, 외국인에 

한 공험은 양번사가 발 했기 때문이었다. 장 은 문등 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신라인들의 호구를 할하는 오늘날의 

사업무와 같은 일도 장하 으므로 엔닌의 공험 신청 업무

67) 行記권2 개성 5년(840) 2月 20日, 卄日 押衙牒付円仁等 縣司 令出公驗兼

差所由 李明才相 入縣 便辭別押衙 及共赤山院主僧法淸等 相別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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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가 장하는 사항이었던 것이다.

주․연수 (漣水縣) 신라방의 장을 총 이라 하 다. 당 

지방제도하에서의 총 은 지방군진의 지휘 을 가리키는 말이

었으나, 당말에 오면 외국인 계 사무를 장하던 하 리도 

총 이라 하 던 것 같다. 압아와 총 의 직 나 계 는 분명

치 않으나 주총  선 (蘚詮)을 ‘당주동십장(當州同十 )’이

라고도 불렸다. 장  압아도 ‘평로군 도동십장(平盧軍節度同十

)’이라고도 하 다. 따라서 구당 신라소의 장 이나 신라방의 

총 은 기본 으로 같은 직책인 듯하다. 그것은 구당서권48 

식화상(食貨上) 무덕령(武德令)에 ‘5가(家)를 보(保)로 삼고 읍

시에서는 방(坊)이며 야(田野)에서는 (村)’68)이라 한다고 

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밖에 산 에는 ‘ 보(村保)’․‘ 두(板頭)’라는 직도 있었

다. 인보제(隣保制)에 의한 보 는 락의 장이 아닌가 짐작

된다. 주의 신라방에는 지 , 역어 이외에도 단두(團頭)란 

직이 있었다. 단(團)은 집단을 뜻하는데, 처음에는 주로 군사  

집단이나 단체의 의미로 쓰인 것이며69) 민간에도 단조직이 생

겨난 것 같다.70) 돈황 문서에 보이는 단두나 주 신라방의 

단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율소의(唐律疏議)권6 명례(名例) ‘화외인상범(化外人相

68) ‘百戶爲里 五里爲鄕 四家爲隣 五家爲保 在邑居 爲坊在田野 爲村 村坊隣里 

遞相督察

69) 수서권28 백 지; 신당서권50 병지

70) 唐 要, 開之二十九年三月二十六日勅 天下諸州 每歲一團貌 旣以轉年爲定 

復有籍書可憑 有至勞煩 不從簡易於民非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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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에는 “동류 외국인간의 범죄행 는 본국의 법에 의하여 단

죄되며 외국인과 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범죄․

송사는 당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하 다.71) 당 정부는 외국

인에 한 율령에서 하나의 특이한 을 보이고 있다. 즉 국가 

주권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  내에서는 가능한 자

치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다. ‘납박각(納舶脚, 交關稅)’을 납

입하거나 진이(禁珍異, 禁輪品)를 구매하는 것은 허가를 받

아야만 가능했다. 

행기권1, 2월 20일조에 의하면, 귀국길의 조공사 일행이 

장안에서 구매하지 못한 물품을 양주의 시장에서 구입하기 

하여 다시 주에서 양주로 와야만 했다. 사사로이 교역할 수 

없는 지품을 구입한 사람들 에는 양주아문에 소환되기도 

하 으며, 시장에서 향약을 구입하다가 원에 발각되어 돈까

지 버리고 도망한 사건도 일어났다.72) 뿐만 아니라 사의 겸

종 아와다노 이에쓰쿠(粟田家繼)는 물론이고 선원과 원 모두

가 물건을 구매하러 시장에 갔다가 체포․구검되기도 했다.73) 

71) 唐律疏議, 諸化外人同類自相犯  各依本俗法 異類相犯  以法律論 疏議曰 

化外人 蕃里夷之國 別立君長  各有風俗 制法不同 其有同類自相犯  同

本國之制 依其俗法斷之 異類相犯  若高麗之 百濟相犯之類 皆以國家法律論

定刑名.

72) 行記권1 개성 4년(839) 2月 20日, 大使等以今月十二日 到楚州住 綠上都不

得賣買 使差前件人等爲買雜物來…第四舶監國信幷通事 縁買勅斷色 相公交人

來喚…曉際 第四舶通事知乘等 被色趍來 長官傔從白鳥 淸岑 長岑 留學等四人 

爲買香藥等下船到  爲所由勘追 捨二百余貫錢 走但三人來.

73) 上同 21일, 大使傔從粟田家繼 先日爲買物 下船往  所由捉縳 州裹留著 今日

被免來 又第四舶 手被免放來; 22일, 卄二日辰時發 手身人部貞淨於 場 先

日被捉縳州裹 今日被放來 …第四舶 手水手二人被免却來 史越智貞原 先日往

買物所 由報州請處分 今日趍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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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지품을 구입했다가 체포된 사례라 하겠다. 이 

시기의 교역에 한 령은 당회요(唐 要)에 상세히 기록되

어 있다.74) 당송시 의 등주․양주․ 주․천주 등 해항에 박

래된 향약․보화류는 원칙 으로 사사로운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다.75)

당 에는 외국무역은 공․사 모두 행하 다. 시(官 )는 

진귀하고 고 품을, 사시(私 )는 개 염과품을 취 하 다. 

그러나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물품세와 교역세를 지불하여

야 했으며, 수품에 해서는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동이 

귀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시기에도 유통을 지하 다.76)

구당신라소의 압아와 신라방의 총 은 ‘양번 도사’에 속

된 지방하 리이다. 한 신라 거류민의 호구 사무는 물론 

해사․교역․사법․종교 등 오늘날의 사 업무와 같은 제반

사를 총 하 다고 생각된다. 한 다른 번국(蕃國) 특히 일본

의 여행자에 한 공 인 업무도 수행한 것 같다.

2) 선원과 조선

7～8세기의 양주와 주는 당제국의 2  무역항이었다. 이곳

74) 唐 要권86  開元 2년(714) 윤 3월, 開元二年 閏三月 勅 諸錦綾羅穀繡織

成紬絹絲 犛牛尾 眞珠金鐵 並不得 諸蕃互  及 入蕃 金鐵之物 並不得 度

西北諸國

75) 宋 要 諸蕃國香藥寶貨 至廣州 交址 泉州兩浙 非出於官庫  不得私相 易

76) 冊府元龜권999, 外臣部至 門 開成之年(836) 6月, 淄靑節度使新羅渤海 到

熱銅 請不禁斷



53

에는 해상무역의 선구자 던 페르시아․아랍 해상들이 번방

(蕃坊)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신라인들도 세계무역사

의 새로운 움직임의 첫 단계에 참여하고 있었다. 국으로 진

출한 페르시아․아랍 상인들은 그들의 무역시장을 양주 이북 

즉, 운하변과 동북쪽 연해안으로는 확 하지 못하 다. 반면 

신라인들은 운하변과 연해안을 심으로 ‘방’과 ‘ ’을 형성하

고 국의 동쪽 연안을 비롯하여 신라 본국과 일본 서남해안 

과 세도나이카이 등의 넓은 지역을 그들의 시장으로 삼고 활

동하 다. 엔닌이 문견한 신라 해상들의 활동상은 삼국사기 
잡지에 나오는 박래품의 이름과 흥덕왕(826～835), 능비 편

에 나오는 ‘무역지인간(貿易之人間)’이란 어구에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엔닌은 양주 개원사에서 신라인무역상 왕정의 방문을 받았

다.77) 왕정은 일본국 홍인(弘仁) 10년(819) 무역차 일본에 가

던  데와국(出羽國)에 표류하 던 당나라 사람 장각제(張覺

濟) 등과 같은 배에 탔던 사람으로, 양주에 거 을 둔 국제 무

역상이었다. 그런데 일본기략(日本記略)의 홍인 11년(820) 4월 

무술조에는 ‘당인 이소정(李 貞) 등 20명이 데와국에 표착하

다’고 되어 있다.78) 만일 장각제 형제가 이소정과 같은 배를 탔

다면 행기의 10년은 11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일본기

략에는 ‘당나라사람 이소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소정은 본래 장

보고 휘하의 국제 무역상이며, 장보고 사후 염장(閻長)의 부하

77) 주 1) 참조

78) 戊戌 唐人李 貞等二十人 著出羽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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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사람이다.79) 미루어 보면 아마도 신라인 왕정과 같은 배

를 탔던 장각제 형제도 양주에 거 을 둔 신라 국제해상일 가

능성이 높다. 앞에서 살펴본 양주 무역상 왕종의 이야기와 강
도 지의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양주에도 신라인 거류지인 

신라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엔닌이 당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주경 (朱景玄)의 당조명화록

(唐朝名畵 )에는 한 신라해상이 양주․ 주 지역에서 당시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수십 의 그림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신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80) 이는 양주․

주를 심으로 한 신라해상들의 활동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근간에 당  나성지에서 수 의 신라자기와 고려청자의 

편이 출토되었다.81) 그리고 인근에서 아랍의 유리그릇, 페르시

아이의 녹유(綠釉) 도기, 일본의 수우각료(水牛角料) 등도 출토

되었다. 이 사실은 나성지 주변 일 가 신라인의 거주지 을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의 무역상인들의 집락지 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양주는 운하와 장강하류의 요충으로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심지 다. 무덕(武德) 9년(626) 이곳에 

도독부(大都督府)를 설치하고 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 으

며, 지덕(至德) 원년(756) 회남 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79) 續日本後記권11, 承和 9년(842) 正月 10日 新羅人李 貞等 四十人到着筑紫

大津 大宰府遣使問由來 頭首 貞申云 張宝高死 其副 李昌珍等欲叛亂 武珍

州列賀閻丈(長) 兵討平 今已無廣…公卿議曰 貞 是宝高之臣 今則閻丈之

使 彼新羅人其情不遜….

80) 졸 , 당  신라교민의 락과 사회, 당 의 사회와 종교, 숭 학교 출

부, 1984, p.65.

81) 朱江, 統一新羅時代海外交通述要, 張保皐와 淸海鎭, 혜안, 1997,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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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주를 장하 다. 이후 강남 재부의 집산지로, 국제통상

의 심장부로 발 하여 천하에 으뜸가는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인을 비롯하여 서방세계의 사국(波斯國, 페르

시아)․ 식국(大食國)․인도․실론․ 국(占婆國, 인도차이

나) 상인들도 이곳에 거류하 던 것은 물론이다.82)

따라서 이곳에는 거주지인 사장(波斯莊)과 신라방, 그리고 

화물집하장인 (邸)들이 집 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화물의 

거래장소인 (店)을 개설하 을 뿐만 아니라 십리장가라는 야

시장 거리까지 생겨났다. 이로써 동서를 표하는 해상들이 양

주에서 교역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신라인의 취락은 산동반도 남안(南岸) 일 에서 회하 하류와 

운하변에 이르는 지역에 집 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마을을 연결해 보면 당시 신라와 당과의 심지를 이어

주는 수로와 바닷길이 형성된다. 이들 마을 가운데 국과 동

쪽 나라들과의 무역 심지는 분명 주(楚州) 다. 주는 회

수하류에 치하여 운하와 회수를 이어주는 물류항일 뿐만 

아니라 략 으로도 요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양으로 

나아가는 선박이나 양주 등 남쪽 지방에서는 오는 거룻배까지

도 모여들었다. 

개성 3년(838) 12월 18일 신라인 통역  김정남(金正男)은 

82) 行記권1, 개성 4년(839) 正月 7日, …孝感寺…修瑞像閣 得修此閣 彼斯國出

千貫錢(占)婆國人捨二百貫

    全唐文권75, 大和八年 疾愈德音 南海蕃舶本以慕化而來…比年長吏多務徵

求…其嶺南福建及揚州蕃客 宜委節度使觀察使 常加存問 除舶脚收 進奉外 住

其來往通流 白爲交易 不得重加率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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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당사신(遣唐使臣)의 귀국 선박을 구입하기 하여 주로 떠

났다.83) 일본의 조공사선은 입당할 때 손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남은 주에서 신라선 9척을 구입하고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을 고용하여 귀국 비를 

하 다.84) 그리고 구입한 배를 수리하기 하여 양주에 머물

던 일본 도장(都匠, 장인의 총감독). 번장(番匠, 番上의 장인

으로 숙련된 장인), 선공(船工), 단공(鍛工, 장장이) 등 36명

을 주로 불러들 다.85) 당시의 주는 재당신라인 무역상에 

한 일뿐만 아니라 일본인 해상이나 순례승들에 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주를 거 으로 한 신라국제무역상 

도 (陶中, 陶十二郞),86) 이인덕(李隣德), 장공정(張公靖), 흠량

휘(欽良暉), 김자백(金子白), 김진(金珍) 등 많은 해상들은 운

하는 물론 일본과 국의 동쪽 연해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인덕은 선주이며 일본 무역업자이다. 일본승 에가쿠(惠萼)

는 이인덕의 배를 타고 귀국하 고 이 배가 귀환할 때 엔닌의 

제자 세이카이(性海)가 사승을 찾아 이 배를 타고 당나라로 

왔다.87)

83) 行記권1 개성 3년(838)12月 18日,末時 新羅譯語金正男 爲定諸使歸國之船 

向楚州發去.

84) 行記권1 개성 4년(839) 3月 29日.

85) 上同 윤 1월 4일, 依金正南請 爲令修理所買船, 令都匠番匠船工鍛工等三十六

人 向楚州去.

86) 行記권3, 昌 2년(842) 5月 25日, 僧玄濟 金卄四 兩 兼有人人書狀等 付

於陶十二郞歸唐 此物見在劉愼 .

87) 行記권3, 昌 2년(842) 5月 25日. 惠萼和尙附船到楚州 已巡五台山 今春 

擬返故卿 愼記排比人船訖 其惠萼和尙去秋 暫往天台冬中得書云 擬趁李隣德四

郞船 取明州歸國 依惠萼和尙錢物衣服弟子悉在楚州 又人船已備 不免奉邀 從

此發  ; 上同 권4, 昌 5년(845) 7月 5日. 又日本國惠萼闍梨 昌2年 禮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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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덕의 일본 왕래가 빈번하 음을 알 수 있다. 장공정도 

주 신라인의 선주이며 당일 무역업자이다. 天台宗留學僧 円

載가 조정에 표를 올리기 하여 제자 닌코(仁好)와 슌쇼(

昌)를 귀국시킬 때 주의 유신언에게 부탁하여 배를 구했다. 

그때 마련한 배가 곧 장공정의 선박이며 이들은 이 배를 타고 

나가토(長門)에 무사히 도착하고 있다.88) 국 남쪽 천태산에

서 주까지 와서 배를 구해 일본으로 갔던 것을 보면 주 

신라인의 활동과 선원들의 항해 기술을 짐작  한다. 엔닌은 

귀국선을 찾아 산과 주를 오르내리면서 (大中) 원년

(847) 6월 9일 주에서 신라인 무역업자 흠량휘(欽良暉), 김자

백(金子白), 김진(金珍) 등이 일본으로 간다는 소식을 한다. 

이들이 남긴 서신에는 “5월 11일 소주의 송강구(松江口)에서 

출발하여 일본국에 간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일본

국의 스님들이 지  등주의 산 에 머물고 있으니 곧 그곳

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 태우고 가자.”고 하 다. 이 밖에 일본

인 무역상이라고 생각되는 슌타로(春太郞) 신이지로(神一郞)도 

함께 김진의 배로 귀국하기로 했으나, 약조을 어기고 명주(明

台山爲求五台供 就李隣德船 却歸本國去 年年 供料到來 今遇國難還俗 見在

楚州云; 上同 昌 6년(856) 正月 9日, 又云 近得的信 李隣德船廻 兼云 日本

客相隨來 因 訪陶中等消息去 次如有彼國信來 卽 付上云云 高山云 在楚州 

親見從船下來人云 有二僧人 爲請益僧就船來到 今遇僧難 裏頭在云云.

    続日本後紀권18, 승화 15년 3월 26일, 天台宗入唐請益僧円仁 弟子僧性海

惟正等 去年十月駕新羅船 來着鎭西府 是日歸朝.

88) 続日本後紀권13, 승화 10년 12월 9일, 入唐留學天台宗僧円載之弟子仁好

昌 新羅人張公靖等卄六人來着長門國 ; 行記권4, 昌 4년(844) 12月, 十

二月 得楚州新羅譯語劉愼 書云 天台山留學円載闍梨 偁進表遣弟子僧兩人 令

歸日本國 其弟子等來到劉愼處覓船 排比一隻船差人發 訖 今年九月發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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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사람 장지신(張支信)89)의 배를 타고 귀국하 다. 슌타로의 

아들인 무네다 (宗健)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들의 소유물은 아직도 이 배에 있다고 했다. 이들을 통한 일본 

왕래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본 무

역업자의 국 왕래에는 신라 선박이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흠양휘 등도90) 당일무역의 최 선에서 활동했던 무

역상들이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회하 하류의 연수 에도 

89) 続日本後紀 안상사자재장(安祥寺資財帳)에는 장우신(張友信)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지신과 우신은 같은 사람이다. 일본의 많은 사료에는 장우신을 

당나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해양 무역업자 일뿐만 아니라 조선업

에도 여하고 있다(頭陀親王入唐略記). 그런데 장우신은 재당신라인으로 

생각되는 이 많다. 그것은 당  당일무역업자간의 통역업무는 부분 신

라 사람이 맡아왔다. 장우신이 원래 ‘통사 장우신’이었던 것으로 보면 명주

에 거 을 둔 재당 신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당신라소’ 압아 장 도 

‘통사’이기도 했으며 엔닌의 귀국선을 건조하기도 했다. 정  3년(861)의 기

록(頭陀親王入唐略記)에 ‘ 당통사장지신(大唐通事張支信)’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동업자 김문습(金文習), 임 원(任仲元)도 ‘당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때의 당나라에는 김씨 성을 가진 국 사람이 없었던 을 감안한다면, 

이즈음의 재당신라인은 거의 당나라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같다. 물

론 재당신라인들이 자칭하여 ‘당인’이라 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명주에

는 일 부터 신라인의 왕래가 빈번하여 지 까지도 ‘산라 (新羅 )’, ‘신라

’의 명칭을 가진 곳이 남아 있다.

90) 이들은 재당신라인으로 당의 연해안 교역은 물론 당일간의 무역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다. 흠양휘는 이 뒤(852) 일본에 내항하여 일본 천태종 스님 엔

진(円珍)을 입당시키고 있다(円珍傳, 仁壽 二년(852) 閏八月 値大唐國商人

欽良暉交關船來三年七月十六日 上船到値嘉島 停泊鳴浦 八月祁九日放船入海). 

엔진 에는 흠양휘를 ‘ 당국상인’이라 하고 있다. 김진은 행기에서도 ‘당

인’이라 하고 있다(행기권4, 회창 7년(847) 10월 19일, 十九日 太政官符來

太宰府 円仁五人 速令入京, 唐人金珍等四十四人 仰太宰府 量加支給 官符在

別). 앞의 주석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국제무역업자들은 때에 따라 

국 을 바꾸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사국에서도 알면서 기록하기도 했을 것

이다. 특히 신라인들의 경우 장보고 사후 재당신라인의 조직의 붕괴와 그들

의 귀화 상의 표출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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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방이 있었다. 주의 신라방과 마찬가지로 ‘총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류민 수는 주와 비슷했으리라 생각된다. 운하

의 요충이었으므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에는 국제 무역

업자와 선원들도 많았을 것이다. 엔닌이 귀국길에 이곳에서 다

시 만났던 청해진 병마사 최훈의 본거지도 이곳으로 생각된

다.91) 김정남이 고용했던 신라선원 60여 명 가운데에는 연수

의 선원과 키잡이가 포함되어 있었다.92) 그것은 귀국선 제 

일박의 신라인 선원과 소공(梢工, 키잡이)이 배에서 내려 돌아

오지 않았던 사건에서 알 수 있다. 배의 조타수인 소공은 항해

의 방향과 해로를 익히 알아야 하고 돛의 운용기술에 정통해

야 한다. 조류와 바람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최 한으로 발휘하

여 정된 항로를 따라 배의 항해 방향을 바로 잡는 최고의 

기술자다. 배에 키잡이가 승선하지 않았으니 출발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 성기(828～841)의 신라인들의 

해상활동과 항해기술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조공사 일행이 주를 출발하여 회하구(淮河口)에서 산동반

도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면서 이 해안을 오르

내리는 신라선을 자주 목격하 다. 이들을 통하여 신라 국내에

서 일어난 왕 계승의 싸움이며 장보고의 도움으로 김우징(신

무왕)이 등극하 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93) 엔닌이 주 

91) 行記권4, 昌 5년(845) 7月 9日, 九日 齊時到運水縣…遇崔暈十二郞 爲

淸海鎭兵馬使 在登州赤山院時一度相見便書名有期云 和上求法歸國時 事

此名紙到漣水 暈百討相 …其人又歸到新羅 遇國難 至漣水住 今見便識情分

不疎 竭力 停住之事….

92) 行記권1, 개성 4년(839) 3月 25日.

93) 行記권1, 개성 4년(839) 4月 2日, 加以彼新羅 張宝高光亂相戰;上同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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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 인근 연안에서 만난 목탄을 실은 신라 운송선이나94) 귀

국선을 찾아 산포에서 주로 가던 도  주 제성 의 교

마포에서 빌려탄 진충(陳忠)의 배,95) 주신라방에서 유산포

(乳山浦)로 갈 때 편승한 왕가창(王可昌)의 배,96) 그리고 승가

장(枡家庄)의 최씨 배도97) 산동연해안과 운하를 운행하던 신

라인 연해운송선이다.

유산포는 인근 신라인  가운데에서 가장 큰 항포 던 것 

같다. 엔닌은 유산포의 신라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

다. “오  10시경에 신라인 30여 명이 말과 나귀를 타고 와서 

말하기를 ‘압아는 썰물이 되면 와서 조공사 일행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아를 마 하기 하여 먼  와서 기

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 다. … 오래지 않아 압아는 신라선

을 타고 왔다. 배에서 내려 바닷가 언덕으로 오르니 낭자(娘

子)들이 많이 있었다.”98) 일인(日人) 이마니시 류(今西 龍)는 

이 낭자들이 유녀(遊女)임에 틀림없다고 하 으나99) 당시 그

개성 4년(839) 4月 20日, 卄日早朝 新羅人乘 船來 便問張宝高 新羅王子 

同心罰得新羅國 便令其王子作新羅國王(子) 旣了.

94) 行記권1, 개성 4년(839) 4月 5日, 請益僧惟正 惟曉水手丁雄万四人 下船留

住岸上…有一船到泊船處 拾有余人 下矴停住從船處來問僧等在此之由…船人等

云…向楚州去本是新羅人….

95) 行記권4, 昌 7년(847) 閏 3月 17日, 十七日朝 密州 諸城縣界大珠山駮馬

浦 遇新羅人陳忠船載炭 欲往楚州商量船脚 偭絹五疋定.

96) 行記권4, 昌 7년(847) 6月 18日, 十八日晩際 乘楚州新羅坊王可昌船 三更

發.

97) 行記권4, 昌 7년(847) 6月 27日, 卄七日 修書付崔家船 報楚州劉德管訖 

更雇船主王可昌船 望乳山去.

98) 行記권2, 개성 4년(839) 4月 26日, 已時到乳山西浦 泊船停住…未時新羅人

卅余 騎馬乘驢來云 押衙潮落擬來相看 所以先來候迎…不久之間 押衙駕新羅船

來 下船登岸 多有娘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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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신라인 사회를 잘못 이해한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

마승로(騎馬乘驢)’하여 온 30여 명의 신라인과 많은 ‘낭자’는 

압아를 마 하러 온 그곳 는 인근의 거주자들이다. 엔닌은 

일기에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어제 여산에서 왔습니다. 

일본국 조공사선 9척이 모두 여산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물품은 손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100)라고 한 것에서

도 알 수 있다. ‘당주군사압아’, ‘구당신라소압아’인 신라인 ‘장

’을 마 하러 온 사람들이다. 장 의 할 하에 있던 이곳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 유산은 당나라의 

정삭(正朔)을 받는 주변나라의 국왕이나 추장이 죽거나 왕 를 

계승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의미에서 당의 국사를 견한 곳이

기도 하 다. 산포에 뒤지지 않는 큰 항포 음을 짐작  한

다.101) 

엔닌은 산원에서 장보고가 견한 교 선 2척이 산포에 

도착하 다는 소식을 듣는다.102) 이 무역선은 ‘ 당매물사(大

唐賣物使)’ 선박으로 그의 휘하의 최훈 ‘병마사’가 지휘하고 있

었다. 최병마사는 산포에서 양주에 이르는 연해안과 운하를 

왕래하면서 교역 활동을 개한 국무역의 책임자이기도 하

다.103) 엔닌은 귀국할 때의 제반사를 최훈에 부탁하고 귀국

99) 今西龍,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読みて｣, 新羅史硏究, 京城, 1933.

100) 行記권2, 개성 4년(839) 4月 26日, 就中有一百姓云 昨日從廬山來 見本國

朝貢使船九隻 俱到廬山人物無損.

101) 行記권4, 회창 7년(847) 閏 3月 10日, 閏三月十日 聞入新羅告哀兼弔祭冊

立等副使試太子通事 人賜緋魚袋 金間中判官王朴等 到當州牟平縣南界乳亂

山浦 上船過海.

102) 行記권2, 개성 4년(839) 6月 27日, 卄七日 聞張大使交關船二隻 到赤山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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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매우 낙 으로 ‘내년 가을경’으로 잡고 있었다. 그만

큼 산포에 교 선의 출입이 빈번하 음을 시사해 다.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신무왕이 즉 하자 치청 도사 아

의 오병마사를 책 사로 견하고 그들이 출항한 곳도 바로 

산포(赤山浦) 다.104) 뿐만 아니라 일본 조공사 일행의 귀국

이며 후일 엔닌 자신도 이곳에서 출발하여 귀국하 다.105)

에서 본 바와 같이 산포는 장보고의 당무역거 이며, 

당․일 간을 이어주는 가장 안 하고도 요한 항로의 종착항

이었고 원과 운하를 나아가는 시발 으로 외교사 이 왕래

하던 항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산 을 심으로 한 인근에

는 많은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법화원의 겨울철 

법화경 강회의 마지막 2일간에 모 던 신도들의 수가 250명과 

200명이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엔닌은 산  사람

들의 추석 경축행사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많은 음식을 마

련하고 가무와 음악을 연주하며 밤낮으로 이어져 사흘만에야 

끝이 났다. 지  이 사원에서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가

의 축하행사를 마련하 다.”106) 

3일간 밤낮으로 계속된 이 행사에는 산  신라인뿐만 아

103) 行記권2, 개성 5년(840) 2月 15日, 十五日 聞崔押衙船從揚州來 在乳山浦

104) 주24 참조; 行記권2, 개성 4년(839) 6月 28日, 卄八日 唐天子差入新羅慰問

新卽位王之事 靑州兵馬使吳子陳 崔副使 王判官等 州余人等來.

105) 同上 7월 21일, 卄一日申時 本國相公已下九隻船來泊此赤山浦 卽遣惟正起居

相公 ; 卄三日早朝山頭望見泊舶處 九隻船幷不見 便知夜頭同發 ; 同上 권4, 

회창 4년(847) 9월 2일, 九月二日午時 從赤山浦渡海 出赤山莫琊口 向正東行

一日一夜.

106) 同上 8월 15일, 十五日 寺家設餺飩餅食等 作八月十五日之節 … 設百種飮食

歌舞管絃以晝続夜 三個日便休 今此山院 追慕鄕國 今日作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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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인근지역의 신라인 모두가 이 행사에 참가한 것 같다. 신

라인 사회의 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항해술은 조선술의 발 과 깊은 계를 가진다. 신라시 의 

조선 기술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삼국사기에는 해

사에 한 기록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선형이나 구

조에 한 기록은 없다. 다만 후 의 서 들에 당시 선박의 규

모․형체에 한 기록이 있어 국․일본 등의 사료와 함께 

검토하여 신라시 의 배 모양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경남 울주의 반구 는 태화강 류에 치하여 배로 동해에 

나갈 수 있는 곳에 있다. 청동기 시 의 암각화에는 당시 바다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음각하 으며 ‘외양선’ 모양의 배 그림이 

보인다.107) 삼국시  신라․가야에서 각 가 달린 배 모양의 

토기가 수  출토되었다. 경주 령총, 경북 달성군 풍 등지

에서 출토된 배 모양의 토기가 곧 그것이다. 이것들은 거의 

5～6세기의 것이며 출토지역도 신라․가야에 한정된 것이다. 

1976년 경주 안압지에서 발굴된 통나무배로서도 신라 선체의 

구조를 알기에는 미흡하다.108) 1984년 에 완도 어두리( 頭

里) 해 에서 발견된 고선체는 신라 선박의 모양을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던져 다.109) 인양된 선체는 11세기 고

려 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근해연안 왕래에 합한 

통  ‘한선구조방식’의 평 구조 벅선이다.110)

107) 김원룡, 한국고고학보 9, 울주 반구 암각화에 하여, 1980, p.7.
108)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 리국, 1978, p.258.

109) 완도해 유물, 문화재 리국, 1985, p.109.

110) 김재근, ｢장보고시 의 무역선과 그 항로｣, 장보고의 신연구, 완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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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당 의 양주(揚州) 양자 (揚子縣, 지  邗江縣 

施橋)에서 형 평 목선(平底木船, 길이 24m, 비 4.3m, 깊

이 14.3m)과 배 바닥이 둥 고 좁은 원 목선(圓低木船, 길이 

13.65m, 비 0.75m, 깊이 0.56m)이 발굴되었다.111) 큰 배는 

장부를 맞추고 못을 박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이미 

침몰 방지의 성능이 강한 방수선실 기술이 시공되어 있었다. 

1973년 6월 당 의 양주 해릉  여고진굴항(海陵縣 如皐鎭掘

港) 부근에서 인양된 당 기의 목선(길이 17.32m, 비 2.58m, 

깊이 1.6m)도 방두(方頭)․방소(方艄)․평 (平底)형으로 자

와 같은 기술로 만들어졌다.112) 국을 비롯한 동양 고 선의 

모양은 일반 으로 방두 방소 편  모양이었다는데 의견을 같

이하지만, 시교에서 발견된 ‘원 목선’처럼 당 에 이미 평 선

보다 원양항해에 더욱 편리한 ‘ 원면고선(底圓面高船)’도 건조

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 에는 조선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국의 항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들며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구당서 최융

(崔融, 653～673) 에 보면 “천하의 여러 나루터로 항해하여 

모여든 배들은 (巴)․한(漢)과 통운하고 민(閩)․월(越)로 나

아간다. 택(澤)․수(藪)․강(江)․호(湖)는 하락(河洛)으로 통하

니 회해(淮海)로 나아간다. 천만척의 큰 배들이 밤낮으로 교역

한다.”고 하 다.113) 이미 당 에는 수운이 크게 열려 교역이 

1985, p.147.

111) 文物, ｢揚州施橋發見了古代木船｣, 강소성문물공작 , 1961～1966, p.52.

112) 文物, ｢여고발견 당 목선｣, 남경박물원, 1974～1975, p.84.

113) 구당서권94, 列傳 44, 且如天下渚津 舟航所聚 旁通巴漢 前指閩越 七澤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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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나라의 연

해․하천․운하변의 요한 항포에는 조선소와 선박수리소가 

리 퍼져있었을 것이며, 양주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당어림(唐語林)에는 종(代宗, 763～779) 때의 염철․ 운

사(塩鐵․轉運使)이던 유안(劉晏, 715～780)이 처음 선박 건조

를 계획하고 한 척당 백만 을 사용하 다고 한다. 한 양주

에만 10개의 조선소를 건설하고 10명의 문 리인을 두었

다.114) 당  양주의 조선소․선박수리소는 양자 , 곧 지 의 

강소성 의정(江 , 征)에 집 되어 있었다. 당 의 이곳은 양

주부는 물론 장강과 운하가 합류하는 곳이었다. 조선소의 바로 

인근인 시교에서 발굴된 당 선박도 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지

고 수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주를 거 으로 무역활동을 

하 던 신라 해상들의 손된 선박도 양자  조선소에서 수리

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는 조운의 심지 으므로 해상 운수업을 생업으로 하

는 많은 신라인이 살고 있었으므로 신라인들의 조선소와 선박

수리소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신라역어 김정남은 일본 조공사

의 귀주선 9척을 그곳에서 구입하고 그 배를 수리하 다고 한

다. 동해 연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일본 사 단의 신라인 선원

들은 지 의 청도 서남쪽 해안에 이르자 “이곳에서 북쪽으로 

하루를 더 가면 주(密州) 하의 동해안에 주산(大珠山)이 

藪 三江五湖控引河洛 兼包淮海 弘舸巨艦 千軸万艘 交易往還 昧且永日.

114) 唐語林권1 政事上, 晏初 議造船 每一船 用錢百万…乃置十場於揚子縣 

知官十人 競自營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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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  남풍을 얻으면 다시 그 산에 이르러 배를 수리

하고 거기서 곧 바로 바다를 건 면 가장 안 할 것입니다.”라

고 하 다.115) 수일간의 풍 로 괴된 선박의 수리를 주의 

주산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주산 연안에는 그들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신라인들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원년(847) 윤 3월 엔닌 일행이 산포에서 명주로 

가던 도 , 주산 아래의 교마포(駮馬浦)에 도착하여 신라인 

진충의 목탄 운송선을 타고 주까지 갔다.116) 주산은 산동

성 교 (膠縣) 남쪽 120여 리에 있는 산으로 해주의 동해산(東

海山), 청도의 노산(嶗山), 등주의 산(赤山)과 함께 당시 항해 

선원들의 둘도 없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그러므로 이 해안에

는 신라인 무역업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 도 주산

하의 항포에는 조선소가 있어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한 산포에도 조선소가 있었다. 구당신라소 압아 장 은 

엔닌 등을 귀국시키기 하여 “지난해 겨울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하여 년 2월에 이르러 일을 마쳤다. 오로지 엔닌 등을 

실어 떠나보내어 귀국시키고자 함에서 다.”117) 산포 앞 막

야도(莫耶島)에는 야 (冶金)의 설이 해온다.118) 오인(吳

人) 단공(鍛工) 간장과 막야에 한 이야기는 오월춘추(吳越

115) 行記권1, 개성 4년(839) 4月 1日, 新羅水手申云 自此北行一日 於密州管下

東岸 有大珠山 今得南風更到彼山 修理船 卽從彼山渡海 甚可平善.

116) 주 18) 참조.

117) 行記권4, 회창 7년(847) 2月, 張大使 從去年冬造船 至今年二月功畢 擬

載円仁等 發 歸國.

118) 行記권2, 개성 4년(839) 6月 29日, 赤山浦東南 涉 有海嶋 東岸接連 是

吳干 作劍處 時喚爲莫耶嶋 但莫耶是嶋之名 干 是鍛工之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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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 등주부지(登州府志) 등에 나오지만, 두 사람의 작검

(作劍)의 이야기는 강성․강소성 등지에도 해온다. 사료의 

내용을 보아 막야도에는 로부터 야 소가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양자 과 여고진에서 발견된 당 선은 장부를 맞추고 

못을 박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이에 침몰방지의 성능

이 강한 방수선실 기술이 시공되고 있었다. 당시 신라선은 방

수선실, 즉 칸막이(水密隔壁) 기술과 철못으로 건조된 매우 견

고한 목선이었을 것이다.

3) 농업․제염․제탄업(製炭業)

엔닌은 개성 4년(839) 6월 7일 천신만고 끝에 산 에 도착

한다. 그의 일기에는 “산에는 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산법

화원이다. 본래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 (莊

田)을 가지고 있어 식량에 충당하고 있다. 그 장 은 1년에 

500석의 곡식을 수확하 다. … 지 은 신라통사 압아 장 , 

그리고 임 사 왕훈 등이 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119) 

원래 장 은 별장을 교외 넓은 땅에 마련하고 원(田園)을 둔 

것에서 비롯된다. 법화원의 장 은 지(田地)만을 말하고 있

는 듯한데, 당 에는 사찰이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었다. 장

은 승려들의 수 (授田)과 신도들에 의한 지의 희사 등으로 

이루어진다.120) 법화원의 장 은 장보고의 보시에 의한 것이

119) 行記권2, 개성 4년(839) 6月 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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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원은 연 500석의 알곡식을 수확하 다고 하니 단히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원 장 의 경작은 

소작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 는 소작

인들을 장객(莊客)이라 하며 이들은 장조(莊租)․장과(莊課)라

고 하는 소작료를 지주에서 납입하 다. 당 의 소작료는 확실

치는 않지만 경기지역의 상 (上田)의 경우 1무당 미(米) 1석

이고 (中田)의 경우는 1무당 0.5석이었다.121) 이 비율로 경

기지방의 보통의 땅인 의 평년 수확을 기 으로 하여 법

화원의 소작인이 소작료를 납입한다고 한다면 장정의 넓이는 

족히 1,000무가 되는 셈이다.

나 경(羅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권7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122) 법화원은 한 지를 이국땅에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일 엔닌이 귀국할 때 법화원

의 사장(寺莊)에 머물 던 것을 보면123) 이 장 은 신라인들에 

의하여 경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엔닌은 처음 산 

법화원에 머물 던 839년 11월 1일에 신라인 왕장문(王長文)의 

청에 응하여 그의 집에서 제를 들고 심을 마친 뒤 몇 명의 

스님과 함께 사원의 장원(莊園)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124) 이 

120) 唐六典권3 戶部, 凡道士給田三十畝女冠二十畝 僧尼亦如之.

121) 陸宣公秦議권15 均節條賦稅恤百姓, 今京畿之內 每田一畝 官稅五升 而私

家收租 殆有畝至一石  是二十倍於官稅也 降及中等 租猶半之 是十倍於官

稅也.

122) 加藤 繁, 支那經濟史 證上卷 pp.238～239, 百畝之收 平歲米五十石 上熟

之歲 爲米百石.

123) 行記권4, 昌 4년(845) 9月 22日, 本意擬住赤山院 緣州縣淮勅毁折 盡無

房 可居 大使處分於寺莊中一房安置 飯食大使供也.

124) 行記권2, 개성 4년(839) 11月 1日, 十一月一日 赴新羅人王長文請 到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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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장’도 산법화원의 ‘사장’ 가운데 하나 을 것이며, 왕장문

은 이 사장의 리인으로 생각된다. 당  ‘장(莊)’․별서(別墅)에

는 장리(莊吏)․별서리(別墅吏)라고 하는 리인이 있었던 것

으로 보면 왕장문도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모를 

일이다.125)

당 기 이후에는 균 제도의 붕괴로 사원소유의 장 이 

 많아졌다. 엔닌은 오 산을 행하던 도  장백산(長白山)의 

천사(醴泉寺)에 머문다. 이 사원에도 15개소의 장정을 소유

하고 있었다.126) 사원이 한 장 을 소유하고 있었던 는 

매거하기에 힘들지 않다. 당 무종(武宗) 회창 5년(845) 8월의 

폐불령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천하의 4,600여 사원을 

괴하고 환속된 승니 26만 500명이 양세호에 충당되었다. 

제(招提)․난야(蘭若) 4만 여소가 허물어졌고 비옥한 상  수

천만 경이 몰수되었으며 노비를 몰수하여 양세호를 삼은 수가 

15만 명이 되었다.”127) 환수된 기름진 상 만 해도 수천만 경

이나 되었으니 사원장 이 얼마나 했던가를 알 만하다. 

엔닌은 유산포에서 ‘말과 노새를 타고 온 신라인 30여 명’과 

많은 ‘낭자(娘子)’들을 보았다.128) 유산포 일 는 넓은 들이 있

裏喫齊 齊後共數僧到寺院莊宿一宵.

125) 唐語林권2, 鄭光 宣宗之  別墅吏頗恣橫 爲里中患 積歲徵租不入…上曰卿 

禁鄭光莊使何罪 (韋)澳具秦之.

126) 行記권2, 개성 5년(840) 4月 6日, 六日…方得到醴泉寺菓薗 喫茶 向南更行

二里 到醴泉寺斷中…寺莊園十五所于今不 .

127) 旧唐書권18 상, 武宗本紀, 八月制…其天下所折寺四千六百余所 還俗僧尼二

十六萬五百人收充兩稅戶 折招堤蘭若四萬余所 收膏膄上田數千萬  收奴婢爲

兩稅戶十五萬人.

128) 行記권2, 개성 4년(839) 4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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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경생활을 하

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다. 말과 노새를 타고 왔다는 사실은 포

구 인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왔음을 시사해

다. 엔닌 일행은 유산포 인근 서남쪽 해안의 소 포(邵村浦)

에서 바다 건  양식을 구당(句當) 왕훈의 집에서 구입하

다.129) 유산포에서 소 포 일원은 들이 넓고 농경민도 많았으

며 수확고도 높았던 것 같다. ‘바다건  양식’이 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 왕훈도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

이고 그의 향력도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엔닌이 유당

가능성을 물었을 때의 답변에서도 자신만만한 어투 다. 그는 

산법화원의 리인 3인 가운데 한 사람임을 익히 아는 바이

다. 이 당시 재당신라인 가운데는 농업에 념한 사람도 있었

을 것이지만 근해 해양업을 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지 의 농수산을 겸한 연해안 사람들의 

생업과 별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숙성 (宿城村, 海州 東海縣)은 바다에 임한 마을로 이곳 신

라인들은 주로 염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엔닌은 이 

마을을 지나면서 주변에 ‘취염처(取鹽處, 염 )’가 있었다고 기

술하고 있다.130) 그 염 은 지 도 소 을 산출하고 있다. 논

밭하나 없고 마을에 노․마 한 필도 빌릴 수 없는 것으로 보

아131) 농경생활과는 계없던 락임이 분명하다. 연웅항 시박

129) 同上 5월 1일, 五月一日 遣買過海粮於村句當王訓之家 兼問留王此村之事 王

訓等云 如要住 我 句當 和尙更子用歸本國云云.

130) 同上 6월 7일, 七日卯時 …天暗雲氣 從山裏行 越兩重石山 涉取塩處 泥深路

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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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장을 지낸 유홍석(劉洪石) 씨는 숙성  인근 2km 지 에 

있는 산 우리를 주민들은 ‘소문정( 文 )’이라 부른다고 설명

한다. 그리고 아래쪽 산마루에 고려 이 있었고 도기 편도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 게 보면 숙성 은 오랜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삶을 해 가던 곳이라 짐

작해 볼만 하다. 지 은 수지 속으로 잠겨버린 법기사(法基

寺) 사지 주변에는 오래된 당 의 맷돌들이 흩어져 있다. 수많

은 신라인들의 역사가 모두 물속으로 잠 해 버린 것만 같아

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량없다.

주의 연안 주산(大珠山) 일 는 산림이 울창하여 조선과 

선박수리는 물론 목탄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진 듯하다. 엔닌 

일행이 숙성  연안에서 만났던 신라인들도 주에서 주로 

목탄을 수송해 가던 사람들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년(847) 윤3월 엔닌은 산 에서 명주로 가던 도  주산 교

마포에 도착하여 신라인 진충(陳忠)의 목탄수송선을 타고 주

까지 여행하 다. 주산 교마포 인근의 신라인 락의 성격을 

웅변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선박수리업에 종사했으리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아본 바이지만 이곳 신라인들은 목탄 생

산업, 운송업, 상업 등에 종사했던 것도 분명하다. 

주 주산 일 에서 생산된 목탄은 교마포 등 항포에서 

주로 운송되어 인근지역의 시장으로 매되었을 것이고 서

로는 와하(渦河)․변하(汴河)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으로도 

131) 同上 4월 6일, 子巡 張亮云 今差夫一人 和尙隨身衣服到第二舶處 到山南

卽覓驢駄去 在此无處借賃驢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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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을 넓 갔을 것이다. 당시 신라인이 만들고 운반하여 

매한 목탄은 “당의 동해지역과 심지어 양경(兩京, 長安, 洛

陽)의 시장까지 거하 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탄은 잘타고 

연기가 없어 부잣집의 찻물이나 연회 음식을 만드는데 최고로 

좋은 연료 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난방으로 제일 좋은 연료

기 때문이다.”132) 근 까지 회남․북 심의 회양(淮陽)은 

목탄의 집산지이다. 이는 신라목탄시장을 계승해 온 것은 아닌

가 생각해 본다.

132) 朱江, ｢統一新羅時代海外交通術要｣, 孫寶基編, 張保皐와 淸海鎭, 혜안, 

1996. p.139.



4. 무역상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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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역선과 불교

당  불교가 크게 융성하면서 주변 여러 나라로 수용되어갔

다. 바다를 통한 불교의 유포는 해상무역의 발달과 크게 계

된다. 사원의 융성은 해상들의 신앙심과 그들의 경제력과도 깊

은 계를 가진다.

9세기에 어들면서 신라의 해상활동은 발해․황해․동 국

해․남 국해․동해 등 넓은 해역으로 확 되었다. 이들은 신

라․당․일본 3국간을 항해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교역권을 형

성하고 그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 다. 뿐만 아니라 국의 

남․북연해안의 여러 항포와 운하의 수송업에도 종사하면서 

당시의 국제 교역상품 유통에도 앞장섰다. 당시 산동과 양

(兩浙)에는 동북아시아의 무역선들이 모여들던 곳이며, 양 과 

복건․ 주에는 이슬람제국과 남해의 상박(商舶)들이 집결하는 

지역이었다. 신라해상들도 이 지역을 왕래하면서 남해 상인들

과 페르시아․아랍 해상들과도 교역하 다. 한 해역을 항

해하면서 빈번한 해난사고에 하게 되었다. 당시의 조선술이

나 항해기술이 발달하기는 하 으나 벽력(霹靂)․풍도(風濤)․

표익( 溺)에 의한 해난은 당시의 지식이나 기술의 한계를 넘

어서는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력을 

풍신․해신 등의 노여움과 빌미(祟)라고 생각했다. 곧, 해난에 

한 두려움을 그 로 신령에 한 공포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항해의 안 을 얻기 해 해난과 계있는 많은 신령을 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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껏 제(奉祭)하여 그들의 노여움을 풀고 빌미를 피하여 보호

를 받으려고 애써왔다. 물론 나라와 지역 그리고 신령의 성격

에 따라 문화 인 차이가 있으므로 제 방법은 달라질 수 있

다. 엔닌은 그의 일기에 그들의 해난진호와 련된 자국신을 

비롯하여 불․보살과 국의 토지신․신라의 토신 등 해난을 

물리칠 수 있는 많은 신을 선상과 육지에서 성심껏 제한 기

록을 남기고 있다. 조공사선이 일본을 출발하자 곧 사 후지

하라노 쓰네쑤쿠(藤原常嗣)는 화사에게 세음보살을 그리게 

하 고 청익(請益)․유학(留學) 법사 등도 함께 불경을 읽고 

항해의 무사 평안을 빌었다.133) 그가 탄 배가 굴항 인근에서 

심한 풍 를 만나 모래 에 얹  침몰직 에 이르 다. 도가 

배를 휩쓸어가기를 수없이 하 을 때에 배에 탄 사람 에는 

부처님과 신에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134)

7월 2일조에도 풍랑이 사나워서 배가 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하 다. 겁이 나서 닻돌과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렸으며 

입으로는 음보살과 묘견보살을 칭송하면서 마음속으로 살 

길을 구하 다.135) 조공사 일행은 입당선상에서도 음보살상

을 그리고 독경․서원하며 풍랑으로 표류하자 음묘견보살을 

칭명 기도하 다. 귀국길에 오른 조공사 일행은 다음해(839) 3

월 22일 주를 떠나면서 배 에서 수미요시 오오가미(住吉大

133) 行記권1, 개성 3년(838) 6월 24일,…大使始畵觀音菩薩 請益留學法師等 相

共讀經誓祈….

134) 行記권1, 개성 3년(838) 6월 28일, 洗流船上 不可勝計 船上一衆 憑歸佛神 

莫不誓祈.

135) 同上, 7월 2일, … 流之間 風强濤猛 怕船 沈 捨矴擲物 口稱觀音妙見 意求

活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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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136)에게 재액 제거를 비는 제사를 지냈고 28일에는 순풍을 

얻기 하여 수미요시 오오가미에게 제하 다.137) 3월 29일 

사신 일행의 배는 동해  동해산의 동쪽 작은 포구에 정박하

으나 남풍이 세차게 불었으므로 배의 요동이 심하여 꼼짝할 

수 없었다. 다음날 2시경 사이하 모두 뭍에 올라 천신과 지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138)

일본 조공사 일행은 물론 엔닌의 항해 안 을 하여 제

한 것에서 처 한 감이 든다. 배가 모평  당양(唐陽 ) 도 의 

남쪽해안에 정박하고 있을 때 그는 복부(卜部)139)로 하여  신

들에게 기도하도록 하 다. 그리고 수미요시 신에게는 화주(火

珠)를 올리고 해룡왕에게는 수정 염주 한 꿰미를 보시하 으며 

주박지신(主舶之神)에게는 머리깎는 칼 한 자루를 시주하여 편

안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 다.140) 엔닌이 탄 

배는 유산에서 산포에 이르는 바닷길을 무려 한 달 열흘이

나 소요하고 있다.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이

들은 항해 에도 때때로 천신지기(天神地祗)에게 제사지내고 

136) 오오사카에[大阪  住吉區 住吉町] 진좌하면서 국토 수호와 항해의 안 을 

장하는 신. 특히 해상에서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다. 신사는 

개 해변에 세워져 있다.

137) 行記권1, 개성 4년(839) 3월 22일, 巳時 解除上船 祭住吉大神; 同上 28일, 

巳時 爲得 風 祭住吉大神.

138) 行記 同上 4월 1일, 未時 節下以下 登陸岸 祀祠天神地祗.

139) 일본 조공사선에는 음양사․주신(主神)과 함께 복부도 승선한다. 복부는 신

기 (神祗官)에 속되었다. 복부에는 이끼(壹岐)․스시마( 馬島) 출신자가 

많아 복 도 한반도에서 해진 것으로 보인다. (延喜式권3)

140) 同上 4월 18일, 請益僧 爲早到本國 遂果近年所發諸願 令卜部祈禱神等 火珠

一箇 祭施於住吉大神 水精念珠一串 施於海龍王 剃 一柄 施於主舶之神 以

祈平歸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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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미요시 오오가미에게도 제 보시하 다. 조공사 일행

은 유산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선상에서 제를 올리고 비

단과 거울 등을 보시하 다.141) 폭풍과 천둥이 심한 계 이라

서 항해자의 공포는 극에 달하 을 것이다. 엔닌은 5월 19일 

일기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선원들의 심리 상태를 생생히 묘

사하고 있다. “새벽 2시에 이를 즈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

이며 많은 비가 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 이 게도 게도 할 

수 없었다. 배를 매어둔 밧 은 모두 끊어져서 배는 곧 떠내려

갔다. … 뱃머리에 모셔둔 신 의 지붕 자는 큰 바람 때문에 

떨어져 날아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두려움

에 떨며 자제하지 못하 다.”142) 이러한 일이 계속되더니 5월 

27일 날이 밝을 무렵 벼락이 떨어져 돛 가 부러지면서 선미

의 갑 이 쪼개져 비스듬히 어그러져 나갔다. 두려움에 당황한 

선원들은 흩어져 있는 조각을 한곳에 모아 배의 모서리에 묶

어두고 폐백(幣帛)으로 제사를 올리고 “본국에 무사히 도착하

는 날에는 오로지 신사를 세워 오래도록 제사지내는 곳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 다.143)놀라운 것은 낙뢰의 원인을 밝히

는데 거북이 등 를 태워 재앙을 친 사실이다. 지난 5월 22

일 사망한 복부를 ‘이곳신(當處神)’ 앞에 장사지냈기 때문에 

‘이곳신’의 분노를 사서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

141) 行記권1, 개성 4년(839) 5월 2일, 二日西風吹 …日沒之時 於舶上 祭天神

地祗 亦官私絹纐纈鏡 奉上於船上住吉大神

142) 同上, 5월 19일, 十九日夜 比至丑時 雷鳴電 洪雨大風 不可相當 艫纜悉斷 

舶卽流出 … 舳頭神殿 葐葦之板 爲大風吹落 不見所在 人人戰怕 不能自抑.

143) 同上, 5월 27일, 採集一處 繫著於船角之上 兼祭幣帛 到本國之日 建神社 

永充祭祀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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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상도(桑島)에 제를 올려 신의 분노를 풀어주었

다.144)

이와 같이 당시의 항해자들은 자국신(自國神)은 물론 풍신․

벽력신․해신․그곳신(當處神)까지도 제하 으며, 한 항해

를 불안하게 하는 징조가 보이기만 해도 선박의 운항을 지

하고 뭇신들에게 제를 올려 빌기도 했다. 6월 5일 조공사 선박

은 산포에 도착하기 직 에 “돛을 내리는 동안 검은 새가 

날아와서 배를 세 번 돌더니 섬으로 돌아가 앉았다. 사람들이 

놀라 괴이하게 여기고 모두 말하기를 ‘이는 신령이 배가 들어

와서 정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 다. 배를 돌려 나와서 

산에서 조  떨어진 먼 곳에 닻을 내리고 바다에 정박하자 북

쪽에서 천둥소리가 나고 구름을 몰려오면서 천둥소리가 들려

왔다. 선상 인들의 두려움 더욱 심하 는데, 바다신이 노여

움을 풀지 않았는지를 거듭 의심하면서 함께 발원하고 신의 

분노가 풀리기를 빌었다. 날 배에 떨어진 낙뢰로 뇌신(雷神)

에게 제사를 올리고 선상의 수미요시 오오가미에게 제사를 지

냈다. 도한 본국의 하 만신(八幡神) 등 오오가미(大神)와 해룡

왕 그리고 등주의 여러 산신(山神)과 섬의 신(島神) 등에게도 

각각 빌었다. 천둥이 겨우 멈추었다.”145)

9월 2일 정오 무렵 귀국길에 오른 엔닌 일행은 4일 날이 밝

144) 同上, …燒龜甲占 其祟偁舶上卜部諸公 葬於當處神前 所以得神嗔怒 作此禍

災… 仍於桑島解除 又於舶上 祭當處神.

145) 同上, 6월 5일, …下 之  黑鳥飛來 遶舶三廻 還居嵨山 衆人驚怪 皆 是神

靈 不交入泊 廻泊却出 去山稍遠 繫居海中 北方有雷聲 掣雲鳴來 舶上官人 驚

怕殊甚 猶疑冥神 不和之相 同共發願 兼解除 祈祠船上霹靂神 又祭船上住吉大

神 又爲本國八幡等大神 及海龍王 幷登州諸山嶋神等 各發誓願 雷鳴漸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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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즈음 멀리 ‘신라국의 서부 웅주(熊州, 공주)의 서쪽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밤 10시경에는 고이도(高移島, 신안군 荷衣

島)에 정박하고 6일 황모도(黃茅島, 거차군도의 섬)에 닻을 내

렸다. 이들은 6명의 쓰시마( 馬島) 백성이 낚시를 하다가 표

류하여 이곳에서 잡  무주에 감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떠나려 했으나 바람이 없어 출발할 수 없었다. 이에 뱃사람

들은 거울 등을 바치며 신에게 제사지내고 바람을 구하 다. 

승려들은 향을 피우고 섬의 토지신과 인신(大人神), 소인신

( 人神)146) 등에게 염송하고 다 같이 본국에 갈 수 있도록 기

원하여  강경 100권을 독(轉讀)하 다.147)

행기에는 해룡왕이 해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깊은 신

앙의 상이 되었던 사실을 많이 해 다. 엔닌이 제2박을 타

기 하여 숙성 을 출발하여 839년 4월 8일 동해  청 소

재지에 도착하 다. 압아는 “이 성은 동쪽 해안에 있고 주

(해주부)는 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요시미네 (良岑長松, 제

2박의 선장)은 병으로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작은 만의 서

쪽 해안에 해룡왕묘(海龍王廟)가 있습니다. 요시미네 은 

지  묘안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요시미네 이 있는 곳으

로 가서 만나보게 할까 합니다.”라고 하 다.148) 해룡왕이 신

146) 일본에서는 명신(大明神)․소명신( 明神)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신라 고

유의 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47) 同上, 권4, 회창 7년(847) 9월 8일, 八日 聞惡消息 異常驚怕 無風發不得 船

衆捨鏡等 祭神求風 僧等燒香 爲當嶋土地及大人 人神等念誦 祈願平等得到

本國 卽在彼處 爲此土地及大人 人神等 轉金剛經百卷.

148) 同上, 권1, 개성 4년(839) 4월 8일, 八日…押衙噵此縣是東岸 州在西岸 良判

官緣病未上舶船 從此 海西岸 有海龍王廟 良判官只今於此廟裏安置 今擬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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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상으로 항포의 묘에 모셔져 해상의 안 은 물론 선원

의 구제시설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경 에서는 여

러 용의 으뜸을 용왕 는 용신이라 부르고 있다. 용왕은 팔부

(八部衆)의 하나로서 불법을 수호하고 그 험은 매우 크다

고 하 다. 이에 서진(西晉)의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라 하

는 해룡왕경(海龍王經)이 많이 읽 졌다. 그런데 묘(廟)에 안

된 것으로 보면 해룡왕묘는 도교와 불교가 습합된 것이라 생

각된다.

14일조에는 바람을 얻기 하여 ‘ 정경(灌 經)을 읽고 오

곡 공양을 마련하여 오방(五方)의 용왕에게 제사지내고 경과 

다라니(多羅尼)를 염송’하 다고 한다.149) 다음날에도 오곡 공

양의 제를 올리고 반야경과  정경 등을 독송하면서 신에

게 빌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순풍이 불기를 기원하고 있다.150) 

5월 6일에는 법상종(法相宗)의 청익승 가이묘법사(戒明法師)가 

주 하여 다시 오방용왕에게 제를 올렸는데,151) 순풍을 얻기 

하여 3일 동안 경을 하 다.15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난의 험에서 벗어나고자 당시

의 해상생활자와 항해자들은 여러 신들에 하여 다양하고 독

彼良判官處.

149) 同上, 권1, 개성 4년(839) 4월 14일, 十四日平明… 戌時爲得 風 依灌 經 

設五穀供 祠五方龍王 誦經及多羅尼.

150) 同上, 권1, 개성 4년(839) 4월 15일, 十五日…船上官人 爲息 風 同共發願 

祈乞 風 …入夜祭五穀供 誦般若灌 等經 祈神歸佛乞 風.

151) 同上, 권2, 개성 4년(839) 5월 6일, …更登陸岸 著幕排比修法之事 晩頭祭五

方龍王 戒明法師句當其事.

152) 同上, 권2, 개성 4년(839) 5월 9일, 九日 早朝轉經事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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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제행 를 하 다. 그러나 불교가 수용되고 민  세계에 

뿌리내리게 되자 해난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신들의 폭 를 제

압할 수 있는 큰 힘은 불력(佛力)이라 믿게 되었고 해룡왕도 

불교에 섭복(懾服)․포섭되어갔다. 일본 조공사선의 스님들이 

독경․ 경․송경하고 해룡왕의 제사를 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의 불교는 이미 해룡신앙을 포용하고 해룡을 부처에 사

하는 호법왕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오 사( 五代

史) 사도후(司徒詡) 열 에는 후한(後漢)의 건우연간(乾祐, 

948～950)에 오월에서 사행한 사도후가 흑조가 흐르는 먼 바다

에서 용왕에게 바치는 불서함 1개를 바다에 던졌더니 악

(絲竹之音)의 범패로 이 경함을 받아들 다는 이야기가 한

다.153) 용왕이 불교에 섭복하는 형태로 습합되었음을 보여

다. 엔닌은 귀국한 그해 12월 2일 신라 가와라묘진(香春明

神)154)을 하여 강경 1,000권을 독(轉讀)하 다. 이것은 

‘수미요시 오오가미’나 ‘가시이묘진(香椎名神)’ 그리고 ‘지쿠젠

묘진(筑前名神)’을 하여 경한 500권의 2배에 달하는 분량

이다. 가와라묘진이 신라신이라는 이 인상 이고 신․불의 

습합을 보여주는 좋은 라 할 수 있다. 

153) 구오 사( 五代史)권128, 주서(周書)19, 열 8 司徒詡, 漢乾祐中 嘗使于

吳越 航海而往… 當以金篆佛書一帙 用伸贄獻 泊復經其所 遂以經一函投于海

中 俄聞梵唄絲竹之音 喧于船下舟人云 此龍王來迎其經矣 同舟百余人 皆聞之 

無不嘆訝焉.

154) 지 의 福岡縣 田川郡 香春町 산록에 모셔져있다. 豊前風土記에는 ‘신라

국신이 스스로 바다로 건 와 가하라에 머물 으며, 이름을 가와라신(鹿春

神)이라고 하 다’고 한다. 한 속일본후기권6, 승화 4년 12월에는 사이

쪼도 입당할 때에 이신에게 도해의 안 을 빌었다. 크게 험하여 뒤에 

사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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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선과 세음보살 신앙

산법화원에서는 오랫동안 강경 법회가 행해지고 있었다. 

여름철에는 8권  강명경(金光明經)을, 겨울에는 법화경(法

華經)을 강설하 다고 한다. 본래 강경이란 경 을 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출가승과 일반 을 상으로 하 다. 따

라서 불교의 화가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동시

에 민 의 교화도 법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승불교에서 가장 요하게 여기던 법화경이 국에서 역

출된 것은 서진(西晉) 태강 7년(太康, 286)의 일이다. 축법호

(233～310)의 정법화경(正法華經, 10권)이 곧 그것이다. 그 후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什, 350?～409)이 묘법연화경(妙

法蓮華經)을, 수(隋)의 사나굴다(闍那崛多)가 601년 첨품묘법연

화경(添品妙法蓮華經, 7권)을 번역하 다. 법화 강경 의식에서 

강사가 창(唱)한 경 제목은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이었다. 당

에 가장 많이 강․독․송경된 경 은 법화경이며, 반야경․

강경․화엄경․유마경․ 지도론 등이 그다음이었다. 개원 

이후에는 법화경을 비롯하여 명경․인왕경․무량수경 등

의 불경이 많이 독송되었다. 태평 기(太平廣記) 보응류(報

應類)에 나타나 있는 민간 신앙의 설화를 보면 론의 독송은 없

어지고 반야․법화․ 명․무량수․약사 등의 경이 염지(念

持)․독송․ 사(轉寫)되고 있다.155)

신라에 있어서도 이와 거의 일치한다. 진평왕 9년(587)에 처

155) 김문경, 唐代의 宗敎와 社 , 숭 학교 출 부, 1987,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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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송경된 경  역시 법화경이었으며, 그 횟수도 가장 많

았다. 그 후 차로 성덕왕(聖德王, 702～736) 를 후하여 화

엄․ 명․반야․약사 등의 경이 송경되었다. 신라에서는 인

왕경(仁王經)이 가장 많이 강경된 반면, 법화경은 독․송․

경된 것으로는 최상이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그의 경명만을 

‘창’하여도 얻어지는 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 으며,156) 불보

살 명호를 찬탄하거나 칭명(稱名)하는 것만으로도 해탈과 결정

왕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 다.157) 더욱이 칭명은 자기 자신의 

왕생뿐만 아니라 횡으로는 선인(善人)․악인이나 유정(有情)․

비정(非情)과도 계없이, 종으로는 선조로부터 자손에 이르기

까지 안락국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은 난해

한 교학불교에는 흥미를 잃고 오로지 ‘창경제목(唱經題目)’과 

‘칭탄불보살명(稱歎佛菩薩名)’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정토왕생을 희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산법화원에서 거행된 신라송경 의식에서 법화경 제명을 

‘창’하면서 약사여래와 세음보살이 ‘칭명찬탄’된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정유리 (淨瑠璃光)’ 세계를 살면서 상원을 

일으켜 생을 구제하려는 약사여래와 자 비로 세의 고

난에서 생을 벗어나도록 하려는 세음보살이 찬탄된 것도 

불교도와 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라 할 것이다.

장보고는 산법화원 이외에도 그의 고향인 청해진과 제주

156) 법화경권7, 陀羅尼品 제26.

157) 법화경권1, 방편품 제2 ; 권7, 세음보살 보문품 제25.



85

도 서귀포 하원동에도 법화원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사원에서 어떠한 불교의식이 거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 佛)이 안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세음보살신앙이 넓게 유포되어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장보고 

선단은 물론 재당신라인들의 생업이 거의 바다와 계가 깊었

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민장사 항목에는 우 리(禺金里) 

보개(寶開)가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간 아들 장춘(長春)의 소

식을 알 수 없었는데, 그 어미가 민장사 세음보살에 7일 동

안 기도를 드린 덕분에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158) 천보 4년(745) 즈음에는 세음신앙이 리 유포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한 해상들의 활발한 활약상과 강남지역과

의 교역상황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양(梁) 육고(陸杲)가 찬술한  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와 

당 승상(僧詳)의 법화 기(法華傳記)권6 월도인(越道人) 1에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백제 사문(沙門) 발정(發正)은 천감(天監, 502～519) 연간에 책

상자를 메고 바다를 건 서 스승을 찾아와 도(道)를 배워 매우 

의해에 정통하고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양나라에 30여년 머

물 다… 발정은 월주(越州)의 음도량이 있는 산에 세음도

158) 삼국유사권3, 흥법3, 禺金里貧女寶開 有子名長春 從海賈而征 久無音耗 其

母就敏藏寺 觀音前克祈七日 而長春忽至 問其由緖 曰海中風飄舶壞 同侶皆不

免 予乘隻板歸泊吳涯 吳人收之俾耕于野 有異僧如鄕里來 弔慰勤勤 率我同行 

吳 至此纔戌初 卽天寶四年乙酉 四月八日也 景德王聞之 施田於寺 又納財弊焉

前有深渠 僧掖我跳之 昏昏間如聞鄕音 哭泣之聲 見之乃已屆此矣 日晡時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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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觀世音堵室)이 있다고 하여 가보니 거기에는 서까래가 다 삭

고 허물어져 담장만 남아 있었다. 일 이 이 산에 두 도인(道人)

이 함께 입산하여 한사람은 화엄경을 읽고 한사람은 법화경을 

읽으면서 각기 골짜기 하나씩을 차지하여 도실을 지어 살고 있

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독송을 끝내기로 약속하

다.… 그 친구(화엄경송자)가 먼  화엄경을 암송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잘 외었다. 다음에 그(법화경암송자)가 암송하게 되었

는데 …공 에서 화향(花香)이 비오듯 쏟아져 도실에 가득하고 

그 향기는 온 골짜기에 퍼졌으며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차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 항상 나(법화경송자)에게 

밥을 가져다주는 한 노인이 있는데…라고 하자 그제야 노인이 

세음보살임을 알고는 곧 오체투지(五體投地)하여 정성스  

배하고 쳐다보니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서까래는 없어지고 

담장만이 남아있었던 곳( 음응험)을 발정은 친히 보았다.

 

이로 미루어보면 양 (梁代) 월주( 강성 소흥) 지역에는 

세음 신앙이 유포되어 있었고 그것도 법화경과 화엄경에 바탕

을 둔 세음신앙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설화는 

국 월주에서 있었던 음응험설화에 얽힌 이야기이지만 백

제 사문 발정이 직  보고 한 것이니, 당시 백제의 음신앙

의 한 면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일반 에게는 신앙이 요

한 것이지 어떤 경 에 바탕을 둔 종  믿음에는 크게 상과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교학의 발 에서 신앙의 깊이는 더해간

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음보살이 해상생활자의 신앙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법



87

화경권7, 세음보살 보문품(普門品) 제25의 경문에 있다.

만일 백천만 억의 생이 ․은․유리․자거․마노․산호․

호박․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해서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흑풍이 불어서 그 배가 표류하여 멀리 나찰귀(羅刹鬼)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었을 지라도 만일 한사람이라도 세음보살

의 명호를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

리라.

이는 부처님이 무진의보살(無尽意菩薩)의 물음에 하여 답한 

내용의 한부분이다. 해에 표류하여 나찰귀의 나라에 떨어지게 

될 지경이라도 일심칭명(一心稱名)만 해도 그 환난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 항해선원은 물론 무역 상인들을 

심으로 세음보살 신앙이 크게 유포될 수밖에 없었다. 

세음보살은 승경 (大乘經典)의 여러 부에 들어있지 않

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리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항해 수

호신으로 세음보살 신앙과 깊은 계가 있는 경 은 화엄

경이다.159) 동진의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359～429)가 화엄

경(60권)을 번역한 해는 418～420년의 일이다. 60화엄경 는 

구역화엄경이라고도 한다. 

세음보살은 곳곳에 샘이 흘러 욕지를 이루고 임목이 울창하

여 땅에는 부드러운 풀이 깔려있는 명산(光明山)에 거하면서 

159) 大方廣佛華嚴經, 60권본, 권51, 入法界品 34-8; 大方廣佛華嚴經, 80권본, 
권68, 入法界品 39-9.



88

강보좌에 결가부좌하고 계시며, 무량의 보살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자 비경을 연설하여 리 생을 섭화하고 계셨다.

는 선재동자가 보살행과 보살도를 닦는 방편을 물어보려

고 왔을 때에 은 내용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보살이 거

처하고 있는 곳을 명산이라 하 다. 법화경 세음보살 보문

품에 비록 음신앙을 강조하고 있다하여도 거기에는 음도

량(觀音道場)의 개념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념  음신

앙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60화엄경에 묘사된 음신앙

은 매우 구체 이다. 세음보살이 머무르고 있는 산이 바로 

명산으로 되어 있다. 이 구체성은 신역 80권본 화엄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신역화엄경은 당 측천무후(則天武后) 당시인 695～699년에 

우 인(于闐人)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역출하 다. 

법장(法藏, 643～712)․의정(義淨, 635～715) 등 당 의 덕

(大德)들도 참가하여 번역한 이 신역 화엄경에서 비로소 명

산을 보타낙가(補陀洛伽)로 명기하고 자재보살(觀自在菩薩)

의 도량처로 하고 있다. 곧 그 산은 ‘사면의 암곡 가운데를 보

면 맑은 물이 흐르고 수림이 울창하고 향기롭고 부드러운 풀

이 깔려 있는데, 자재보살이 강보석 에 결가부좌하고 있

는 곳’이다. 구역 화엄경의 명산이 여기에서는 보타락가산(補

陀洛迦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내용은 비슷하

다.160)

160) 세음보살의 상주처를 POTALAKA(補怛洛伽, 補陀洛山, 補旦洛迦)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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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음신앙은 남인도 서해안의 마라바르(Malabar)지역의 

마라아야(Malaya, 서Ghats산맥) 산 에 있는 보타락가(Potalaka, 

補陀洛迦) 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로부터 해상교역이 성

행하 던 지역이라 이 산은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가 되기도 

했고 항해의 안 을 비는 산이기도 하 다.161) 세음보살이 

상주하는 정토로서 보타라가신앙이 아시아 여러 곳으로 되

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낙산(洛山)을 비롯하여 국의 보타도

(普陀島) 불 거 음(不肯去觀音), 일본의 와카야마 (和歌山縣) 

나지산(那智山)의 보타라(補陀洛)와 티베트(Tibet)의 보타라궁

(Potala, 補陀洛) 등이 그러하다. 법화경․화엄경에 보이는 

세음보살과 해상 생활자와의 계는 두 경 의 성립기에 이

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항해․해상교역자들은 그들의 항

해 안 을 기원하는 상으로 자연 인 무엇을 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1세기를 후하여 앙아시아 교

통로에 걸친 코스모폴리탄 인 문화권 속에서 인도 인 것

으로 출 하 다.162) 그리하여 항해의 수호신으로 인도에서 발

생한 세음보살 신앙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수용되어 갔다.

삼국유사에는 ‘옛날 의상법사가 당나라로부터 처음 돌아왔

을 때에 비의 진신이 이 바닷가의 석굴 속에 머문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름을 낙산이라 하 다. 개 서역에 보타낙가산

라고 하 으며, 명산(60화엄)․백화산(白華山)․소백화( 白華)․소화수

( 華樹) 등으로 의역하 다.

161) 松本文三郞, ｢觀音の語義と古代印度-支那におけるその信仰に ついて｣, 民
族宗敎史叢書7, 觀音信仰, 雄山閣, 1982.; 해상수호신으로서의 음신앙은 

이미 300년경에 인도에서 발생하 다고 추정하 다.

162) 中村元, ｢華嚴經の思想史的意義｣, 華嚴思想, pp.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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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陀洛伽山)이 있으므로 이 산을 소백화라 하 고  백의

사(白衣大師)의 진신이 머물던 곳이므로 이와 같이 이름을 부

르게 되었다’고 하 다.163) 의상 사(625～702)는 이미 세음

보살의 상주처가 보타낙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의상이 당

나라 구법에서 돌아온 것은 671년이며, 보타낙가가 등장하는 

신역화엄경이 완역 출간된 것은 699년의 일이다. 의상이 662년 

이후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지엄(智儼)의 문하로 

법장(法藏)과 수학하던 당시에는 이미 보타낙가산이 세음보

살의 상주처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해답은 장(玄奘, 

602～664)의  당서역기(大唐西域記)권10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의 남쪽 해변에 말자야산(秣刺耶山)이 있고 …산의 동쪽 해

변에 포달락가산( 呾洛迦山)이 있다. 산길은 험하고 암곡은 기

울어져 있다. 산정에 못이 있고 그 물은 맑아 거울과 같다. 연못 

곁에 돌이 있고 천궁 자재보살(天宮觀自在菩薩)의 왕래하는 곳

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164) 장이 16년의 구법 여행에서 장

안(長安)으로 돌아온 것은 정 (貞觀) 19년(645) 1월이다. 같은 

해 5월 벌써  보살경 20권을 번역하면서 역경사업이 시

작되었다. 곧이어 646년에는 태종의 칙명에 의하여 인도 여행

163) 삼국유사권3, 洛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 昔義相法師 始自唐來還 聞大悲眞

身住此海邊 內 故因名洛山 蓋西域寶陀洛伽山 此云 白華 乃白衣大師眞身

住處 故借此名之.

164) 大唐西域記권10, 秣羅矩吒國, 國南濱海有秣刺耶山 …(山)東有 呾洛迦山 

徑危險巖谷攲傾 山 有池 其水澄鏡 流出大河 周流繞山 二十匝入南海 池側

有石天宮 觀自在菩薩往來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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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은 견문서  당서역기를 지어 올렸다. 따라서 646년 

이후 당나라 불교계에서는 이미 세음보살과 보타낙가의 

계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서 (徐兢, 960～1126)이 지은 선화 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

麗圖經)의 매잠조(梅岑條)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

다.165)

 

산록에는 양(梁) 무제(武帝, 502～549)가 세운 보타원(宝陀院)

이 있고 그 원  각에는 감스런 음상이 모셔져 있다. 옛

날 신라 상인이 오 산에 가서 그 음상을 조상하여 배에 싣고 

신라로 돌아가려 하 다. 그러나 출항하자 곧 좌 하여 배가 나

아가지 못하 으므로 그 음상을 암 에 안치하 다. 상원의 

스님 종악(宗岳)이 음상을 각으로 모셨다. 이후 바다를 왕래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러서 참배하고 복을 빌었는데, 감응하지 

않음이 없었다. 오월국(吳越國, 907～908)의 씨(錢氏)는 그 상

을 성 의 개원사(開元寺)에 옮겼다. 지  매잠에서 신 되는 상

은 그 후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지  주산시(舟山 ) 보타구(普陀區) 보타도(普陀島) 조음동

(潮音洞)에 있는 불 거 음원(不肯去觀音院)의 개기를 해주

는 귀 한 사료이다. 음원은 국 4  불교성지 가운데 하나

이며 음신앙의 본산이다. 사원에 안치된 음상은 신라고인

165) 宣和奉使高麗圖經권34, 해도1, 梅岑, (北宋 宣和6年, 1124)麓中有蕭梁所建

宝陀院 殿有靈感觀音 昔新羅賈人往五臺 刻其像 欲載歸其國 曁出海遇焦 舟

膠不進 乃還置像於焦 上院僧宗岳  迎奉於殿 自後海泊往來 必詣祈福 無不

感應 吳越錢氏 移其像於城中開元寺 今梅岑所 奉 卽後來所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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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賈人)이 오 산에서 모셔온 존상이다. 보경사명지(122
5～1227년 刊)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3년(859) 일본승 에가쿠는 오 산에 이르러 정사(中

臺精 )에서 음상을 친견하 다. 그 상이 단아하고 생기가 있

음에 간곡히 부탁하여 일본으로 모셔가고자 하 더니 그 의 

스님들이 허락하 다. 에가쿠는 곧 등에 메고 이곳에 와 배에 

실으려 하 다. 그러나 무 무거워 들어 올릴 수가 없었으므로 

같이 가던 상인들과 힘을 합쳐서 마주 들어 겨우 배에 실었다. 

배가 창국(昌國)의 매잠산(梅岑山)을 지날 때에 도노풍비(濤怒風

飛)하여 선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에가쿠의 꿈에 호승(胡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그 가 나를 이 산에 안치해주면 반드시 순풍

으로 보내  것이다.”라고 하 다. 다들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끈을 풀고 그 상을 안치하고 떠났다. 이로 인하여 불 거 음이

라 부르게 되었다. 그 뒤 개원사의 스님 도재(道載)는 음이 이 

에 오고 싶어 하는 꿈을 꾸게 되었으므로, 우(殿宇)를 지어 

안하 다. 나라 사람들이 음에 기도할 때마다 응험이 있어 

서응 음(瑞應觀音)이라고도 하 다. 당의 장사(長史) (韋絢)

이 일 이 이 일을 기록하 다.166) 

166) 宝慶四明志권11, 寺院禪院 3, 開元寺, 大中十三年日本國僧惠諤 詣五臺山 

欲禮至中臺精  覩觀音 貌像端雅喜生顔間 乃就懇求 願迎歸其國 寺衆從之 

諤卽肩  至此以之登舟 而像重不可擧 率同行賈客 盡力 之 乃克勝 及過昌

國之梅岑山 濤怒風飛 舟人懼甚 諤夜夢一胡僧 之曰 汝但安吾此山 必令便

風相  諤泣而告衆 以夢咸驚 異相 誅苑縛室敬 置其像而去 因呼爲不肯去

觀音 其後開元僧道載 復夢觀音 欲歸此寺 乃創建殿宇 迎而奉之 邦人祈禱輒

應 亦號瑞應觀音 唐長史韋絢 嘗紀其事.



93

한 지반(志磐)의 불조통기(佛祖統紀)에는 다음과 같은 

이 실려 있다.

(大中) 12년(858) 일본국 사문 에가쿠(惠萼)는 오 산을 

순례하여 음상을 얻고 사명(四明)길을 거쳐 귀국하려 하 다. 

배가 보타도를 지날 때 돌에 걸려 나아가지 못하자 무리들이 두

려워하며 기도하 다. “만약 존상이 해동에 (가는) 인연이 무르

익지 않았다면 청컨  이 산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배가 곧 떠서 움직 다. 에가쿠는 슬퍼서 떠날 수가 없었으므로 

해변에 려를 짓고 음상을 모셨다(지  산쪽에 신라 가 있

다.) 은인(鄞人)이 이를 듣고 청하여 그 상을 개원사에 안치하도

록 하 다(혹은 오 사라고도 하고 불 거 음이라고도 한다)…

산은 해 가운데에 있고 은성(鄞城)으로부터 동남 물길로 600

리나 떨어져 있다. …산의 이름은 보타낙가이며 음보살이 거

기에 머물면서 곧 비경(大悲經)에서 말하는 보타낙가산 세

음궁 이다.167)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  고칸시 (虎關師鍊, 1278～1346, 

京都 東福寺 스님)이 술한 불교 사서 원형석서(元亨釋書)
권 16에는 불조통기의 내용을 거의 그 로 옮겨 고 있다. 

이외에도 원(元)의 염상(念常)의 불교역 통재(佛敎歷代通載)
167) 佛祖統紀권42, 선종  12년(858), 日本國沙門惠萼 禮五臺山 得觀音像 

道四明 歸國 舟過補陀山附著石上 不得進 衆疑懼禱之曰 若 像於海東機

緣未熟 請留此山 舟卽浮動 萼哀慕不能去 乃結廬海上 以奉之(今山側有新羅

) 鄞人聞之 請其像歸安開元寺(今人或稱五臺寺 又稱不肯去觀音)…山在大

海中 去鄞城東南水道六百里…有山名補怛落迦 觀音菩薩住其中也 卽大悲經

所 補陀落迦山觀世音宮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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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장래인 음상 연 해난 최 안치 음상행방

①고려도경

(1124)
신라고인 조상 ? 좌

상원 

각에 

안치

오월국

(907～978)의 

씨가 개원사에 

안치

②보경사명지

(1225～27)
에가쿠

희사

(상인동행)
859

도노풍비

(호승)

암 인근에 

안치

석도재 개원사 

안치

③불조통기

(1269)
에가쿠 구덕 858

좌

(신라 )
려안치

은인이 개원사에 

안치

권23이나 성희명(盛熙明)의 보타낙가산 (補陀洛迦山傳) 1권, 

그리고 사 명산지(四大名山志)권2의 보타낙가신지(補陀洛

迦新志)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불 거 음

원의 개기를 에가쿠와 연  짓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가쿠는 839년 신라인 이인덕(李隣德)의 배를 타고 입당하여 

주(楚州) 신라방(新羅坊)에서 오 산을 순례하고 다시 천태

산까지 왕래한 스님이다. 생존 연 는 확실하지 않으나 후 

3～4회에 걸쳐 입당 순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에가쿠의 

오 산․천태산 순례와 귀국은 주를 기 으로 하여 역어 유

신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그의 물(錢物)과 의복, 그리

고 제자들까지도 모두 주 신라방에 보 ․기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842년 그의 귀국 역시 신라인 이인덕의 배를 이용하

을 것이다. 의 자료들을 통하여 음보살 장래 내력을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2) 음보살 장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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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한 음상은 ①에서는 신라상인들이 오 산에서 조상하

여 모셔온 것이라 하 으나, ②와 ③에서는 희사와 구덕에 의

한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에 ①에서는 모셔온 연 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②와 ③에서는 859년과 85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보타도의 음신앙 개기 을 ③과 원형석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858년경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학자 가운데 두타친왕입당략기(頭陀親王入唐略記) 등을 

참조하여 함통(咸通) 4년(863)으로 비정하는 경우도 있다.168)

그러나 ‘신라고인’이 종상하여 장래한 음상이 보타도 음

신앙 개기설화의 시원임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없다. 그 당시의 

해상무역업자들이 사원을 짓고 불사를 일으키거나 불상을 조

상하는 일은 허다하 다. 산법화원을 창건한 장보고나 산동 

곤유산의 무염원(無染院)을 건한 신라 압아 김청(金淸)도 

국․일본 교역과 명주에서의 무역에 종사하여 부를 축 한 

사람이었다. 신라 상인이 처음 암 에 모신 음상을 상원의 

종악이 각에 모셔다가 안하 고, 이후 오월국의 씨가 성

의 개원사로 옮겼다. 당시 한반도 남해안의 호족세력과 오월

국간의 교역이 한창이던 때 다. 강남 해안도처에 ‘신라’의 이

름을 가진 마을․항포․사원․산이 분포하 다. 

신라무역상이 배를 타고 가다가 좌 한 그 바 는 지 도 

‘신라 ’라 부르고 있으며, 바로 음상을 안한 곳이기도 하

다. 후사정을 미루어보아 보타도 세음보살 신앙은 ‘신라고

인’이 신라 에 모신 그 세음보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168)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권3, 鈴木學術財團, 1969, pp.4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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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 보경사명지나 불조통기 등에는 종교 인 윤색

이 첨가되어 있는 반면, 고려도경에는 사실 이고 논리 이

며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국 보타산 조음동 음신앙의 시원을 불 거 음

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곧 신라무역상인들에 의하여 장래된 

음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장보고 성

기(828～841)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이 음상은 원래 

신라고인이 신라 에 안한 것인데, 후세에 종교  의미가 강

조되고 여러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독 에가

쿠만이 불서나 지방지에 흔 을 남긴 결과 지 과 같은 해석

을 낳게 된 것이다. 어쩌면 에가쿠는 없어진 ‘신라고인’의 음

상을 신하여 다시 마련한 존상을 연간(847～859) 는 

863년 귀국 시에 안했을지도 모르겠다. 한 불 거 음은 

신라고인과 에가쿠 스님이 함께 오 산에서 모셔온 같은 음

일 가능성도 있다.



5. 신라인의 불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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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에는 당나라의 많은 불교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승려

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매우 큰 규모의 법회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신라의 강경(講經) 의식169)과 일일강(一日講) 의식 송

경(誦經) 의식을 비롯하여 사원항례의 법회․제회․기도법요․

강탄 (降誕節)과 국기(國忌)․연 행사에서 보는 불교의식 등 

다양하다. 

엔닌은 일기에서 법회의 행법에 한 기록을 약 8회 정도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을 끄는 것은 신라의 

‘강경 의식’․‘일일강 의식’․‘송경 의식’이라 하겠다. 엔닌은 문

등  산  신라법화원에서 거행된 세 가지 불교의식의 행법

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  3법회의 행법을 알 수 있는 자

료가 없는 지 에는 당의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매우 귀 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 화되어 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하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169) 행기권2, 개성 4년(839) 11월 22일, 赤山院講經 式, 辰時 打講經鐘 打驚衆 

鐘訖 良久之  大衆上  方定衆鍾 鍾池本作了 講師上  登高座間 大衆同音 

稱歎佛名 音曲一依新羅 不似唐音 講師登座訖 稱佛名便停 時有下座一僧作梵 

一據唐風 卽云何於此經等一行偈矣 至願佛開微密句 大衆同音唱云戒香定香解

脫香等 梵唄訖 講師唱經題目 便開題分別三門 釋題目訖 維那師出來 於高座

前 談申 之由及施主別名 所施物色申訖 便以其狀 轉 講師 講師把麈尾 一

一申擧施主名 獨自誓願 誓願訖 論議 論端擧問 擧問之間 講師擧麈尾 聞問

語 擧問了 便傾麈尾 卽還擧之 謝問便答 帖問帖答 本國同 但難 式稍別 側

手三下後 申解白前 卒爾指申難 聲如大瞋人盡音呼諍 講師家 家恐蒙難 但答

不返難 論義了 入文談經 講訖 大衆同音長音讚嘆 讚嘆語中 有廻向詞 講師下

座 一僧唱處世界如虛空偈 音勢頗似本國 講師昇禮盤 一僧唱三禮了 講師大衆

同音 出 歸房 更有覆講師一人 在高座南下座 便談講師昨所講文 至如 義句 

講師牒文釋義了 覆講亦讀 讀盡昨所講文了 講師卽讀次文 每日如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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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교운동과 의식

(1) 강경 의식

산법화원에서는 오랫동안 강경법회가 있어왔다. 여름에는 

명경을 겨울철에는 법화경을 강설하 다. 본래 강경은 경

을 강의․해석하는 것으로 출가승과 일반 을 상으로 

한다. 따라서 불교의 화가 이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동시에 민 의 교화도 이와 같은 법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오  8시 강경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얼마 후 들이 강

당에 들어온다. 곧이어 착석을 알리는 종을 치면 강사(講師)

가170) 입당하며 고좌(高座)에 오르는 동안 은 같은 소리로 

불명(佛名)을 찬탄한다. 그 곡조는 한결같이 신라의 음곡이며, 

당의 곡조와는 다르다. 강사가 좌석에 오르면 불명의 칭송을 

멈춘다. 그때 하좌(下座)에 자리하고 있던 한 스님이 범패를 

부르는데, 오로지 당풍에 의하 다. 즉, “어 하여 이 경에 있

어서랴.” 등의171) 게(偈) 다. “원하옵건  부처님이여 오묘한 

참뜻을 열어주소서.”의 그 에 이르러서는 이 같은 소리

로 ‘계향정향해탈향(戒香定香解脫香)’ 등을 부른다. 

170) 경문을 강술하는 스님으로 강경 의식의 심 승려이다. 국에서는 법사․

법주․좌주라고 한다. 승․속을 강청자로 하여 경 을 강의한 스님의 지

는 매우 높았고 개 고승 덕이 담당하 다.

171) 운하어차경(云何於此經)은 大般湟槃經권3, 수명품 게문의 한 구 이다. 

보통 ‘운하패(云何唄)’라고 한다. 범패사는 작범법사(作梵法師)라고 한다. 

불교를 화하는 방편으로 범패사는 범패를 불러 개개인의 신앙심을 일

깨워 다. 정교하고도 특유한 음곡으로 범패를 불러 민 을 매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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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의 송이 끝나면 강사는 경의 제목을 창하고172) 곧 의

를 해설하여173) 삼문으로 나 어 설명한다. 제목의 해설을 마

치면 유나사(維那師)가174) 나와서 고좌 앞에서 법회를 마련한 

연유와 시주의 이름, 시주한 물건을 읽어 알린다. 알리는 일을 

마치면 문서를 강사에게 해 다. 강사는 주미(麈尾)를 들고

서 하나하나 시주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서원한다. 서원이 끝

나면 논의자는175) 논단(論端)하여 질문을 한다.176) 질문하는 

동안 강사는 주미를 들고 질문자의 말을 듣는다. 질문이 끝나

면 곧 주미를 기울 다가 다시 이를 들고 질문자에 감사하고 

곧이어 답한다. 질문과 회답의 방법은177) 일본과 같다. 다만 

172) 창경제목(唱經題目)은 경의 제목을 부르는 것인데, 제목은 경 의 내용을 

표한느 것으로 그날의 강경 내용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강경 의식에서는 

妙法蓮華經을 불 을 것이다. 경의 제목 만을 불러도 공덕이 크다고 설

법한 경 이 바로 법화경권7의 다라니품이며, 지자 사도 차 이를 강

술하고 있다. 당 에는 이경의 제목을 염창하는 것이 리 유행하 다.

173) 경의 의를 밝히는 것이 개제(開題)이다. 개제의 방편은 3단으로 나 어져

있다. 즉, 삼문분별(三門分別)이라 한다. 처음에는 경 의 강을 밝히고 이

어 제자(題字)를 분석하고 명자(名字)의 뜻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경문의 

뜻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174) 유나 는 도유나를 말한다. 사원의 승려를 총 하고 사찰의 잡사와 승속

간의 제반사, 법회, 보시등을 장하는 승려이다.

175) 교리 경문에 하여 묻고 답하는 논쟁을 마하며 도강(都講)을 말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도강은 경 제목을 창하지만(大宋僧史略) 논의자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강사와 질문과 회답을 해가면서 강경을 도왔던 이 다르다. 

청 이 경 에 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데에 목 이 있었다.

176) 논의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묻는 사람이 논의의 제목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강사는 회답을 한다. 거문(擧問)에서 거는 제시한다는 뜻이다.

177) 첩문첩답(帖問帖答)으로 일본에서는 논의를 할 때에 주기라는 기록계가 있

어서 물음과 답을 기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묻는 사람이나 답하

는 사람이 그 상 방의 논 을 복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질문과 해답

의 정확성을 기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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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식(難 式)은 다소 다르다.178) 논의자는 손을 으로 하여 

세 번 내린 뒤 강사가 해답을 말하기 에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난’이라고 말한다. 그 음성은 커서 마치 성난 사람처

럼 소리를 있는 로 부르짖어 싸우는 듯하다. 강사는 난을 받

으면 다만 답할 뿐이며 다시 난을 보내지 않는다. 논의가 끝나

면 경문의 설명에 들어가 경의 뜻을 이야기하고 강의는 끝난

다. 은 소리를 같이하여 긴소리로 불을 찬탄한다. 찬탄하

는 말 가운데 회향사(廻向詞)가 들어 있다.179) 강사가 고좌에

서 내려오면 한 스님이 “세계에 처함이 허공과 같다.”라는 게

를 부른다.180) 음세는 본국과 매우 비슷하다. 강사가 반(禮

盤)에181) 오르면 한 스님이 삼례(三禮)를182) 불 고 강사와 

도 같이하 다. 강사는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갔다. 다시 복

강사(覆講師) 한 사람이 있어183) 고좌의 남쪽 아래 자리에서 강

사가 어제 강의한 경문을 읽는다. 요한 교의를 함의하는 구

과 같은 곳에 이르면 강사는 그 경문을 다시 읽히고 그 뜻을 

설명한다. 복강사도 역시 읽는다. 어제 강술한 을 다시 읽게 

178) 논의할 때에 질문자의 물음에 강사는 답을 하 지만, 그 회답에 하여 좀 

더 상세한 답을 요구할 때 하는 요식이다. 난은 거듭한다는 뜻이다.

179)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공덕을 보살에게 향하게하고 다시 생에게 베푸

는 기원문이다. 곧 회향계를 말한다. 법화경의 회향계가 많이 불리워졌다.

180) 처세계여허공(處世界如虛空)은 법회가 끝날 무렵 게를 부른다. 법회가 시작

할 때는 운하패를 부른다. 진(晉)의 섭승원(聶承遠)이 역출한 超日明三味

經에 있는 普明菩薩 찬불게의 첫 구 에 나온다.

181) 불보살을 배하기 하여 만든 좌로, 방 3척, 높이 1척이다.

182) 불․법․승의 삼보에 한 정 한 를 가리키는 것이다.

183) 복강사는 강사의 강론을 쉽게 다시 설명해주는 스님이다. 복강사의 등장 

형태는 송강(俗講)에 이르는 과도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복강이 제도

화되어 독립된 형태가 속강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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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강사는 곧 다음 을 읽는다. 매일 이와 같이 하 다.

이러한 강경 의식은 11월 16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정월 15

일에 마치는 법회의 하나이다. 행법에 등장하는 직승(職僧)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작범법사(作梵法師)

강경은 강사(講師)․강주(講主)․강사(講士)․강장(講匠)․법사

(法師) 등으로 불리는 고승에 의하여 행해진다. 불교를 홍포하

는 가장 올바른 길은 강사를 통한 강경임에 틀림없다. 강회가 

시작하여 강경법주가 등좌하기까지 은 합창하며 례불한다. 

등좌가 끝나면 칭탄불명이 끝나고 이어 승려 한사람이 작범한

다. 작범하는 승려 곧 범패사(梵唄師) 는 작범법사라고 부르

는 법승이다. 작범법사를 경사(經師)의 변화된 형태로 보고 있

다.184) 법사는 불교를 홍포시키며 속(俗)을 교화시키는데 향

력이 컸다. 이들은 불교 화의 방편으로 범패를 불러 개개인

의 가슴속에 잠자던 불심을 일깨워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경

사는 자신들의 정교하고도 특유한 음곡으로 작범하 다. 경사의 

변화된 형태가 작범법사라고 한다면 산법화원의 강경 의식에

서 작범했던 승려도 산 을 심으로 한 많은 락에서 인기 

있었던 한 법사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창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자기 자신의 특유한 음곡으로 ｢운하어차경

(云何於此經)｣ 등의 게(偈)를 불 다. 이 게 하여 고답 이고 귀

족 이며 혹은 도피 이고 일민 (逸民的)인 경향의 불교가 일반 

184) 道端良秀, 唐代佛敎史の硏究, 법장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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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게 되고 민 을 교화시켜 화를 이루어갔다.

② 개제(開題)․창경제(唱經題)

작범법사에 의하여 범패가 끝나면 강사는 경 의 제목을 창

도하고 곧이어 삼문으로 분별해서 개제한다. 경 제목은 물론 

경 의 제호를 말한다. 경 제목을 창도하고 개제하는 것은 강

경 의식 가운데 요한 서막이었다.185) 양(梁) 고승 에는 

강경에 앞서 개제 회를 거행하 다고 하는데, 개제가 강경 의

식의 요한 법회 음을 증거한다. 산법화원 의식에서의 창

경 제목․개제분별삼문의 행법이 곧 개제 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경에 앞서는 요한 행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때

의 창경제는 묘법연화경을 뜻하며 법화경 다라니품 제26에

는 창경제의 공덕을 설명하고 있다. 

“법화의 이름을 옹호․수지(受持)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복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 다. 그러나 당 에 있어서 

창경제는 비단 법화경에만 한하 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돈황 

출토의 변문(變文)에서도 창경제란 어휘가 나타나있다.  정

신수 장경(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스타인(Stein) 수

집(蒐集)의 돈황문서 2440호의 4종 압좌문(押座文) 에서 ｢유

나경압좌문｣은 ｢경제명목창장래(經題名目唱 來)｣라 하 고, ｢온

실경강창압좌문(溫室經講唱押座文)｣과 ｢삼신압좌문(三身押座文)｣

은 ｢경제명자창장래(經題名字唱 來)｣라 하 으며, ｢팔상(八相)

185) 고승 권5, 竺法太傳, 晉太宗簡文皇帝深相敎 重請講放光經 開題大  帝親

臨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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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좌문｣에는 ｢도강경제창장래(都講經題唱 來)｣라 한 것 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186)

③ 논의자(論義 )

강격법주의 강경을 보좌하는 승직으로 논의자가 있다. 원래 

강사의 강경을 보좌하는 법사로는 일반 으로 도강이라 불리

었다.187) 이외에도 도강은 경 제목을 창하는 역할도 하 다. 

강경 의식에는 보통 남북으로 두 고좌가 마련되었는데, 북좌에

는 강사가 남좌에는 도강이 각각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작범

법사에 의하여 범패가 끝나면, 남좌에 자리 잡고 있던 도강이 

경 제목을 창하 다. 그런데 “논의자는 논단하여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하는 동안 강사는 주미를 들고 질문자의 말을 듣는다. 

질문이 끝나면 곡 주미를 기울 다가 다시 이를 들고 질문자

에 감사하고 곧이어 답한다.” 이와 같이 경 의 법의에 하

여 강사와 거문논란하며 강사의 강경을 보조하고 있었다. 도강

이나 논의자가 모두 강사와 경 의 법의에 하여 거문 논란하

는 에서는 일치한다. 산법화원의 강경법회에 있어서는 돈증

( 證)과 상 (常寂)이 논의자 음을 알 수 있다. 한 강사와 

논란하고 왕복 문답했던 것은 비단 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내회자(來 )들의 청 (聽衆)에서도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186) 道端良秀, 唐代佛敎史の硏究, 법장 , 1981.

187) 大宋僧史略上, 都講, 敷宣之事 擊發之事 非旁人而啓端 難在座而孤起 故梁

武講經 以枳園法彪爲都講 彪公先一問 梁祖方鼓 端 載索載徵 隨問隨答 此

都講之大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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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강사(覆講師)

복강사는 복사(覆師)․복강(覆講)이라고도 하며 오늘날의 조

교와 같은 직승이다. 강사와 논의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강경

은 비교  지  수 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반 

에게는 난해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교가 화되기 

해서는 강사․논의자 만의 강경으로는 부족하 다. 이에 일반 

과 근할 방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복강사

가 등장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강사는 강사가 강론하 던 

경 의 법의를 복술하는 법사라 하겠다.

행기의 복강사에 한 기록을 보면, 강사는 경 의 난해한 

부분에 이르러서 그 구 을 기록하 고 한편, 복강사는 그 

날에 강의했던 경물을 다시 읽었다. 즉, 복강사는 강사의 강술

을 부연하여 에게 경 의 법의를 충분히 이해시키려는데 

그 목 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강사가 등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강경을 당 의 속강(俗講)이라고 보고 있다.

산법화원의 강경 의식을 통해서 불교의 화에 한 사

항과  교화에 종사했던 직승과 그들의 교화방법에 하여 

살펴보았다. 강경 의식의 내용을 요약하면, 불(禮佛), 범패(梵

唄), 개제(開題), 유연시주서원(有緣施主誓願), 논의(論議), 입문

독경(入文讀經), 회향(廻向), 범패(梵唄), 삼례(三禮), 복강(覆講)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의 복강은 강경 의식과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야할 것인데, 불에서 시작하여 삼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경은 경 을 강의 해석하는 것으로 문

인 출가승과 일반 을 청 으로 한다. 교화승의 한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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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범법사는 강사를 보조하여 주로 범패를 창하 다. 개제․창

경제는 강경에 있어서 의식으로 요시하 으며, 논의자는 도

강의 역할과 비슷하며 강사를 보조하여 경 의 법의를 해석하

는 승려이다. 복강사는 강사가 강술했던 난해한 부분을 복연하

는 직승이다. 복강은 속강의 과도기  강경제도이며, 법화원 

강경 의식에 있어서는 복강사야말로 일반 을 교화시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 다.

(2) 일일강 의식188)

행기에 기록된 ‘신라 일일강 의식’은 당 에 거행된 일일

강 의식의 행법내용을 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법회는 강

경과 겸하여 사자의 추선공양(追善供養)을 하여 성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나사가 의식거행의 연유를 설명했던 계장

에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망자의 공덕을 찬탄했기 때문이

다.

오  8시경 종을 친다. 길게 쳤다고 여겨질 즈음 강사와 도

강189) 두 사람이 당으로 들어왔다. 은 먼  들어와 을 

188) 행기권2, 개성 4년(839) 11월 22일, 新羅一日講義式, 辰時打鐘 長打擬了 

講師都講二人入  大衆先入列坐 講師讀師入 之  大衆同音 稱嘆佛名長引 

其講師登北座 都講登南座了 讚佛便止 時有下座一僧作梵 云何於此經等一行

偈也 作梵了 南座唱經題目 所 唱經長引 音多有屈曲 唱經之  大衆三遍散

花 每散花時 各有所  唱經了 更短音唱題目 講師開經目 三門分別 述經大

意 釋經題目竟 有維那師 披讀申事 所由 其狀中 具載无常道理 亡 功能 

亡逝日數 知登州刺史姓吳名角 時人喚烏使君 有三諱字 明綺給也 明日卽噵

來日 靑州節度使姓壽 時人喚壽尙書 無諱字也.

189) 도강은 강사의 조수로 강경 때에 고좌에 올라 강사와 마주하여 경문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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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앉아 강사와 독사(讀師)가 입당하는 동안 소리를 같이하

여 불명을 찬탄하며 길게 음성을 빼어 부른다. 그 강사는 북좌

에 오르고 도강이 남좌에 앉으면 찬불을 곧 멈춘다.190) 그때 

하좌의 스님 한 사람이 범패를 부르는데, “어 하여 이경에 있

어서야” 등의 한 의 게이다. 범패가 끝나면 남좌의 도강은 

경 제목을 부른다. 소  창경은 길게 빼어 부르며 소리에 많은 

굴곡이 있다. 창경하는 동안 은 세 번 꽃을 뿌린다.191) 꽃

을 뿌릴 때마다 각각 칭송하는 바가 있었다. 창경이 끝나면 다

시 짧은 소리로 제목을 부른다. 강사는 경의 제목을 해설하고 

삼문으로 나 어 경의 의를 강술한다. 경의 제목 설명이 끝

나면 유나사가 있어 강경이 있게 된 연유를 알린다. 그 서장 

가운데 상세하게 무상의 도리와 죽은 사람의 선행과 공덕, 그

리고 죽은 날을 기재하고 있다. 등주자사의 성은 오(烏) 이름

은 각(角)이며, 그때의 사람들은 오사군(烏使君)이라고 불리웠

다. 명(名)․기(綺)․ (給)의 세 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명일은 곧 내일(來日)이라고 한다. 청주 도사의 성은 수(壽)이

며,192) 당시 사람들이 수상서라 불 고 휘자는 없다.

고 때로는 질문도 하는 스님이다. 강사는 개 제자나 후배를 도강으로 임

명하 다.

190) 북좌와 남좌는 의식이나 강경을 하여 설치한 고좌이다. 강당에 한 으

로 설치되고 강경법사와 도강이 여기에 앉는다. 남북 양좌를 강좌․창경좌

라고도 한다.

191) 산화(散花)는 산화(散華)라고도 하며, 사개법요(四箇法要) 가운데 하나이다. 

권청(勸請) 는 찬탄을 하여 꽃바구니에 넣은 생화와 오색의 종이로 된 

연꽃을 불 에다 뿌리는 행법을 말한다.

192) 평로치청 도사를 말한다. 치소가 청주이므로 청주 도사라 한다. 당시 수

(壽)의 성을 가진 도사는 없는데, 아마도 (韋)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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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법회와 일일강 의식의 다른 은 강경 의식에서는 

불․개제․논의․강경․복강을 한 것에 반하여 일일강 의식에

서는 불과 개제뿐이다. 그런데 후자에서는 도강이 등장하여 

고좌(高座)에 오르지만 자에서는 복강사는 하좌한다. 한 

강경 의식에서는 산화행이 없지만 일일강 의식에는 산화와 산

화게(散花偈)를 부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① 산화(散花)

‘신라 일일강 의식’에서 불 던 산화악사(散花 辭)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돈황곡(敦煌曲) 가운데 발견된 

많은 불교 련 가곡에는 산화악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의 정토오회염불략법사 행의(淨土五 念佛略法事觀行 )
( 정신수 장경(大正新修大藏經)권47)에서나 펠리오(Peliot) 

장래본인 돈황문서(제3216호)의 정토오회염불송경 행의 가
운데에서도 산화악사가 발견된다.193) 당  산화악사는 당(初

唐)의 선도(善 , 613～681)와 당(中唐)의 법조(法照)에 의하

여 작사되었음이 밝 지고 있다. 산법화원의 일일강 의식에

서 송찬된 산화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산화사의 부분이 선도 특히 법조의 소작이었으므로 당시 사

원에서 찬송된 선화악사 역시 이들의 소작  하나 을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당서권17, 문종 본기에 의하면 개성 4년(839) 7월에 하남윤(河南尹)으로 

있던 장(韋長)이 평로군 도사로 부임하 다.

193) 졸 , 唐․高句麗遺民과 新羅僑民, 일신사, 1986,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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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북(任二北)은 돈황곡 심(敦煌曲初深)에서 돈황곡 545

수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특히 불교 련곡 289곡을 가

려내었는데, 이 에는 산화악이 포함된다. 앞에 언 한 펠리

오 장래본 3216호 정토오회염불송경 행의 가운데에는194) 

산화악사는 한사람의 산화두(散花頭)가 선창을 하면 이 화

하여 합창한다. 이로써 음악 인 오회염불보다는 다칭(多稱)의 

고성 염불로 화되어가는 염불 화의 과정이 진행되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화악과 산화악사는 본래는 

별개의 것으로서 자는 곡조를, 후자는 가사를 말하는 것이

다.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당기 이후의 7언 연장으로 된 

산화악은 당의 오언 곡(五 雙曲)의 후신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6조 때까지 소 할 수 있다.195) 이때까지 발견된 산

화악사는 산화악보다 훨씬 늦은 당 의 력(大歷)연간(766～

779)에 승 법조(法照)에 의하여 작사된 것이다. 허국림(許國霖)

의 돈황잡록에 수록된 과자 41호의 산화악 제하에 산화악사 

5수가 첨부되었는데, 그 사(辭) 앞에 법조가 지은 가사임을 밝

히고 있으며,196) 정토오회염불략법사의찬에도 그러하다.197)

194) 돈황문서 제1326호, 先 燒香 面西而體 次作散花 請佛來入道場 然念阿彌

陀佛…右作梵音了 大衆高聲齊念阿彌陀佛 二百口已來打淨便 作散花  一人

唱請大衆齊和之 散花 二唱, 奉請釋迦如來 大道場 散花  三唱, 奉請阿彌陀

如來 入道場 散花  三唱, 奉請觀音勢至 入道場 散花  三唱, 奉請十方諸佛 

入道場 散花  三唱, 西方極樂不思讚 散花  一唱, 天(?)人間無量壽 散花  

一唱, 右作散花 了. 次念三番六字阿彌陀佛兩邊 然唱讓

195) 隋書권10, 音 志 하5, 其行曲有單文路 舞曲有散花 器有笛 …等七種 三

懸爲一部 工二十二人; 太平御覽권568, 악부6, 于闐佛曲 有萬代豊等九  

以聲徐 爲本 聲 疾 爲解 …其曲有散花 等.

196) 法照名南无(乃岳之訛) 法照和尙散花 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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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오늘날 남아있는 산화악사의 부분은 법

조가 지은 것이 분명하다. 불조통기의 편자는 법조가 력 7

년(772)에 이미 입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198) 정토오회

염불송경 행의권하에 법조는 력9년(774) 10월까지 생존해 

있었음을 하고 있다.199)그런데, 불조통기의 기록과 달리 
송고승 에서는 력 12년(777) 9월 13일 법조가 제자 8인과 

함께 소림사 동 (東臺)에 올랐다는 기록이 한다.200) 따라서 

불조통기에 하는 법조의 생존연 와 5년 이상의 차이가 있

다. 필자는 송고승 의 설과 ｢귀거래(歸去來)｣ 제작연 의 기

록에 따라 산화악의 작사 연 를 력 원년(766)과 력 10년

(775) 사이로 추정해 본다.

신라 일일강 의식의 산화악사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

제까지 발견된 산화악사는 부분 법조가 지은 것이므로 당

(唐代) 산법화원에서 창송되었던 산화악사도 그가 지은 것 

의 하나 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당․

일본 3국에서 행해졌던 부분의 불교의식은 동일하 다는 

도 이를 뒷받침해 다. 응연(凝然)의 삼국불법 통연기(三國

佛法傳通緣起)가 이 사실의 일부를 설명해주고 있다.201) 

197) 大正新修大藏經권47, 梁漢沙門法照 大歷元年夏四月中 起自南岳爾陀臺般

舟道場 依無量壽經作.

198) 佛祖統紀권26.

199) 淨土五 念佛誦經觀行 권 하, 沙門法照述… 時大歷九年同十月 於北京

龍寺.

200) 宋高僧傳권21, 唐五臺山竹林寺法照傳.

201) 三國佛法傳統緣起권 , 華嚴宗條, 講師  讀經論文 初開論途 立理願旨

窮盡綱目 複師  講師初開論理之後 別時如前講 文立義 顯揚莊嚴講師所

說; 일본의 복사가 신라 법화원의 복강사와 동일한 직분의 법사 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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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라 일일 강의식을 살펴보았다. 다시 의식의 순차

를 요약하면 ① 불(禮佛), ② 범패(梵唄), ③ 개제(開題), ④ 

산화(散花), ⑤ 강경(講經), ⑥ 망자기원(亡 祈願)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망자 추선(追善) 의식의 성격을 띤 법회에서 산

화 작법이 새로 등장하 다. 이 사실은 강경 자체보다도 의식

에 을 둔 까닭이라 생각되며, 산화작법도 원래가 권청(勸

請)․찬탄(讚嘆)을 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화악은 

당(唐) 이 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발달해 오다가 당 에 와서

야 산화 작법에 필요한 가사가 법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

리하여 정토교(淨土敎) 승려들에 의하여 염불 공덕, 특히 오회

염불(五 念佛)이 찬되면서부터 음악  요소가 더해졌으며 

산화 악사도 이들 교화승들을 통해서 보편화되어갔던 것이다. 

(3) 신라의 송경 의식

당에서는 염경(念經)이라 부른다.202) 종을 쳐서 이 자

리를 정하면 하좌의 한 스님이 일어나서 추(槌)를 치고 “일체

를 공경하고 상주 삼보를 경례하라”고 낭송한다. 다음에 한 스

님이 범패를 부르는데 ‘여래묘색신(如來妙色身)’ 등 2행의 게

(偈)이다. 음운 모두 당과 같았다. 범패를 하는 동안 한 사람이 

향합을 들고 이 앉아 있는 앞으로 가서 히 행향(行香)하

고 행향이 끝나면 은 같은 소리로 ‘마하반야(摩訶般若)’의 

수 있다.

202) 경 을 독송하여 불덕을 찬탄하고 공덕 음보(功德陰報)에 의하여 부처님의 

도움으로 소원 성취하기 하여 거행된다. 산 법화원의 의식 역시 행법 

내용을 기술한 유일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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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수십 번 부른다.203)

한 스님이 있어 송경의 연유를 상세히 말한다. 은 같은 

소리로 송경한다. 어떤 때는 경본을 나 어주고 어떤 때는 경

본을 나 어주지 않고 한다. 염경이 끝나면 도사( 師)는204) 

혼자 ‘귀의불(歸依佛)․귀의법(歸依法)․귀의승(歸依僧)’을 부르

고 이어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다. 도사가 불러 ‘나무십이

원(南無十二大願)이라205) 하면 은 ‘약사유리 불(藥師琉璃

光佛)’이라 한다. 도사가 ‘나무약사’라고 하면 은 같은 소리

로 ‘유리 불’이라 한다. 도사가 ‘나무 자비’라 하면 은 같

은 소리로 ‘ 세음보살’이라 한다. 그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았

다. 불이 끝나면 도사는 혼자 결원문(結願文)과 회향문(廻向

文)을 읽는다. 다소 긴 회향을 마치면 도사가 ‘발심(發心)’이라

고206) 하자 은 같은 소리로 ‘발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도사는 “발원은 이미 끝났으며 삼보에 정례하라.”고 부른다. 다

음에 시주가 보시물을 가지고 앉으면 도사는 시주에게 주원

(呪願)을 한 다음 곧 흩어진다.207)

203) 마하반야경을 말한다. 구마라습(鳩摩羅什) 번역의 마하반야경인지 는 

장의 그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다만 경의 제목만을 부른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204) 본래의 뜻은 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후에 와서는 법회 때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원문을 부르기도 하 다.

205) 藥師經에 있는 12가지의 기원. 약사여래가 발하 다고 한다. 약사여래는 

약사유리 여래라고도 하며, 이 기원은 병고로부터 벗어남과 장수의 신앙

을 설 하고 있다.

206) 무상의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으로 ‘발보리심’의 말이다. 

207) 新羅誦經 式, 大唐喚作念經 打鐘定衆了 下座一僧 起打槌唱一 恭敬敬禮常

住三宝 次一僧作梵 如來妙色身等兩行偈 音韻共唐一般 作梵之  一人擎香盃 

歷行衆座之前 急行行便休 大衆同音 誦摩訶般若題數十遍也 有一師 陳申誦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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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 있어서 경 을 독(讀)․송(誦)하는 것은 요한 법사

(法事) 가운데 하나이다. 경 에서도 독․송의 공덕을 말한 내

용이 많이 있다. 법화경(法華經) 법사품(法師品) 에도 독․송의 

공덕을 언 하고 있다.208) 그런데 독과 송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세종조(世宗朝)의 국역장경묘(國譯藏經妙)와 법화연경(法

華蓮經)에는 법화품의 독․송 부분을 번역하면서 “수지(受持)

하며 독(讀)하며 송(誦)하여 해탈하며 묘법화경을 서사하고…”

라고 하여 독과 송을 구별하고 있다. 태평 기(太平廣記) 보
응류(報應類)에도 마찬가지이다.209) 오오타니(大谷光照)는 독경 

목 을 설명하기를 첫째 경  내용의 이해, 둘째 공덕 응보, 

셋째 불(佛)의 명조(冥助)로 구복 기원 등을 목 으로 삼는다

고 하 다.210) ｢독경｣은 경 의 내용을 이해하기 한 학구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송경｣은 불덕(佛德)을 찬탄(讚

嘆)․공양(供養)하기 한 것으로 일반 으로 염경(念經)이라 

한다. 그러므로 송경은 반드시 ｢패(唄)｣ 형식의 음곡으로 독경

되는 것이 보통이다.

來由了 大衆同音誦經 或時行經本 或時不行經本 念經了 師獨唱歸依佛 歸

依法 歸依僧 次稱佛菩薩號 師唱云 南無十二大願 大衆云藥師琉璃光佛 

師云南無藥師也 大衆同音云 琉璃光佛 師云南無大慈悲也 大衆同音云 觀世

音菩薩 餘皆如此 禮佛了 師獨結願廻向 廻向稍長 廻向之後 師云發心 大

衆同音亦云發心 次 師唱發願已竟 禮三宝 次施主擎施物坐 師 祝願便

散去.

208) 法華經권4, 法師品 제10, 若復有人 受持讀誦解脫 書寫妙法華經 乃至一偈 

於此經卷 敬視如佛 種種供養 華香瓔珞…成就大願.

209) 太平廣記권104, 報應類 3. 有二僧來至殿前 王問師何所有 一答曰 常誦金剛

經 一曰 常讀金剛經.

210) 大谷光照, ｢唐代佛敎の 禮｣, 史學雜誌46편,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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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경제(誦經題)

한 승려에 의하여 범패가 창도된 다음에 은 동음으로 ｢마

하반야｣의 경제만을 수십 편이나 송념하 다. ｢마하반야｣가 나

집(羅什)의 ｢마하반야경｣인지 는 장(玄奘)의 ｢마하반야바

라 다심경(摩訶般若波羅密多心經)｣인지는 알 수 없다. ｢강경｣

에 사용되었던 경 이 법화경이었음은 이미 지 한 바 있으나 

송경에 사용되었던 경본은 ｢마하반야경｣으로 되어있다. 속고

승 (續高僧傳)이나 송고승 (宋高僧傳)에 나타나 있는 당

의 강경․송경에 쓰 던 경 에 하여 살펴보면, 그 당시의 

교학 불교의 경향과 거의 일치하기는 하지만 간단히 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법화경이 다른 경 에 비해 독․

송에 월등하게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은 이 경 이 당시 사회

에 많은 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법화경에 

이어 열반경(涅槃經), 강경(金剛經), 화엄경(華嚴經), 반야심

경(般若心經), 유마경(維摩經), 지도론(大智度論) 등 여러 경

론이 뒤따르며, 이외에도 명경(金光明經), 인왕경(仁王經), 

무량수경(無量壽經), 약사경(藥師經) 등의 경 도 산견된다. 이

를 경 과 당시 민간신앙에 염지되었던 경 과의 계에 하

여 고찰해 본다면 매우 흥미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

다. 태평 기 보응류에 나타난 신앙설화 등을 보면 논(論)이 

독․송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반야․법화․ 명․무량수․

약사경 등이 염지․독․송․ 사되었다는 이야기가 부분을 

차지한다.211)

211) 念持金剛經 日誦二十遍 經二十年, 태평 기권105, 보응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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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러한 경 이 어떤 동기로 읽혔으며, 이들 경 에 의하

여 어떻게 구원되었는가에 한 민간 불교 신앙에 해서도 많

은 문제가 제기된다. 송경이 매일 수십 편이나 염송되고 더욱이 

수십 년이나 계속되었다는 도 희귀한 것이 아니었다. 속고승

 지담 (智琰傳)에서도 법화경을 삼천편이나 염송하 다는 

소식이나212)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 한 승

려가 법화경을 10여 년이나 염송하 다는 소식213), 그리고 같

은 책의 강경 구이(鳩異)에서도 장상공이 불교를 혹신(酷信)

한 나머지 매일 아침 강경을 15편씩 염송하기를 수십 년 동

안 계속했다고 한다.214) 선도가 생에게 80억겁의 죄를 멸

하기 하여 칭명염불을 권장하는 한편, 승경 을 독․송하

도록 하여 상품왕생을 이루도록 한 것도 이러한 좋은 라 하

겠다.

② 칭탄불명(稱歎佛名)

강경 의식에는 칭탄불명의 상이 구체 으로 밝 져 있

지 않다. 그것은 ｢칭탄불명｣이 직  불명을 칭하는 것은 아니

지만 불덕(佛德)을 염불로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경 

     爲蜀三賢寺立 誦法華經, 同書 권109, 보응류8.

     心誦觀音經爲業, 同書 권110, 보응류9.

     轉讀藥師經 每日行道, 同書 권112, 보응류11.

     精勤不倦 手寫首楞嚴經, 同書 권113, 보응류12.

212) 誦法華經三千 講涅槃法華維摩三十 講觀音一 百一十, 續高僧傳권14, 智琰條

213) 段成式, 酉陽雜俎 속집 권5, 寺塔記 上, 安邑坊元(一作立) 法寺 初居人張

頻宅也 嘗供養一僧 僧以念法華經爲業 積十餘年.

214) 段成式, 酉陽雜俎, 金剛經 鳩異, 張相公 先君齊邱酷信釋氏 每旦更新衣 執

經於像前念金講經十五遍 積數十年不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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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서는 칭탄불명의 상이 구체 으로 밝 져 있다. 즉, 

불명은 일반 으로 약사여래라고 알려져 있는 약사유리 여래

이며 보살로는 세음보살이다. 정유리세계(淨琉璃世界)에 머

물면서 12의 상원(上願)215)을 발기하여 생을 구제하려는 약

사여래가 찬탄된 것은 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 비

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세음보살이 찬탄되었던 것도 당시의 

불교도들이 무엇을 기 하고 있었던가를 가르쳐 다. 그들에게

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욕구와 희망을 찰지(察知)하여 

소원을 성취시켜 다고 생각되었던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이었

어야만 했던 것을 감안하면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법화경 세음보살 보문품은 바로 음을 찬미한 품목이

다. 오로지 일심칭명(一心稱名) 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는 력

을 가진 보살이다. 칭탄불명의 상이 이를진 , 불교의 

화도 심오한 교리의 개보다 청각․시각에 의한 교화가 더 

주효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③ 송경(誦經)과 

송경 의식에서 특히 주목되는 ‘ 동음 송마가반야(大衆同

音 誦摩訶般若)’와 ‘ 동음송경(大衆同音誦經)’이라는 구 이

다. 이 경  제목이나 경 을 염송했던 일은 강경 의식과 

일일강 의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강경 의식의 경

우는 강사가 경 제목을 창(唱)하고 입답경문(入談經文)해 갔고 

215) 十二上願, 光明普照․隨意成辨․施無盡物․安立大乘․具戒淸淨․諸根具足․

除病安樂․轉女得佛․安立正見․除難解脫․飽食安樂․美衣滿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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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강 의식에서는 도강(都講)이 경 제목만을 창하고 역시 강

사가 술경 의(述經大意)했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에서는 도사가 선도하여 송경․연불․찬탄을 번갈아 하면서 

음악 인 효과를 극 화하여 마치 극락정토세계의 분 기를 

창출하려 하 다. 

민간신앙단체와 송경․연불 그리고 술경 사업과의 계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16)  곧 신앙단체의 명

칭은 시 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체로 읍의(邑義)․법회

(法 )․사읍(社邑)․사회(社 )․읍회(邑 ) 등으로 불 다. 그

리고 이들의 숭불사업도 시 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개

되었다. 여기에서는 송경과 이들 신앙단체가 어떠한 계를 가

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뿐이다. 

당 (唐初)의 익주(益州) 복수사(福壽寺)의 승려 보경(寶瓊)

은 읍의의 사람은 구나 다 품(大品) 한권을 송경하고, 매

월 재회(齋 )가 마련될 때에는 개개인이 순차 으로 송경하도

록 하고, 그 읍의의 수는 천(千)에 달했다고 한다.217) 천이란 

수는 과장되었다 해도 1읍 30명으로 한정하여 통산해 보면 그 

인원은 매우 놀랄만한 수에 달한다. 종교 인 진지한 태도로 

경문(經文)을 송념하고 재회를 베풀어 민 을 교화시키며 불교

를 화시켰던 읍회의 역할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

에서의 읍회는 약 30명으로 이루어졌고 읍사(邑師)는 보경임을 

216) 졸 , pp.159～164.

217) 續高僧傳卷28, 晩移州治 住福壽寺 率勵坊郭 邑義爲先 每結一邑 必三十人 合

誦大品 人別一卷 月營齋集 各依次誦 如此義邑 乃盈千計 四遠聞  皆來造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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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행기권2의 개성 4년(839) 11월 16일조에는 “산원은 이날부

터 법화경｣을 강의한다. 내년 정월 15일을 한정하여 그 기간

으로 삼는다.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스님들과 인연 있는 시주들

도 모두 와서 서로 만났다. 그 가운데서 성림화상은 이 강경의 

법주(法主)이다. 그 밖에 논의 두 사람이 있는데, 승 돈증(

證)과 승 상 (常寂)이다. 남녀 도속 할 것 없이 같이 사원에 

모여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불참회하고218) 청경하며 

차례로 이어간다. 승려와 속인 등 그 수는 40여 명이다. 그 강

경과 참 방법은 모두 신라의 방식에 의해 행하 다. 다만 

녁과 이른 아침(寅時, 4시 무렵) 두 차례의 참은 한 당풍

(唐風)에 의하여 행하 고 그 나머지는 모두 신라의 말과 음으

로 행하 다. 그 집회에 참석한 스님, 속인, 노인, 은이, 존귀

한 사람, 비천한 사람 모두가 신라 사람이었다.”219) 이 법회에 

모인 사람은 십방 ․승려․시주 등 40여 명이다. 이들은 낮

에는 청강하고 밤에는 불․참회․청경을 했다. 40명 가운데

는 강경법주와 논의자 2명 등 승려 3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

며 나머지는 모두가 이라고 표 된 속인들이었다. 이 속인

218) 불과 참회의 행법을 참의(禮懺 )라 한다. 시방불(十方佛)을 배하고 자

신의 죄과를 참회하는 것이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에 의거하여 법화참법

을 닦는다. 산법화원에서는 이 참법으로 신라방식에 의해 수행하 다.

219) 행기권2, 개성 4년 11월 16일, 十六日 山院起首講法花經 限來年正月十五

日 爲其期 十方衆僧 及有緣施主 皆來 見 就中聖琳和尙 是講經法主 更有論

義二人 僧 證僧常寂 男女道俗 同集院裏 白日聽講 夜頭禮懺聽經及次第 僧

等其數四來人也 其講經禮懺 皆據新羅風俗 但黃昏寅朝二時禮懺 且依唐風 自

餘幷依新羅語音 其集 道俗 老 卑 惣是新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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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의식의 청 으로 참석했던 것이다. 

나 지 이나 40명 안 의 인원은 강의하기에 알맞은 인원수

이다. 산법화원의 송경 의식의 ‘시방 ’은 신앙 단체인 읍

회이며, 교화승인 읍사는 도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읍회에는 한 사람의 읍사가 교화를 담당하 다. 그러나 

원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한 읍회에 2․3명의 읍사가 있

을 수도 있었고 는 한 읍사가 2․3 혹은 더 많은 읍회를 겸

임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들 읍사는 읍회를 심으로 순회하

면서 교화에 힘썼다. 그러나 시 의 변천에 따라 순회하지 않

고 사원의 법회에 참집하는 신도들을 상으로 교화에 힘썼다. 

이와 같은 읍사는 을 상 로 불교를 홍포하는데 크게 이

바지하 다. 

2) 신앙결사

신앙결사는 불교 신앙을 공고히 하며 공덕을 쌓는 어려 행

사, 컨  조상․수사․건탑․강경․송경․연불․사경․재회 

등의 신앙행사를 수행하 다. 남북조시 로 부터 수․당 기

에 걸쳐 이루어진 숭불사업은 조상․수사 등이 많았으나 당 

이후에는 강경․송경․사경․재회 등이 비교  많아졌다. 그 

명칭도 기의 읍의(邑義)․읍회(邑 )에서 사읍(社邑)․사회

(社 ) 등으로 변하 으며 교화승도 종래 읍사(邑師)에서 사승

(社僧)으로 바 었다. 물론 시 의 흐름과 지역에 따라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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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띄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당 고종 순(永淳) 2년

(683) 산동성(山東省) 역성 (歷城縣) 천불산(千佛山) 신통사

(神通寺) 인근의 민 100여 인이 결성한 신앙단체는 승랑(僧

朗)의 기우로 감우(甘雨)를 얻게되자 설재(設齋)․조상(造像)․

조경(造經) 등의 숭불사업을 수행하 다.220) 한 속고승 
권14의 소주 무구산(武丘山) 석지염(釋智琰)은 법화경을 송경

하며 을 교화하고 만년에는 단월 500여 명으로 의읍을 결

성하여 조상 사업을 수행하 다.221)

앞서 살펴본 당 의 익주 복수사 승 보경의 의읍은 한 읍이 

30여명으로 구성되어 품[열반경(涅槃經)]을 독송하 다. 산

법화원의 강경․송경에서도 4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강경이나 송경에 참여하는 인원은 략 이러한 규모 을 것이

다. 그러나 조상이나 건탑과 같은 숭불사업에는 큰 의읍이 구

성될 수밖에 없었다. 

산동성 역성  불곡(佛谷)에는 개성 2년(837) 4월에 건립된 

‘결 강경읍회비(結金剛經邑 碑)’가 있다. 이에는 읍회의 사승 

‘ 덕승□방(大德僧□方)’이 입 하자 그의 공덕을 기리기 하

여 읍인들이 미륵상과 시보살을 건조한 내력을 기록하고 있

다.222) 이 법회는 조상을 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비문 끝에 

220) 那波利貞, ｢唐代の社邑に就きて｣, 史林23-2․3․4, 1938.

221) 속고승 권14, 당 소주 무구산 석지염

     釋智琰子明璨俗姓朱氏吳郡吳人…常行法華․金光明․普賢等懺 又誦法華三千

餘遍 感應冥祥神瑞非一…又願生淨土造彌陀像 行三種淨業 修十六妙觀 州

內檀越五百余人 每月一集 建齋講觀 勝輪相踵 逾十載.

222) 寰宇訪碑 권4, 全唐文권988, □濟州歷城縣維那劉長淸等八人 爲□中金

剛經邑 之長 同邑內信直 數十公 俱禮南靈臺山禪大德僧□方爲出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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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바와 같이 공덕 주․도유나․읍인 110 등이 강회를 

결사하고 매회 강경 1권을 사경하여 1년에 두 번 즉, 정월과 

9월에 체읍인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를 가졌다. 재회에서는 

아마도 송경․강경 등을 행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독실한 불교신자 던 백거이(白居易, 772～847)가 심이 되

어 향화사(香火社)를 결사하 다고 한다.223) 회창 연간 그가 

낙양 향산에서 승 여만과 함께 ‘향화사’란 법사를 경성한 사실

만을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숭불 행사와 사업을 하던 신앙 단

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불조통기권42에는 그가 말년

에 보여  신앙 형태가 일부 한다.224) 그는 148명으로 상생

회를 결성하여 미륵신앙의 염원으로 ‘필생도솔’을 희구하고 있

다. 만년에는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자 서방정토변상도 한 폭을 

그리게 하여 주야로 공양하 는데, 이로 보아 그의 신앙심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근자에 박 규 교수가 소개한 문등시 쇄자

진 곤유산의 당무념선원비(大唐登州牟平縣崑崳山无染禪院碑)를 

보면, 무념원 수에도 법사가 결성되어 숭불사업으로서 수행

한 흔 을 찾을 수 있다. 이비에는 법주․원주․승․니․단월

주․공덕주․시주 등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師…乃率邑內諸人等 家財同心 奉爲沒故禪大(德) 建此彌勒像一軀侍菩薩兩軀 

於南靈臺山先師宴坐之地 上答生前法誨之恩惠矣 開城二年歲次丁巳四月甲午

朔 功德主及都維那邑人等一百一十人 結金剛經  每 書經一卷 每至正月十

八日 九月十八日 設齋一中以表衆緣 標於此碑.

223) 구당서권166, 백거이 , 昌中 請羅太子 傳 以刑部尙書致仕 香山僧如

滿 結香火社 每肩輿往來 白衣鳩杖 白稱香山居士.  

224) 불조통기권42, 大中元년(847)三月 …樂天嘗立願曰 吾勤一百四十八人同爲

一志 結上生  行念慈氏名 坐想慈氏容 願當來歲必生兜率 晩歲風痺 命工畵

西方淨土一部 晝夜供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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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하면 이 결사에는 가까이는 제(齊)와 노(魯), 멀리는 오월

(吳越)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과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

지를 희사한 단월이 있고, 해통(解通) 등 50여 명은 불당안의 

불상과 제상을 보수하고 여래상을 빚는 등의 숭불사업을 수행

하 다.  다른 불자는 가섭․아난상을 보수하 다. 특히 신

라인 김청(金淸) 압아는 교역에서 얻은 제물을 희사하여 백석

불탑을 건립하 다. 물론 숭불행사에는 겨울․여름철의 송경․

강경 법회도 있었을 것이며, 제회 역시 마련되어 법계를 보자

(普資)한 기쁨을 나 었을 것이다. 박 규 교수는 이 선원의 

“ 창 역사에 참여한 화상들의 명단이 나열되었는데, 마멸된 

부분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무려 120명이 넘는다.”고 하

다.225) 마멸부분에 한 검증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창 보수에 참여한 불자들의 수에 해서는 수 이 간다. 

수․숭불 사업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마련이었다. 

펠리오 씨가 장래하여 랑스 국립도서 에 소장한 돈황문

서 가운데에는 강경법회에 한 도움을 사회원(社 員)에게 보

내는 회장(回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226) 한 로 돈황문서 

제3286호 지배(紙背)의 ‘사사 첩(社司轉帖)’은 가을에 거행

하는 강회를 지원하기 하여 사읍의 록사(錄事)로부터 사인

(社人)들에 회부된 첩문이다.227) 그 내용을 보면 사(官寺)를 

225) 박 규, ｢山東無染院과 新羅資料 검토｣, 新羅史學報11, 2007.
226) 졸 , 같은 책, pp.165～167; 那波利貞, ｢佛敎信仰に基きて組織せられる中晩

五代時代の社邑に就きて｣, 史林24-3․4, 1939; 山崎宏, ｢隋唐時代に於ける

義邑及び社邑に就いて｣, 支那中世佛敎の展開, 1942.
227) 社司轉帖, 右緣年支春坐局席 次至主人張醜子家 納 捉二人後到 罰酒(壹)角 

全不來  罰酒半瓮 其帖速遞相分付 不得停滯 如滯帖  准條科罰 帖周却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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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부분의 사원은 단월들의 보시에 의존했음이 분명하

다. 결사가 심이 되어 거행하던 강경․송경․독경 등의 법회

는 매년 2회가 일반 이었다. 역시 돈황문서 제3730호의 지배

(紙背)에 의하면, 그들은 춘추 2회의 법회를 거행하 음을 알 

수 있다.228)

신라 불교가 화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당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에서도 읍의나 사읍과 같은 성격을 가

진 불교 신앙 단체가 조직되어 그들의 신앙사업으로 조상, 

강․송․독․사경, 재회 등이 행하여졌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속에 불교 신앙심을 뿌리내리고자 하 다. 그런데 신라 신

앙 결사는 통일기를 후하여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통일 이

의 성격은 무축 (巫祝的) 이었으나, 이후에는 국가와 왕실

을 심으로 기복연명(祈福延命)에 비 을 두었다. 특히 경덕

왕  이후, 즉 800년 를 후하여서는 아미타 신앙결사가 형

성됨에 따라 그 성격과 양상은 더욱 달라졌다.

최 의 결사에 한 기록은 삼국유사 선도성모수희불사에

서 그 를 찾을 수 있다.229) 안흥사에 거주하던 비구니 지혜

의 이야기는 신앙결사가 결성되어 사원을 수리하고 춘추 2계

本司 用憑造(告)罰 己卯年二月十日 事 帖

228) 某甲等 謹立社條, 竊以燉煌勝竟…結爲壹  先且欽崇禮典 後乃逐吉追凶 春

秋二社 薦規建福 三齋本分 應有條疏 截具件……逐年正月印, 沙佛一日 香

花佛食 齋主供備 上件條□□□□意勒定 更各改易 謹具社人名目 用爲憑驗.

229) 三國遺事권5, 仙桃聖母隨喜佛事, 眞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

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夢一女仙風 婥約 珠翠飾鬟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

也 喜汝欲修佛殿 願施金十斤以助之 宜取金於豫座下 粧點主 三像 壁上繪五

十三佛 六類聖衆及諸天神 五岳神君 每春秋二季之十日 叢 善男善女 廣爲一

含靈 設占察法  以爲恒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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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찰법회를 가졌던 내력을 하고 있다. 기 신라의 불교 

신앙 결사가 그들의 사업으로 무엇을 택하 는지를 알 수 있

으며, 무축 이고 샤머니즘 인 오랜 민족신앙이 깃들어 있음

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앙결사가 비교  불교의 성격

을 보이는 것은 통일 이후라 하겠다. 삼국유사 산오만진신

의 내용에서는 진여원에 화엄사를 결성하여 춘추 2계에 조(租) 

100석과 부유(浮油) 1석을 공여하여 화엄경 사를 한 비용

으로 사용하 다고 한다. 한 시지․율지․좌  등을 주어서 

사장을 마련하도록 하 던 것은 통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앙결

사의 성격을 설명하는 좋은 라 하겠다. 이외에도 원통사. 

강사, 수정사, 백련사, 법륜사 등이 결성되어 ｢국왕천추 인민안

태 문호화평 백곡풍양｣ 등을 기원하 다.230) 당시 신앙결사의 

성립 과정과 유지 경비의 지출, 기원과 목  등이 당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 다. 왕이 친히 백 을 거느리고 오 산을 방

하 고 숭불사업의 경비는 8주의 세 으로 충당하도록 하 던 

것이다.231)

그런데 결사가 순수한 재가신자들의 자발 인 신앙단체로 

성장되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교화승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불교가 많은 교화승들의 포교활동에 의하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 신자들에 의하여 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숭불

사업으로 강경․송경․독경․조상수사 등이 차로 행하여진 

것은 800년 후로 추측할 수 있다. 삼국유사 욱면비념불서

230) 三國遺事권3, 臺山五萬眞身.

231) 三國遺事권3, 臺山五萬眞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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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郁面婢念佛西昇)의 내용이 그 근거라 하겠다.232) 아미타 신

앙으로 서방정토를 희원하 던 이들 선사 수십 인은 신앙심이 

발로하여 자발 으로 염불결사(念佛結社)를 형성하 다. 더욱

이 주목할 것은 아미타 신앙에서 ‘비(婢)’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다. 이것은 정토교(淨土敎)가 서민사회를 심으로 포교되었던 

과정을 설명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삼국유사에서 정토교 

련 자료로서는 최 의 것으로 생각되는 덕(廣德) 엄장(嚴莊)

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가 등장한다.233) 정토교가 신라에 들어온 

기에는 미륵과 미타가 구별됨이 없이 서민들의 신앙 상으

로 등장했다가 경덕왕  이후부터는 미륵보살이 세  기원

에서 등장하고 미타여래는 사자(死 )의 추선회향(追善廻向)에

서 나타나고 있다. 동량팔진의 설화를 통하여 미타신앙이 얼마

나 화되고 규모의 결사가 이루어져 갔는지를 알 수 있

다.234) 이러한 규모의 결사가 실제 이루어졌는가에 한 의

심이 없지는 않으나 불교가 차로 민  속에 깊이 침투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의 재가 불교신자들은 

신앙 결사를 결성하고 그들의 숭불사업으로 수사(修寺)․조상

232) 三國遺事권5, 郁面婢念佛西昇, 景德王代 康州今晉州 一作剛州 卽今 安 

善士數十人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

面 隨其主歸寺 立中庭隨僧念拂….

233) 同上 권5, 廣德嚴莊.

234) 三國遺事권5, 廣德嚴莊, 棟梁八珍  觀音應現也 結徒有一千 分明爲二 一

勞力 一精神; 郁面婢念佛西昇에서는 ‘按鄕中古傳 郁面乃景德王代事也 據徵 

徵字疑作珍下亦同 本傳則元和三年戊子 哀莊王時也’라고 하 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욱면 이야기는 원화 3년(803), 즉 애장왕 때의 일이라는 진본 을 

부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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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像)을 비롯하여 강경․송경․독경․사경․재회 등을 행하

다. 그러나 통일 후의 신라 결사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통일 이 에는 무축 인 데 반하여 이후에는 국가와 왕실의 

기복에 을 두었다. 특히 800년 에는 아미타 신앙 결사가 

형성되면서 불교의 화가 한층 활발해졌다. 국에서는 일

반 으로 매년 2회의 강경․송경․독경․사경 등의 법회를 거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 사원들의 보시에 의해 이

루어졌다. 그 지만 신라 기 숭불사업에서는 강경․송경 등

의 법회는 2회 으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다가 민간의 자

발 인 신앙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사원(社員)들이 지원하

다.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신라의 불교신앙결사는 그 부

분이 화엄결사로 되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화엄경이 남북조 시 에 이미 번역되었으나, 그 정신이 뻗어

나가지 못하 던 것은 사회 인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한 사회

 조건이 수당 에 들어서 마련되었고 차로 유행하게 되었

다. 이러한 상은 신라에도 해당된다. 신라의 화엄결사는 북

조 호족(胡族) 국가와 당 (唐初)의 그것처럼 강력한 국가권력

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어갔다. 그러므로 국왕의 장구를 기원

하거나 국가의 융성을 바라는 뜻에서 조사(造寺)․조상(造

像)․독경(讀經)․사경(寫經)을 수행해갔다. 이러한 것이 800년

 이후 차 으로 실천  불교사상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신앙결사가 형성되고 개인  추선공양(追善供養)의 

숭불사업도 이루어져 불교의 화에 박차를 가하 다.





6. 신라원과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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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 용흥사의 신라원

개성 4년(839) 6월  엔닌은 산 의 신라 승원인 법화원

에 유석하여 겨울을 지냈다. 이후 기운이 한창이던 2월 19일 

다시 오 산 순례 길을 떠났다. 법화원 강경법주 성림화상(聖

林和尙)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법화원을 떠나는 엔닌을 원주

승 법청(法淸)은 구당신라사 장압아의 집까지 배웅해 주었다. 

문등(文登)과 등주부(登州府, 래)를 거쳐 한 달 뒤인 3월 21

일에 청주부(靑州府)235)에 도착한 후 용흥사(龍 寺)에 머물

고 3일 뒤인 24일에는 경내의 ‘신라원’에 머물게 된다. 등주로

부터 5백 40여리나 되는 여정이다. 이후 엔닌은 4월 3일 청주

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청주 도부에 공험을 신청하

기도 하 다. 

엔닌이 유석한 신라원은 독립된 사찰은 아니지만 산의 신

라법화원과 같은 성격의 사원이다. 당시 당토에는 신라인이 많

235) 지 의 산동성 청주시. 당 무덕(武德) 2년(619)에 총 부를 두고 8주를 

할하게 하다가 동 7년(624)에 도독부로 바꾸었다. 도사가 설치된 해는 지

덕(至德) 원년(756)이다. 부(府)라고 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듯하

다. 안사의 난(755～763)이 일어나자 상원 2년(761) 평로 도사 후희일(候

希逸, 어머니가 고구려인)은 청주로 와서 평로치청 도사가 되었다. 그 뒤 

태(永泰) 원년(765)부터는 고구려유민 이정기(李正己)가 도사로 옹립되

고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兩蕃使)까지 겸임 임명되었다. 그 뒤 그의 

아들 납(納)․손자 사고(師古)․사도(師道)로 도사직을 원화 14년(元和, 

819)까지 이어갔다. 주로 하남도(河南道, 산동성 심)의 치․청 지역을 

심으로 15개주(나 에 12개주)를 유하고 숙종․ 종․덕종․순종․헌종

의 5조에 걸쳐 당 앙정부에 항하며 소왕국  태도를 취했다.(졸고 ｢당

번진의 한 연구-이정기 일가를 심으로｣, 성곡논총6, 성곡학술논단,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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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는 지역이나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신라방․신라 ․신

라 ․신라원 등이 있었다. 그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신라인을 

한 거주지거나 여행자를 한 시설이었다. 청주 용흥사 내에 

있는 이 신라원은 당나라의 불교 성 을 순례하는 스님이나 

구법승 여행자를 한 법당이었다. 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단독 건물이기는 하지만 큰 사찰의 경내에 마

련되어 있었다.

당 의 사원은 숙방으로서도 많이 이용되었다. 엔닌의 일기

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래 사원은 사유물이 아니며 사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곧 시방상주물(十方常住物)이며 시방

승가(十方僧伽)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항시 개방되어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승․속 할 것 없이 구나 유속할 수 있었다. 당

 교통사상(交通史上) 크나큰 족 을 남긴 오 산의 ‘보통원

(普通院)’236)이 곧 이러한 라 하겠다. 이 원은 오 산의 순례

자를 한 시설로 승․속 계없이 무료로 휴게․유숙할 수 

있었다.237)

그러나 깊은 산 에 있는 보통원은 경 상의 문제로 원주가 

236) 보통원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통공양에서 온 말이다. 순례자를 하여 참배

길에 설치하여 승속이 함께 쉬며 숙식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개 20～

30리 노정에다 설치하고 원주(院主)가 있어 이를 리하 다. 큰 곳은 일시

에 100여 명이나 숙식할 수 있었다. 이의 유지는 순례자의 보시나 여러 사

람들의 희사로 이루어졌다. 행기에 나오는 송공인( 共人)․공양주(供養

主)․공양사(供養使) 등은 보시를 권유하러 다녔던 스님들이었으며 앙

아에서 보내는 보시를 지방으로 수송하는 사람도 있었다. 행기에 나오는 

오 산 순례길에 있는 보통원의 수는 21개소나 된다.

237) 행기권2, 개성 5년(840) 4월 23일, …上房普通院長有飯粥 不論僧俗來集 

便僧宿, 有飯卽 無飯不  不妨僧俗赴宿 故曰普通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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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음식도 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순

례자가 불평불만을 토론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곳 신라원은 경

제 으로 매우 윤택했던 것 같다. 행기에 보면 입하(立夏)의 

날에 신라원에서 제를 마련하고 모든 승려를 청하여 그곳에

서 심 공양을 하 다. 모인 스님이 5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 

것에서 짐작할 만하다.238)

청주는 오래된 도시이지만 수․당 시 에는 국 동쪽의 행

정과 군사  심지 고 교통의 요충이었다. 고구려․백제․신

라․발해․일본 등 여러 나라가 서울 장안으로 가는 길목이었

기에 일 이 도독부(都督府)를 두었고 뒤에 가서는 도사를 

설치하기도 했다. 엔닌이 청주를 방문했을 당시는 ‘평로치청

도사(平盧淄靑節度使)’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도사의 

신은 고구려 유민 이정기(李正己) 일가가 반세기 동안이나 

사직(使職)을 독 하고 있었던 번진이다. 

‘안사의 난(安史의 亂, 755～763)’이 일어나자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는 우여곡  끝에 평로치청의 도사가 된다. 그 

뒤 이곳 청주․운주를 치소(治所)로 삼고 오늘날의 산동반도 

역과 인근의 안휘, 강소 등 일부를 유하고 거의 60년 간

(762～819)이나 다스렸다. 그러면서 당 앙정부와는 때로는 

력하기도 했지만 거의  시기를 반독립 으로 반당  태도

를 취하면서 번수직을 아들 손자에게로 계승해 갔다. 그러기에 

그들의 발자취는 아직도 산동의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238) 행기권2, 3월 28일, 卄八日立夏… 於當寺夏供 院有齊普請赴彼斷中 衆僧五

十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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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에는 이들 번수( 도사)들은 하나같이 불교를 숭상하여 많

은 승불사업 특히 큰 사찰을 세우거나 조상사업을 수행하여 

내의 경제가 탄지경에 이르 다고까지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이 이룩하 다는 그 많은 숭불사업의 흔 만은 지 까

지 찾아볼 수가 없다. 

원래 청주는 일 부터 불교가 융성하 던 곳이다. 용흥사를 

비롯하여 국 4  석굴의 하나인 인근의 타산(駝山)과 운문산

(雲門山)의 석굴조상들은 오늘날 국의 크나큰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6백 38존이나 되는 타산석굴의 조상군에서도 인근 운

문산의 2백 72여 존이나 되는 수․당시 의 존상들에서도 이

정기 일가가 남긴 숭불사업의 흔 은 남아 있지도 않고 찾을 

방법도 없다. 

1996년 10월 청주박물  인근의 학교건설 고사장에서 박물

 연구원들은 용흥사 굴장(길이8.7m, 비 6.8m, 깊이 3.45m)

에서 ‘용흥사 조상군’ 4백여 을 발굴하 다. 이때까지(1998)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 격납고에는 돌옥, 도(陶), 철, 채화니소

(彩繪泥塑), 나무 등으로 된 크고 작은 입․좌불(立․座佛) 보

살․나한상 등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유물 등은 수년간 충분히 

연구․고증되어 지 은 시되고 있으며 기년이 있는 조상들

을 바탕으로 개 북  안 2년(永安, 529년 2월 4일)에서 동

․북제․수․당․북송에 이르는 근 5백 년간의 존상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굴장에 묻힌 괴된 불상들은 북송 휘종(徽宗, 

1101～1125)에 의한 폐불의 결과인 듯하다. 뿐만 아니라 박물

에는 북제 무평 4년(武平, 573)에 선각 부조된 화상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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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 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마르칸트의 소구트(soght) 상인

이라 생각되는 인물상․낙타․수  등이 보인다. 북제시  이

미 소구트 상인들의 왕래를 쳐볼 수 있는 자료라 흥미롭다.

 청일통지(大淸一統志)(권135)에는 용흥사는 청주부 북문 

밖 남양교(南陽橋) 북쪽에 있었다고 하면서 북제(573) 때의 남

양사에다 그 시원을 삼고 있다. 그런데 익도 도지(益都縣圖

志)에는 용흥사의 치도 청주부의 서북쪽에 있었다고 하며 

경내에 있었던 유송(劉宋, 420～478) 때의 석비각문을 인용하

여 원가(元嘉) 2년(425)에 이미 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그 뒤 

용흥사는 수(隋) 개황 원년(581)에 장락사(長樂寺)로 되었다가 

다시 도장사(道莊寺)가 되었다. 당 측천무후 천수 2년(691)에는 

운사(大雲寺)로 이름을 바꿨다가 종 개원 18년(730)에 와

서야 지 의 용흥사로 된 것이라 하고 있다.

일통지의 기록과 익도 지의 그것과는 사찰 치가 다

소 다르지만 엔닌의 ｢순례행기｣의 기록을 보며 용흥사는 성내

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  청주박물 에는 청주자사 임

회왕(臨淮王) 정원(婁定遠)의 조상비가 보존되어 있다. 무평 

4년(573) 정원이 무량수불과 음․세지의 시보살을 조상

한 내력을 기술한 팔분서(八分書)로 국 서도사상 유명하다 

이 비문에서도 용흥사가 성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 

구 이 엿보인다. 용흥사는 문헌기록이나 근자에 출토된 유물 

등을 심으로 연구․고증한 결과 사찰의 창건은 북  때 으

며 청주부의 남양성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다.

한 규모의 이 사원 내에 남북 3열로 된 3동의 ‘원(院)’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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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백 미터 동서 1백50미터로 추정되는 건축물에다 ‘

(大殿)’ 승방 등 건축면 이 총 9천 평방미터239)나 된다고 하

니 그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이 원 가운데 엔닌이 유숙했던 

‘신라원’이 있었을 법한데도 그것 한 알 길이 없다. 많은 출

토유물이 정리되고 유지가 정  조사되면 ‘신라원’의 정확한 

터와 우리나라 유물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

튼 용흥사는 인근의 타산․운문산의 석굴조상군과 새로 발견

된 청주거상(四座山)과 더불어 산동불교의 심지 던 것은 분

명하다. 그리고 이정기 일가는 한때 불교 융성기를 이끌어 갔

던 독실한 신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청주 용흥사에 있었던 신라원은 이곳뿐만 아니라 

장안(長安) 서가(西街)의 숭화방(崇化坊)의 용흥사에도 있었다. 

일본 천태종 5세 좌주 엔진(圓珍)이 855년 7월 장안을 방문하

여 용흥사 신라원(淨土院)에 유석하 다. 그해 11월 장안을 떠

날 때까지 신라원의 신라승 운거(雲居)화상 아래에서 많은 구

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장산 (長山縣) 천사(醴泉寺)

 

840년 4월 6일 엔닌은 오 산 성 을 찾아가던 길에 청주부 

장산  천사 경내의 ‘신라원’에 유주한다. 천사는 우리나라

의 ‘십일면 음(十一面觀音)’신앙의 시원을 시사해주는 사원일

239) 1996 11월 24일  국문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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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몰라서 엔닌의 기록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엔닌은 

천사에서 ‘지공화상(誌公和上)’의 존 을 배하고 있다. 일기

에는 ‘지공화상은 곧 십일면보살의 화신이며 그의 본연은 비에 

새겨 있다’고 고 있다.240) 지공화상은 보지(寶誌, 417～514) 

스님을 말한다. 육조 때의 기행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기 가운데 육수(陸倕, 470～526)의 ｢지법사묘지명(誌

法師墓誌銘)｣과 혜교(慧皎, 497～554)의 고승 (권10) 등이 

믿을 만하다. 지공화상의 속성은 송(宋)씨며 지 의 남경 출신

이다. 도림사(道林寺)에서 출가하여 승검(僧 )에 습선(習禪)하

다. 기행과 언을 즐겨하면서 마을 곳곳을 순방하 다. 물론 

거처도 없으며 식음도 때를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로 먹었다. 

머리는 산발한 채 항상 맨발이었고 석장에는 거울과 가  그리

고 명주 비단을 달고 다녔다고 하니 매우 무당 이기도 했다. 

기행과 언 한 사녀(士女)와의 계도 복잡하 지만 40여 년 

동안이나 민  교화에 힘썼고 양 무제(520～549)와의 교유도 있

었던 것으로 보면 걸승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다. 천감(天

監) 13년(514) 97세를 일기로 남경 근교에서 입 하 다. 

당나라 에 편찬된 남사(권76)의 도홍경(陶弘景, 456～

526) 기에 보면 앞에 소개한 그의 기 내용보다 한층 더 주

술과 이(靈異)를 행한 기행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 당

나라 에는 더욱 그의 신비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 엔닌의 행

240) 행기권2, 개성 5년(840) 4월 6일, …到 醴泉寺斷中 齊後巡禮寺院 禮拜誌

公和上影…誌公和上 是十一面菩薩之化身 基本緣鐫著碑上…典座僧 引向新羅

院安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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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구술되어 있는 ‘십일면 음화신설(十一面觀音化身說)’도 

이때에 첨가되어 개원 가 되면서 민간에 크게 유포된 것 같

다. 그러나 수서 율력지(律曆志)에는 양  지공도인이 주(周)

의 시척( 尺)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구당서 문지

에는 지공의 문자석훈(文字釋訓) 30권이 있었다고 나와 있

다. 그 다고 하면 지공의 문화  업 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칭명사(稱名寺) 소장 보지화상

(寶誌和尙傳)의 내용을 보아 일본에 해진 십일면 음신앙은 

우리나라로부터 해진 것이라 믿어진다.  가운데 신라사미 

원효(元孝)가 당나라 칙사와 동행하기를 거 하면서 장안에 있

는 지(誌) 화상에게 편지를 썼다. 칙사는 장안의 거지무리에서 

지화상을 찾았더니 그는 이미 십일면․불공견삭(不空羂索)․천

수(千手) 등 세 음보살로 화신하고 있었다는 설화 내용이다. 

신라 때에 이 신앙은 이미 리 유포되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인 시기는 육조(六

朝) 때로 추측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된다. 앞의 도홍경 열 에

는 고구려가 지화상의 갖가지 언과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어 면모(綿帽)로 공양하 다고 한다.241) 이로 미루어 보면 우

리나라도 일 부터 지화상의 십일면 음화신 신앙을 받아들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문화가 이 지역을 경유하여 산동반도

를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천

사의 신라원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241) 南史권76, 도홍경 , 高麗聞之遣使齎綿帽供養



7. 맺는말 

- 세계사 속의 신라 무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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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는 당을 여행했던 일본승의 기록이면서도 거기에 등

장하는 많은 인물은 당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아닌 신라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를 

보는 한에 있어서는 신라인들은 세계무역사에 있어서의 새로

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동서 해상무역의 기 단계에 가담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상

인들이 지 해․아라비아 해안에서 수행하던 것과 같은 역할

을 동쪽 세계에서 수행하 던 것이다. 우리는 엔닌의 행기를 

통하여 신라의 역사에서 망각되고 있었던 신라인의 해상활동

의 제상과 거기에 등장하는 뭇 군상들의 생생한 생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의 청익승 엔닌(794～864)은 두 번이나 도해에 실패한 

제17차 견당사선에 편승하여 승화(承和) 5년(838) 6월 13일에

야 재부를 출발하 다. 그해 7월 2일에 당 양주 해릉 (海陵

縣) 백조진(白潮鎭) 상 향(桑田鄕) 동량풍 [東梁豊村, 강소성 

여동 (如東縣) 스리가(勝利街) 인근]에 도착하 으니 근 20일

이 소요된 셈이다. 그것도 836年 7月 첫 번째 입당을 시도한 

지 꼭 2년 만의 일이었다. 

엔닌은 당 양주 개원사에 유석하는 동안 신라인무역상인 왕

청(王靖)의 방문을 받는다. 왕정은 819년 당나라 무역상 장각

제(張覺濟) 등과 일본을 왕래한 국제무역 상인이다.  엔닌은 

회창 6년(846)에도 일본정부가 견한 ‘엔닌 수색 ’의 한 사람

인 그의 제자승 성해(性海)의 서신도 역시 양주의 신라무역상 

왕종(王宗)을 통하여 받아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양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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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신라인 무역상의 거류지가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  

한다. 북송의 원풍 7년(1084)에 고려 이 설치되었던 사실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그 가능성은 높다. 

엔닌은 양주에서 천태산 순례를 목 으로 당 정부에 신청했

던 통행증인 공험이 발 되지 않았으므로 운하를 따라 주

(회안)로 출발하 다. 그곳에는 귀국을 함께 할 견당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닌 일행의 체류를 주선해 오던 

신라인 역어 김정남(金正南)도 역시 주에 머물면서 선된 2

척의 일본선 신 9척의 신라선을 구입하고 바다 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도 고용하여 그들의 귀국을 비하고 있었다. 

운하의 심장부인 주에 다수의 신라인이, 그것도 신라항해

선원과 신라해상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주는 회하 하류에 치하여 운하와 회수를 연결하는 조

운의 요충임은 물론 경제 ․ 략  요지이기도 했다. 많은 하

천이 직 ․간 으로 만나는 주는 상품의 집산지이며 운송

의 심지로서 크게 발달하 다. 그의 수운은 남으로는 양주를 

지나 장강(長江)에 달하고 소주( 州)․항주․명주 등의 무역

항으로 이어진다. 북으로는 해주를 지나 산동반도와 직결되고 

서쪽으로는 과하․변하를 올라가 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주는 강회지역의 무역 요지이고 물류 심지 으므로 해상

무역의 정보가 집 되었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한 신

라인의 생업도 도시의 성격과 부합하 을 것이며, 김정남이 신

라선과 해로를 잘 아는 신라선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

주 신라인 취락은 운하변을 따라 집 되어 있었고 ‘신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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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 다. 총 이 행정을 장하 으며, 역어와 지  등

의 리가 있었다. 신라인들은 인보제도(隣保制度)에 바탕을 

둔 단두(團頭) 아래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하 다. 주 역

어 유신언을 비롯한 신라방 사람들은 일본인의 귀국 선박 알

선은 물론 엔닌의 유당․순례․귀국과 유학승․상인들의 자국

왕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도맡아 수행하 다. 당 곳곳에 

산재하던 신라인들과의 연락, 서신의 상호교환, 체류경비의 

달, 귀 품의 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지가지의 일들을 

도왔다. 행기에는 연수 에도 신라방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해 주고 있다. 주에서 35Km떨어진 연수 은 옛 회하 하

류의 북안에 치하고 동북으로 140여 리, 운하를 통하여 바다

에 이른다. 수운과 해운의 요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회창 5년(845) 7월 9일 엔닌은 법난(法難)을 피하여 귀국하

던 길에 이곳에서 일 이 장보고의 휘하에서 청해진 병마사

던 최훈제십이랑(崔暈第十二郞)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신라방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곳 지 ( 知官)의 반 로 인

근의 선사(大善寺)에 유숙한다. 장보고 사후 청해진 세력의 

무력함과 조직망의 붕괴를 엿볼 수 있다. 신라방 리로 

과 지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 신라방의 크기와 비슷

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인 리들의 이름은 알 길이 없다. 앞

서 김정남이 주에서 고용했던 신라선원 60여 명 가운데의 

몇 사람은 아마도 연수 에서 온 선원이었음이 분명하다. 운하

연변에 거주하던 다른 신라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분이 운수

업․무역․조선업․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44

9세기부터 고조되어 가던 세계무역의 조류 속에서 페르시아

와 아랍상인들은 국 진출이 활발하 다. 주와 천주를 거쳐

서 양주까지 그들의 시장을 차로 넓 나갔으며, 그곳에 독자

인 번방(蕃房)을 이루었다. 무역거 인 ‘번방’을 확 해가던 

이들은 ‘신라방’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상거래를 하 다. 신라 

해상 활동 역시 8～9세기가 그 성기 으며, 국무역의 심

지의 하나인 양주에는 항해술에 능숙했던 신라인들이 모여들

었다. 장보고 성기(828～841)에는 신라․당․일본의 삼국무

역에 주도  역할을 수행하 고 양주․항주․명주 등을 심

으로 서방세계와의 교역도 활발히 개했다. 

이로써 동서를 표하는 상인들이 양주에서 교역하 을 것

이라 짐작된다. 삼국사기 잡지에 보이는 수많은 외래 사치상

품들은 이국 상인을 통한 교역에서 얻어진 물품임을 잘 설명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방상인들이 이때까지 양주로부터 

북쪽으로 는 동쪽으로 시장을 넓 간 흔 은 찾아볼 수 없

다. 신 신라 무역상인들은 이곳을 심으로 국의 동쪽 연

해안과 신라, 일본 등을 그들의 시장으로 삼아서 활발한 교역

활동을 개하 다. 

한편, 신라사람들은 운하변에만 모여 살지는 않았다. 일본 

조공사 선박이 해주(海州) 동해  숙성 (宿城村) 연안에 이르

을 때 엔닌 등 4명은 구법의 일념으로 미지의 해안에 상륙

했다. 숙성 은 바다에 임한 마을로 이곳 신라인들은 주로 소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에서 생산된 소 도 

주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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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탄 생산에도 계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락 

주변이 산림지 고 한 이곳 주민들도 목탄업자와 하

게 계를 맺고 있었던 까닭이다.

주연안에는 주산 교마포(駮馬浦)와 청도의 동남쪽 지

의 노산만 부근의 팔수하(八水河) 인근으로 추정되는 승가장에

도 신라인 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인 락은 청

도에서 산동반도 남쪽 연해안 일 에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

었다. 엔닌 일행은 이 지역의 연안을 지나면서 많은 신라인들

의 거룻배를 목도하고 이들로부터 그들 일행의 소식과 신라에

서 일어났던 정변에 한 이야기도 해 들었다. 재당신라인들

의 연해안 운송망과 연락체계는 본국과의 정보교환 실상에 

하여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엔닌이 탄 제2선박은 5월 4일 유산박(乳山泊)에서 출발하여 

6월 7일에야 문등 (文登縣) 청령향(靑寧鄕) 산 (赤山村, 榮

成  石島鎭) 포구에 도착하 으니 무려 1개월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산 의 가장 큰 기능가운데의 하나는 당 내륙이나 

연해안으로 이르는 교통과 나․당․일 3국을 잇는 항로의 

심이었다. 원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시발지 고, 장보고의 ‘

당매물사(大唐賣物使)’ 선박이 오고 가던 장보고 통제 하의 국

제무역항이었다고 하겠다.

이곳에는 820년  반에 장보고가 세운 산법화원이 있었

다. 엔닌은 다음해 2월 19일까지 8개월 넘게 체류하면서 유당

문제(留唐問題)와 순례 비를 하 다. 엔닌은 법화원에 유석하

는 동안 신라 종교사상 매우 귀 한 자료를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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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라강경 식(新羅講經 式)’을 비롯하여 ‘신라일일강 의식

(新羅一日講 式)’, ‘신라송경 의식(新羅誦經 式)’의 행법내용

이 그것이다. 신라 강경법회는 신라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소

한 자료이다. 행법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산법화원의 이 3의식의 행법 내용은 당의 그것을 짐

작하게 하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 

개성 5년(840) 2월 19일 엔닌 일행은 8개월을 넘게 신라승들

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오던 산법화원을 출발하여 오 산 

순례 길에 올랐다. 엔닌은 행기에서 “지난 개성 5년(840) 이 

포구에서 오 산으로 들어갈 때 이 사(장 )는 힘을 다하여 

오로지 주․ 의 공문과 공험에 한 일을 담당하여 우리를 

떠나게 하 다.”고 했다.

장보고와 그 선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 무역거

을 설치하 다. 북큐슈 하카다 인근에 자리하던 신라인 사회가 

무역활동의 거 이 되었다. 청해진을 설치하고 바다를 호령하

며 국제무역을 독 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당신라인 사회와 일

본 하카다 주변에 자리잡은 신라인 마을이 바탕이 되었다. 다

시 말하면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독 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당

신라인을 심으로 한 해외세력과 청해진에 거 을 둔 국내세

력의 합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장보고 세력의 바탕은 청해진 

사람들과 신라방․신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선박

과 선원 그리고 항해술․조선술이었다. 해 이 동하던 거친 

해상에서 그들이 해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반

은 군사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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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을 설치할 당시 국왕은 ‘병졸 1만 인’을 그에게 주었

다. 실제의 수를 반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사’가 동원할 수 

있는 체 인 군사력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장보고의 세

력 하에 있었던 일정지역의 주민에 해 정치 으로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그의 휘하에는 군졸 이외에 

다른 세력도 있었다. 838년 무주를 공격한 5,000 병력과 남원 

싸움에서 승리한 군사는 장보고의 사병들이다. 부하인 6효장과 

이들에 의하여 군진이 편성되어 ‘군용이 매우 융성하 다’고 

한다. 장보고 상단은 군산 복합의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 다. 청해진 군사들은 해운교통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가진 토착주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해상교통로와 청해

진을 지키는 정 병력 이외에 이들은 나․당․일 삼국간의 무

역과 연해안의 교역 등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종

의 민병조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사병  특수 집단이라고 생

각된다.

청해진 사람들이 동아시아 항로의 주역으로 역할하 던 것

은 바다를 통과하는 길목에서 물씨․해류․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었고 나아가 탁월한 조선술과 장보고 선단의 뛰어난 조

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한 장보고 선단의 업 이라면 

페르시아․아랍 상인들이 활동하 던 동남아시아․인도 항로

를 9세기 이후 동아시아 항로와 연결시킴으로써 서와 동의 무

역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청해진은 

단순히 동아시아 항로의 심지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 항로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요한 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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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곳이다.

9세기 신라 무역상들은 이 항로를 이용하여 무슬림 상인과

도 활발한 무역을 개하 다. 한 신라무역상들은 공무역 

심의 동아시아 무역이 사무역으로 이행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 다. 즉 일본 내 헌과 귀족들이 선호하던 ‘당국화물(唐國

貨物)’의 교역을 장보고선단이 주도하게 되면서, 일본정부는 증

가된 수요를 반 하여 민간거래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

무역의 활성화는 일본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견당

사 단을 견하지 않게 된 이유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하다.  

장보고와 그 선단은 동아시아의 해운질서를 재편하고 국제무

역을 독 하여 거 한 재부를 창출하 다. 특히 무슬림과의 교

역을 수행한 은 동아시아 경제 활성화에 특기할만한 사건이

었다. 장보고의 상업제국은 이 게 이루어졌다. 


